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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시 부산을 안내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철도국 및 부산관광협회의 『부산안내』

앞표지 _1920, 30년대 부산

 

뒤표지 _부산 조감도

①
②

③

⑤④

역 자

① 부산역선차(船車) 연락 잔교와 관부연락선

② 부산역

③ 해운대 온천 풀  당구장

④ 대청정통(大廳町通) 오른 쪽은 곡물시장 왼쪽은 조선은행

⑤ 大橋通 멀리 당시의 부산대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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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제작되고 유포된 한반도 관련 관광안내서는 경성, 평양, 

원산 등 대부분 철도가 부설된 중요한 거점지에서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

러한 관광안내서와 더불어 팸플릿 형식으로 구성된 관광명소와 역사유적

지가 조감도로 그려진 여행안내도, 사진그림엽서, 사진첩, 관광지도 등도 

발행되었다. 이는 제국 일본이 관광을 통한 식민체제의 선전과 일본의 팽

창을 홍보하면서 역사적 깊이를 갖는 새로운 영토 조선에 대한 이국적 풍

경을 호기심 가득한 관광자원으로 획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적 활

성화를 통해 식민지경영의 일환으로 삼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관공루트의 

개척과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보에 총독부 철도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

였다. 

안내서에는 주요 관광지를 엮어 유람코스를 만들고 그곳으로의 접근방

법, 숙박시설, 유흥시설, 요금 등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관광지도를 삽입

하여 상당히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당시 ‘관광의 대중화’

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시의 각종 안내서에는 식

민지지배의 성과로 포획된 ‘신문명 일본’과 역사적 유적들에 투영된 식민

지 조선의 ‘정체된 고귀한 야만’이라는 역학적 구도가 암암리에 구도화 되

어 있음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은 본 역서를 통하여 ‘기억의 도시 부산’과 

그 주변에 대한 ‘일본인들의 안내’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안내서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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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를 원한다.

본 역서에서 다룬 『부산안내』(원제목)는 총 4종류이나 총독부 철도국이 발

행한 1929년, 1930년, 1932년의 3종류와 부산관광협회에서 발행한 1936년 

1종류이다. 

앞의 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부산안내』 3종류는 내용 상 커다란 차이

는 없지만 각종 통계, 전차, 자동차, 기차, 배편 등의 운임에 차이가 있어 당

시의 물가나 교통망, 인구 등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어 함께 실었다. 

특히, 1929년 말부터 1930년대 초에는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으로 일본

도 커다란 경제적 불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도시 부산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반도에서는 조선은행이 발행하는 일본본토의 엔(円)과 같은 

가치의 ‘원’이 발행되고 있었다. 이 통화는 일본 본토에서는 사용할 수 없

었으나 일본은행의 ‘엔’과 등가교환이 보장되어 있었다. 또한 미세한 부분

이기는 하지만 서술내용에 약간의 차이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29년 판 ‘절영도(지금의 영도)’ 설명 내용 중 “국유의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속칭 마키노시마라 불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1930년, 

1932년판에는 “이왕가(李王家)의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속칭 마키노시마라 

불리고 있다”고 기술되어 조선의 왕조를 비하하는 형태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부산진 성터”에 대해서도 1929년판에는 임진왜란 때 “코니시유키

나가(小西行長)가 배를 우암동에 정박하고 본성을 함락하여 수장 정발을 생

포하였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후에 유키나가가 이를 일본식으로 개축한 것

이라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성벽만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라고 간단히 기

술되어 있지만 1930년판에는 여기에 더하여 “1671년 대마도 소(宗)씨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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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신 쯔에효고(津江兵庫)를 동래부사에게 파견하여 왜관 이전 건을 교섭

하였지만 부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결하였다. 이에 동래부사도 의열에 감복하여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부산 오늘날의 번영은 실로 씨에 의한 것이 많아 부민이 그 덕을 

기리기 위해 1909년 11월 세운 초혼비”라는 설명을 덧붙여 250여년의 역

사를 거슬러 올라가 식민지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경주와 관련하여서는 1929년, 30년편에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의 유

래에 대한 전설을 자세히 소개하며 종에 대한 신비로움을 전하여 관광객들

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길게 인용되어 있지만 1932년 편에서는 삭제

되어 있다.

진해와 관련하여 1929년판에서는 관공서 그 외가 “진해 요항부(要港部), 

헌병분대, 경찰서, 면사무소, 진해방위대, 진해만요새사령부, 고등여학교, 

진해공립공업보수학교”정도였지만 1930년판에는 여기에 “조선총독부수산

시험장, 진해담수양어장, 체신국 해원(海員)양성소, 우편국, 진해세관출장

소, 진해제일금융조합, 부산상업은행진해지점, 수산회사” 등이 더하여져 

1년 사이에 관공서나 금융회사 및 수산회사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9년판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일본해해전기념탑에 대한 설명

이 1929년 5월에 기념탑이 준공됨에 따라 “카부토야마 정상에 있는 높이 

약36미터, 둘레 약27미터, 건평 100평, 철근콘크리트로 건립. 1929년 5월 

27일 준공”이라 간략히 소개 되었고, 1932년판에는 “카부토야마 정상에 있

는 높이 약36미터, 둘레 약27미터, 건평 100평, 철근콘크리트로 당시의 기

함 ‘야마카사(山笠)’의 사령탑모양으로 건립한 것으로 대규모로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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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립은 1929년 5월27일 준공 후 도로도 완성되고 자동차로 자유롭게 

탑 아래까지 갈 수 있다. 탑 아래의 조망은 진해 전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벚꽃이 만발한 때에는 각별한 장소로 벚꽃바다로 착각할 정도”라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보태졌다.

한편 부산관광협회의 『부산안내』는 부산의 연혁, 위치 및 지세와 기후, 

호구, 무역, 금융, 산업, 교육, 보건위생, 사회사업, 항만시설 등 부산의 대관

(大觀)을 개략하고 부산 내의 관광지점을 시간별 코스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관, 식당, 선물가게, 백화점 등의 광고가 실려 있어 당

시 부산의 주요영업수단에 대한 광고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조선말 첫 개항지였던 부산은 일제 강점기의 시작지점이자 마지막지점

이라 할 수 있는 굴곡의 역사가 녹아있는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도가니’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동래부의 한 작은 어촌이었던 부산에 한일병합 이

전 이미 일본인전관거류지가 만들어지고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제국

일본의 전초기지로서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곳이다. 현재에도 많은 역

사유적이나 유물 등 도처에 흔적이 남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역사투

어리즘(History Tourism)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사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는 부산을 함축하기 위해 ‘기억도시부산’이라는 명칭을 붙여 보았다. 

본 역서에서 다룬 조선총독부철도국 및 부산관광협회에서 발행한 『부산

안내』는 식민지근대도시 부산의 관광명소와 부근의 대구, 경주, 마산, 진해

의 명승지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일본인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당시의 관광

홍보책자이다. 이 홍보책자에는 부산의 개략적인 연혁과 부산의 초량,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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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동래온천, 해운대온천, 범어사, 통도사, 김해에 대한 안내와 대구, 진해 

마산 등의 관광루트에 대한 설명 및 당시의 지도가 첨부되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도시부산’이 갖추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 중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다양한 ‘負의 유산’이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자산에 대한 통시적, 공

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제강점기 자료들이 상당 수 존재하지만, 관

광홍보자료에 대한 소개는 전무하다. 당시 부산부 그리고 총독부철도국에 

의해 발행된 『부산안내』는 1차 사료로서의 의미가 크다. 일본내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홍보자료이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식민도시 부산의 시정(施政)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관광

안내를 넘어 식민도시 경영의 주요지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관광자원의 원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홍보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부산도시공간의 입체적 ‘원형조감’을 통해 부산도시형성사를 재

검토하여 근대부산의 ‘역사성’을 ‘가치투어리즘’으로 활용할 기반자료로서 

번역하여 한국근대사 연구자는 물론 부산시의 관광전략에 기초를 제공하

고 관광종사자는 물론 부산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부산시민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기를 바란다.

최근 관광의 대중화화 더불어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 등 전통적 위락시설로부터 관광자

원과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도심부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나치게 많

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

상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처럼 주거지가 관광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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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투어리스티피케이

션(touristfication)’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사회적 문제점의 원형

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원초적 형태에 대한 접근방식에 본 역서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부산

이 갖는 근대사적 맥락에서 ‘다크투어리즘’ ‘역사투어리즘’ ‘가치투어리즘’

의 가능성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과는 위안부문제, 독도영토주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기억전쟁’이라 칭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이 현재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활

성화의 연장선상에도 있는 부산의 도시재생공간이 ‘오버투어리즘’의 대상

이 되기도 하여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기억도시 부산’이 갖는 의미는 대단

히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역서가 갖는 가치는 일제강점기 부산의 도시형성

과 공간배치 및 관광전략의 원초형태를 살펴보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성

과 최근에 불거진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의 상징적 장소인 ‘기억도시 부산’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총독부의 각종 홍보자료 및 안내서 원본은 동아대학 「역사인문이미지연

구소」의 소장인 신동규교수의 컬렉션으로부터 제공 받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하여 온 방대하며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특히 『부산안내』와 같은 홍보 및 관광안내 자료는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자료들로써 단지 수집보관에 멈추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

고 역사적 가치도 충분하기에 이번 기회에 번역하게 되었다. 본 번역서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일제강점기 부산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형상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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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지명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일본식 발음이 아닌 한자의 한글 음으로 표기

하였다. 다만 본문의 맥락상 일본 음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 �거리나 면적, 높이, 폭, 등 도량형의 단위는 각주에 일부 밝히고 기본적으

로는 미터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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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안내

부산 및  교외

Ⅰ. 부산

연혁개요

오랜 태고의 옛날부터 우리나라 내지와 조선 간에 일찍부터 교통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史實)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 국제적 관계가 열린 것

은 거의 1천9백 년 전 숭신(崇神)천황1 때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리고 嘉吉3년2(稱光天皇3조, 480여 년 전4)의 조약개정으로 부

산은 울산군 염포, 웅천군5의 제포와 함께 3포가 하나가 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시작 된 것이 부산개항의 시초였다. 이래 얼마간의 변혁을 거쳐 

1876년 일한수호조규가 체결됨에 이르러 새로이 관리청이 설치되어 오

로지 통상 사무를 관할하고 거류민보호에 임하고 있었으나 1880년 이를 

영사관으로 개편하고 1906년 2월에 다시 이를 이사청으로 개칭하였고 

1910년 8월 일한병합이 됨에 이르러 이를 폐지하고 부청을 두어 오늘에 

1 � 일본서기(日本書紀), 고사기(古事記)에 제10대 천황으로 기록되어 있다.

2 � 1443년.

3 � 1401년에서 1428년까지 재위한 일본의 천황.

4 � 이 조약이 맺어진 시점은 1443년으로 이때의 일본천황은 쇼코(稱光)천황이 아니고 

고하나조노(後花園) 천황 때이다.

5 � 지금의 진해 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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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부산항만의 설비

조선 동남부의 주요무역항인 부산은 물안개 피어오르는 30해리6 거

리를 두고 잇키쓰시마(壹岐對馬島)를 마주 보며 조선해협을 넘어 1백20

해리7 거리의 시모노세키(下關)와는 아침, 저녁 2회 관부연락이 정기운항 

하여 선만(鮮滿)철도의 직통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잇는 대 현관

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항구는 주위 약 28킬로의 절영도(牧島)

로 인해 동서 2항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절영도나 동백섬과 적기(赤崎)8의 

돌각으로 자연방파제가 구축되어 수심이 깊고 항내도 넓다. 근래 항만의 

대개축에 의해 일대 개항장이 되어 대형 선박이 닻을 내리기에 지장이 

없다. 유럽 아시아연락의 최적항로의 구축을 이루는 부산항의 선차(船

車)연락설비는 연락선이 잔교에 바로 댈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부산정

차장으로부터는 철도가 연장 부설되어 급행직통열차는 이곳에서 발차

하고 역과 잔교와를 잇는 대 옥상에는 여객대합소, 출발개찰구, 수하물

취급소, 화폐교환소, 전신취급소 및 그 외 일체의 설비가 완비되어 있다. 

역사는 고전양식절충의 벽돌 3층 건물로 그 일부는 스테이션호텔로 충

당되어 호텔의 루프가든에서는 항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이 대단히 

훌륭하다.

6 � 약8.5킬로.

7 � 약22킬로.

8 � 지금의 부산 우암동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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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에 상륙하여 첫 인상은 시가지가 순전한 일본(內地)풍이라는 것, 

이곳은 전혀 조선의 정취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일본화(內地化)되어 있

다. 부산부는 초량, 부산진을 포용하는 동서 2리(里)5정(町)9, 남북 2리32

정10, 면적2.07방리(方里)11. 시가지는 만의 북동쪽으로부터 남서로 연장

되어 있고 부의 배면에는 태백산맥의 여세인 천마(天馬), 아미(峨媚), 구덕

(九德), 고원견(高遠見)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기후도 온화하여 

일본의 호쿠리쿠(北陸)12 지방과 다르지 않다.

현재 전 인구는 11만 2천 여 명인데 내지인 4만 명으로 산복에서 바닷

가에 걸쳐 바둑판처럼 시가가 형성되어 있고 관공서, 대회사, 상점 등이 

나란히 들어서 있고 최근 경남도청이 이곳으로 이전해 옴으로써 점점 

번화하고 있다. 

부산의 상공무역

본항 최근의 수이출입(輸移出入)총액은 2억4천3백9십9만 여원으로 10

년 전과 비교하면 약 7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수이출품은 주

로 쌀, 선어, 소금, 건어물, 설탕, 장유 등이고 수이입품으로서는 잎담배, 

소금, 밀가루, 생과, 면직사, 비료, 철 등으로 가파른 조선내지산업의 발

전에 따라 점점 번성하는 기세이다. 또한 시내에는 양조업을 위시하여 

9 � 약8.8킬로.

10 � 약11.2킬로.

11 � 1방리는 15.423km2. 따라서 약31.9km2.

12 � 일본열도 중부지역으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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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 제염, 통조림, 어묵, 수산, 비료, 조선 등의 공장이 상당히 발달하여 

근대적 대규모 방적, 경질도기제조회사 등은 조선 유수의 큰 공장이다.

호구

조선인 내지인 외인 계

호수 15,212 9,533 133 24,878

인구 71,343 41,144 605 115,092

  

관공서 기타

경상남도청(中島町), 부산부청(本町), 부산경찰서(榮町), 부산수상경찰

서(本町), 부산세관(高島町), 부산우편국(大倉町), 부산측후소(寶水町), 부산

형무소(大新町), 부산지방법원(富民町), 수산시험소(牧ノ島), 부산헌병분대

(大廳町), 지나(支那)13영사관(草梁町), 물산진열장(驛前), 부산상공회의소(西

町), 공회당(驛前).

부산공립상업학교(大新町, 釜山里), 고등여학교(土城町), 보통학교(瀛州町, 

牧ノ島, 凡一町, 中島町), 중학교(草梁町), 소학교(8개소).

조선은행지점(大廳町), 제일은행지점(本町), 조선식산은행지점(大倉町), 

야스다(安田)은행지점(本町), 쥬하치(十八)은행지점(本町), 한성은행지점(本

町), 부산상업은행(本町), 경남은행(草梁町), 부산일보(大倉町), 부산수산주

식회사(南濱町), 부산식량품회사(南濱町), 부산공동창고회사(榮町), 조선수

산수출회사(本町), 조선방적회사(凡一町), 일본경질도기회사(牧ノ島), 오사

카(大阪)상선회사지점(大倉町), 조선기선회사(大倉町), 조선가스전기회사

13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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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富平町), 조선우선(郵船)회사지점(大倉町), 동양척식회사지점(榮町).

항로

오사카포염선(大阪浦鹽14線), 오사카청진(淸津)선, 오사카제주도선, 신의

주오사카선, 조선상해선, 부산울릉도선, 조선서해안선, 부산원산선, 웅기

관문(雄基關門)선, 조선나가사키대련선, 부산제주도선, 부산여수목포선, 

부산통영선, 부산방어진선, 부산포항선.

자동차

택시					     1圓(부산진 및 용두산공원 제외)

시내대절요금	1시간이내		  4圓

		  반나절(4시간)이내   	 15圓

		  하루(8시간)이내     	 30圓

시외(승합정기운전)

부산역전동래온천간	 편도1인		 40전

부산역전해운대간	      동		  50전

부산역전송도간	      동         	 30전

부산역전하단		      동         	 35전

14 � 블라디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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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부산시내 및 동래온천 간)

1구 5전, 역에서 시내로는 1구(즉 시내는 5전 균일), 초량고관 1구, 부산진 2

구, 동래온천 5구.

여관(전부 차대(茶代)15폐지)

부산스테이션호텔(철도국직영 양식)

숙박료 

유럽식객실료: 1일 3원50전 이상

미국식숙박료 : 1일 8원50전 이상

식사료

조식 1원50전, 중식 2원, 석식 2원50전.

공회당식당: 화양식(和洋食) 각 1품을 조리하여 제공

오오이케(大池)여관(변천정), 나루토(鳴戶)여관(역전), 아라이(荒井)여관(역

전), 마츠이(松井)여관(埋立新町), 마츠야(松屋)여관(埋立新町), 요네야(米屋)

여관(대창정), 오이치(大市)여관(대창정), 비젠야(備前屋)여관(대창정).

15 � 팁에 해당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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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

1박2식: 2원부터 7원까지

1박1식: 1원50전부터 5원50전까지

중식료: 1원부터 2원50전까지

기정(旗亭)16

일본요리

칸초카쿠(觀潮閣), 치토세(ちとせ), 카게츠(花月), 카모가와(加茂川) 이상 

남빈정

서양요리

미카도(ミカド, 幸町), 에도가와(江戶川, 南濱町), 세이요켄(精養軒, 大廳町)

유곽

미도리쵸(綠町), 역에서 약 2.4킬로

유람순서

시내

역→대청정(大廳町)→용두산→일한(日韓)시장→장수통(長手通)→역

소요시간: 도보 약2시간  자동차 약1시간

비용: 자동차 1명 2원50전, 전차(역 시장 간) 5전.

16 � 기를 세워 표시한 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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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용두산(龍頭山)

시가 중앙에 우뚝 선 구릉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부의 공원지로 되어 

있다. 봄에는 신록 사이로 안개 낀 것처럼 벚꽃 핀 경치가 훌륭하며 언덕 

위에 모셔진 코토히라(金刀比羅)궁(용두산신사)는 2백4십여 년 전 쓰시마의 

국왕 소(宗)씨를 모신 곳으로 일본인이 조선에서 모시는 신사의 최초라

고 일컬어지고 있다.

경내에서 한 눈에 바라보면 분지와 같은 푸른 만과 절영(絶影), 적기(赤

崎)의 푸른 산봉우리가 눈썹 사이로 들어와 맑은 날에는 남쪽 멀리 묵화

(墨畫)같은 대마도가 보인다. 산자락에 있는 부청은 옛날 대마도영주 소

(宗)씨의 관사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전혀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시내 

제1의 번화함을 자랑하는 거리가 되었다.

용미산(龍尾山)

변천정 길 뒤편의 남빈정(南濱町)은 식료품시장, 어시장, 그 외 해산물

을 취급하는 큰 상점들이 많은데 이곳의 동쪽 끝을 용미산이라 한다. 작

은 언덕이지만 용두에 대해 용미라 이름 붙인 것 같다. 언덕 위에는 타

케노우치노스쿠네(武內宿彌),17 카토키요마사(加藤淸正)18를 제신으로 하는 

신사가 있고 언덕 아래에는 부산연해에서 어획한 신선한 어류의 어시장

이 있다.

17 � 일본의 고사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신공황후의 신하로 일컬어지는 고대 인물.

18 �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와 조선침공에 앞장섰던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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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차연락

해운대 해안 사진

부산역 및 호텔

범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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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공원(大正公園)

시의 서부 토성정(土城町)에 있고 원내에는 각종 운동경기를 위한 운

동장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항구의 서쪽을 바라보면 절영도가 매무

새를 다듬어 부르면 답을 할 듯 가까운 곳에 구름 사이로 우뚝 서 있다.

송도(松島)

부산시가의 남쪽 약 1킬로 암남반도 일부에 만을 형성하고 있는 해안

을 속칭 송도라 부르고 있다. 만내는 파도가 잠잠하고 백사장이 길게 뻗

어있고 바다가 깊지 않아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대단히 좋은 곳이다. 

만내에 작은 섬이 있는데 노송 수 만 그루가 울창하여 나뭇가지소리 끊

임없어 송도라 칭하였다고도 한다. 

여름에는 부영(府營)으로 휴게소, 탈의소를 설치하고 매일 1시간마다 

남빈에서 부(府)의 발동기선을 운항하게 하여 일반해수욕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육로자동차편도 있다.

자동차 운임: 승합 30전, 대절 2원.

배 운임: 편도 3전, 왕복 5전. 

절영도(絶影島)

마키노시마(牧の島), 최근까지 국유의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속칭 마키

노시마라 불리고 있다. 시가로부터 지척의 거리에 있어 도선으로 약 10

분 만에 갈 수 있다. 주위 약 27.5킬로에 높은 산을 고갈산(古碣山)이라 칭

하는데 해발 약 300몇 십 미터로 구름 위에 서 있다. 섬 대부분이 경사지

로 인가는 대체로 북쪽 산기슭에 집중하여 시가지를 이루고 어선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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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근거지로 하여 출어하고 있다. 

교외

초량

초량은 부산부의 일부로 시가전차는 역전을 거쳐 부산진, 동래온천으

로 다니고 있다. 예전에 부산역이 없었을 때는 이곳이 경부선 시발 정거

장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철도공장, 공무사무소, 기관고 등이 아직도 

이곳에 있다.

부산진

예전에는 반도 동남단의 요지로 서남일대는 산기슭으로 동남부는 광

활한 매립지 사이에 부산만이 임하고 있다. 현재 부산부의 팽창은 북쪽

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그 일부를 이루며 전차도 이곳으로부터 동래까지 

뻗어있다. 역 부근에는 조선방적회사, 니치에이(日榮)고무, 부산직물 등

의 공장이 모여 있고, 또한 이곳의 이출우(移出牛)검역소를 거쳐 내지로 

이출되는 소는 연간 3만두에 이르고 있다.

부산진성터

부산진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여 미터 거리에 있다. ‘분로쿠케이

쵸노야쿠(文祿慶長の役)’19 때 코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가 배를 우암동에 

19 �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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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하고 본성을 함락하여 수장 정발을 생포하였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후에 유키나가가 이를 일본식으로 개축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성벽만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동래온천

조선에서 온천장으로는 우선 동래가 손꼽힌다. 그리고 부근에는 해운

대나 범어사, 통도사 등 명성고적도 있어 탕치장(湯治場)과 같이 무료함

을 느낄 일은 없다. 교통이 대단히 편리해 부산역에서 1시간마다 승합자

동차가 있고 전차도 있다. 예전에는 백로(白鷺)온천이라 불려 소수의 조

선인 입욕자 뿐이었지만 근래 내지인이 연이어 온천여관을 세우는 자들

이 많아 세련된 온천거리를 형성하여 사시사철 온천객이 끊이지 않아 

요즘에는 부산을 거쳐 가는 여객들이 반드시 여독을 씻어내는 장소가 

되었다. 온천수는 약염류천(弱鹽類泉)으로 무취투명하고 특히 위장, 신경, 

부인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여관

호우라이칸(蓬萊館), 동래호텔, 나루토(鳴戶)여관, 아라이(荒井)여관 등

숙박료: 1박 2원부터 7원까지.

교통

자동차: 부산역 동래온천 간 편도 1인 40전. 소요시간 30분.

           매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마다 부산에서 출발.

전차: 부산에서 5구간 25전. 소요시간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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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온천

동래읍에서 동쪽으로 약 8킬로 해변에 있다. 동래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높고 험한 산들, 백사청송(白砂靑松), 

바위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파도 끝없는 푸른 바다... 해운대의 조망은 

대단히 훌륭하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도 호적지로 최근 새로운 

피서지로서 온천, 해수욕, 낚시, 후릿그물 등 가족단위의 보양객들로 넘

친다.

교통

자동차: 부산역 해운대 간 편도 1인 50전. 소요시간 1시간.

            �매일 부산역에서 오전 8시 반, 10시, 11시 반, 오후 1시 반, 

            3시, 4시 반, 6시 7회 정기 발차한다.

여관: 해운루(海雲樓) 그 외.

범어사(梵魚寺)

동래온천에서 북쪽으로 약 8킬로 금정산 중턱에 울창한 수풀 속 대가

람의 기와지붕이 늘어 선 모습이 울산가도에서도 눈에 띈다. 이곳이 범

어사다. 신라의 명승 원효가 창건에 관여한 남조선 3대 명찰의 하나로 

법당 방이 수 십 개소로 승려 200명이 있다고 한다. 경내는 소나무로 울

창하여 조용하면서도 그윽한 운치가 있어 전혀 별천지의 느낌을 갖게 

한다. 부산역에서 울산행 자동차를 이용하면 불과 30분 만에 갈 수 있으

며 요금은 편도 1인 90전, 대절 편도 7원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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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通度寺)

경부선 물금역에서도 부산역에서도 통도사행 자동차가 있다(자동차 운

임은 물금역에서 승합 1원40전, 부산역에서 양산읍까지 승합 1원80전, 대절 20원). 자동차는 

절 입구까지로 거기서부터 산문까지 약 1.5킬로는 도보 혹은 대절자동

차를 이용해야 한다. 절은 영남에서 해인사와 대립하는 거찰로 그 경역

의 넓이에 놀랄 정도인데, 험하고 높은 영취산 자락에 노송 울창한 사이

로 가람 35동과 12의 암자가 점재해 있다. 창건은 1천2백80여 년 전 신

라 선덕왕시대에 자장율사(慈藏律師)의 창건에 의한 것이고 이후 여러 번 

화재를 입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옛 규모를 남기고 있어 볼만 한 것들이 

많고 불교의 본종이라 하여 석가의 사리탑이 있다.

김해(金海)

구포에서 낙동강을 건너 맞은 편 강안의 선암리(仙巖里)까지 발동기선

을 이용하고 거기서부터는 자동차로 조금만 가면 김해읍에 다다른다. 옛 

가락국의 도읍으로 그 당시는 낙동강구의 주요항구였다고 하는데 일설

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던 유적지라고 한다. 읍내의 분성대(盆城臺) 장소

는 가락국의 궁궐터로 그 교외에는 시조 수로의 능묘가 있고 또한 북쪽

으로 약 1킬로 떨어진 곳 구지봉아래에는 왕비의 묘가 있다. 읍의 남쪽 

약 4킬로 지점의 죽림리(竹林里)에는 ‘분로쿠노에키(文祿の役)’20 때 쿠로

다 나가마사(黑田長政)21가 주둔했던 가락성의 성터가 있다. 

20 � 임진왜란.

21 � 임진왜란 때의 무장으로 지금의 후쿠오카지역의 번주(藩主). 부산, 김해, 창원 등 경

남지역으로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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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구포역 김해 간: 자동차편 편도 60전

                배편 편도 50전(선암 김해 간 자동차요금 포함)

Ⅱ. 대구

옛 대구

옛 신라시대에는 달구화현(達勾火縣)이라 하였는데 경덕왕22 때에 지금

의 대구(大丘)로 바뀌었다. 이래로 이 지역에는 부사(府使)를 두고, 판관

(判官)을 두어 이조개국 5백4년(1895)에는 군수(郡守)를 두었다. 그리고 내

지인23이 처음으로 이곳에 이주해 온 것은 1893년경으로 청일전쟁 후 점

차 증가하여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경부철도의 속성공사에 따라 왕래자

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늘날 번성함의 서두를 이루었다. 그 후 1905년 

처음으로 이곳에 이사청(理事廳)24을 설치하고 다음 해에 대구거류민단을 

설립하고 일한병합이 되어 신정(新政)이 실시되고 오늘의 대구부(大邱府)

로 되었다. 

지금의 대구

대구는 경북도청의 소재지로 경성이남에서 부산 다음으로 큰 도시이

22 � 신라의 제35대 왕(재위 742~765).

23 � 일본인.

24 � 통감부가 각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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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도 22군의 정치 및 산업의 중추지로서 또한 상공업이 번창하였다는 

점에서 서조선의 평양과 비교할 정도로 시가가 번성하고 교통기관의 정

비 등 대도시로써 부끄러움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부근은 경부철

도의 개통 이래 한층 더 번성하여 지방으로의 도로도 잘 구축되어 북쪽

으로 약 46킬로에 충주, 동북으로 약 40킬로에 안동, 남쪽으로 약13킬로

에 창영으로 각각 승합자동차가 매일 운행하고 특히 국유철도 동해중부

선은 포항, 울산까지 개통하여 연도의 농산물은 물론 동해의 어류가 풍

부하게 반입되어 오늘날 이 지역의 경제권은 경북의 전부, 경남의 동반

부(東半部)가 그 세력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래부터 대구부근은 지질이 풍요로워 곡류, 돗자리(筵蓆)의 산출지로 

전해져 내지인들의 이주자가 많아짐에 따라 근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와 

각지에는 과수, 연초, 완초(莞草)25 등을 재배하는 농원도 속출하고 특히 

사과에 이르러서는 명성이 대단하여 내지는 물론 멀리 해외까지 수출되

어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일반농가에서는 부업으로 양잠을 할 수 있어 

시내에는 조선제사(朝鮮製絲), 야마쥬제사(仐製絲), 카타쿠라구미제사(片倉

組製絲) 등 큰 공장들이 한창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실을 만들고 있다.

부내 서문, 동문 양 시장에서 열리는 매월 6회의 개시(開市)에 지방적

인 거래로 쌀, 대두, 소두, 어류, 해초, 면포, 잡화 등을 주로 하여 그 거래

액에 있어 서문시장은 매월 30만원내외로 동문시장은 8만원내외에 이

른다. 또한 매년12월에 열리는 약령시는 대단히 유명한데 약재를 주요 

거래물로 하여 거래액이 78만원에 이르는데 한 달 내내 장이 열려 경상

25 � 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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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는 물론이거니와 멀리 전 조선 각지에서 모여든 자들이 몇 만에 이

르러 개시일에는 흰옷으로 뒤덮여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대구시장 장날

서문시장: 매월 음력 2일, 7일 

동문시장: 매월 음력 4일, 9일

약령시장: 매년 음력12월(1개월간)

호구

내지인 조선인 기타 계

호수 6,507 13,461 208 20,176

인구 25,590 59,084 611 85,285

 

관공서 기타

경상북도청(上町), 부청(東雲町), 경찰서(本町), 복심(覆審)법원(南龍岡町), 

지방법원(南龍岡町), 우편국(上町), 보병80연대, 전매지국, 원잠종제조소(原

蠶種製造所), 곡물검사소, 상품진열소, 사범학교, 중학교, 농학교, 상업학

교, 보통학교, 조선은행지점, 조선식산은행지점, 대구은행, 금융조합, 동

양척식지점, 대구상공회의소, 조선민보사, 기타.

교통

자동차: 1시간 1원50전. 시내 편도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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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旗亭)

겐치쿠(原竹, 幸町역에서 약 1백 미터), 미카사(三笠, 幸町), 아카시(明石, 村上町).

유곽

야에가키쵸(八重垣町, 역에서 약8백 미터)

여관(차대폐지)

타다시야(唯屋, 역에서 약 200미터), 하나야(花屋)여관(역에서 약 200미터), 산푸

쿠(三福)여관(역에서 약 50미터), 타치바나야(立花屋)여관(역에서 약 400미터).

숙박료: 4원에서 7원까지

식사료: 1원80전에서 3원까지

명승지

유람순서

시내: 역→상품진열소→원정(元町)→달성공원→서문시장→시장정

(市場町)본정(本町)3정목(町目)→동문시장→남성정(南城町)→역

소요시간: 도보 4시간, 자동차 1시간 반, 인력거 2시간 반.

비용: 인력거 1원50전, 자동차 1시간 1원5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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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조선시장

달성공원

대구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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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공원

(역에서 약 900미터, 인력거 50전, 자동차 승합30전, 대절 1원, 부영버스 편도 6전)

부내 서쪽에 있는 잔 모양(盃狀)의 구릉을 이용한 공원으로 신라시대 

달불성(達弗城)의 유적지이다. 아마도 달성이라는 이름 때문일 것이다. 

원내에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을 봉사(奉祀)하는 대구신사, 망

경루(望京樓), 관풍루(觀風樓) 등이 있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이 수려한 곳이다.

뇌경관(賴慶館)

부내 상정(上町)에 있는데 1925년 대정천황즉위기념으로 경상북도 거

주 조선인의 기부로 설립된 것이다.

도수원(刀水園)

원내에는 청천(淸泉) 샘솟고 축산(築山) 뒤쪽으로 영귀정(詠歸亭)이라 

불리는 오래된 건물 등이 있어 여름에는 낚시를 하고 가을에는 만월을 

즐기기 위해 지팡이를 끌며 산보하는 사람이 많다.

대구교외

동촌(東村)

금호강변 일대의 옥야(沃野)의 총칭으로 일본농업경영자의 부락이다. 

과수와 소채를 재배하고 대구사과는 주로 이곳에서 산출된다. 또한 밤과 

꽃놀이의 명소로서 봄가을 대구부민의 행락지가 되어 도화유수(桃花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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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 별천지의 경치이다.

동화사(桐華寺)

역의 동북쪽 약18킬로(대구에서 자동차로 2시간, 편도대절 8원) 달성군 팔공산

의 산복에 있다. 경내는 노목이 울창하고 잔잔히 흐르는 계곡이 있고 기

암괴석도 있어 고즈넉한 신비의 경승지를 이루고 십 수채의 당우가 그 

사이에 숨기듯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신라 문성왕 때 보조(普照)스님

에 의해 창건되어 조선 30본산의 하나로 헤아려질 만큼 규모도 크고 전

각 중 극락전은 신라시대의 유물로서 고고학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해인사(海印寺)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緇仁里)에 있다. 대구에서 서남쪽으로 약 

67킬로(자동차운임 편도승합 1인 3원65전, 대절 25원55전), 김천에서 약 90킬로로 자

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경역은 가야산연봉에 둘러싸인 산수가 수려한 

곳으로 전각과 당탑 또한 크고 아름다운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창건

은 신라 애장왕 2년(천백여 년 전)26 승려 순응(順應)에 의해 창건되어 현재 

법등(法燈)을 지키는 승도의 수가 3백 여 명으로 실로 영남 3대사찰의 하

나이다. 유명한 대장경 판목은 적광전(寂光殿) 뒤에 세워진 대경각(大經

閣)에 수납되어 있는데 그 수가 86,686매에 이르러 고려 고종왕 때 판각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26 � 애장왕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애장왕 3년(802)에 창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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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부근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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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고도

Ⅲ. 경주

옛날에는 반도 통일의 도성으로 자랑스러웠던 경주도 지금은 ‘나라는 

망해도 산하(山河)는 그대로’라는 고도(古都)의 적막감을 한층 더 느끼게 

해준다. 경주는 서쪽으로 대구로부터 약 67킬로 떨어져 있고 북쪽의 영

일만으로부터 약 27킬로 떨어진 곳에 동서로 약 8킬로, 남북으로 약 8킬

로 반의 큰 분지에 넓은 옥야를 품에 안고 이천(伊川), 남천(南川), 북천(北

川) 등의 계류가 굽이돌아 흐르고 있다. 즉, 이 산수를 품에 안은 수 백 평

방 킬로가 옛 왕성이 있던 곳으로 경주에 발을 한 번 들이면 대단한 규

모의 장대함, 풍광의 온아함에 과연 56대에 걸쳐 1천년 신라의 영화로운 

대도성이라 납득할 것이다.

지금의 경주 시가는 구도성의 서쪽 시에 호수 불과 3천, 인구 1만7천

에 지나지 않지만 소위 전성시대 때의 도읍은 이 분지 일대를 점하여 전

체 1천3백방(坊)27, 민호(民戶)17만9천여 호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신라

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운 후 한동안 크게 성장하여 이윽

고 당의 힘을 빌려 신라가 조선반도통일의 패업(覇業)을 이룬 것으로 오

늘날 읍내에는 옛 모습을 남기고 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만약 경

주를 찾는다면 우선 박물분관에 들려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을 보고 신

27 � 고려, 조선시대에 성내 일정구획을 방(坊)이라 하였고 그 안에 동(洞), 리(里)를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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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천년사의 예비적 지식을 만들고 나아가 부근에 산재해 있는 실지를 

둘러보며 이를 대조하여 그 규모의 대단함, 문화의 진도, 구상기공(構想

技工)의 우수함 등에 상상을 펼치면 영화로웠던 옛 것을 눈에 선하게 그

려낼 수 있어 매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라문명의 사적은 

단편적이지만 성터, 사원, 동탑, 불상, 능묘 등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멀

리는 2, 30킬로 바깥까지 산재해 있지만 정비된 도로가 사방으로 통하여 

자동차를 이용하면 보다 자유롭게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탐승할 

수가 있다.

경주박물분관

경주박물분관은 읍내 구 경주부윤관사의 일부를 그 청사로 하여 최근 

총독부박물분관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경주고적보존회의 진열관이었

다. 진열품은 석기시대의 유물, 진한(辰韓), 신라, 고려 각 시대의 토기, 와

전(瓦塼), 기타 불상, 깨진 석관(石棺), 석침(石枕), 복관(覆棺) 등으로 그 중 

신라 왕릉에서 발굴된 금관, 세계에 그 비할 데 없다고 일컬어지는 봉덕

사 종 등은 경탄해 마지않는 것들로 고고학자들이 중시하고 있다. 이 종

은 신라33대 성덕왕을 위해 35대 경덕왕이 기도하고 다음 왕인 혜공왕 

6년에 다대한 고심의 결과 완성된 것으로 높이 약 3미터, 구경 약2.23미

터, 둘레 약7미터, 두께 약 8인치, 중량 약72킬로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 

종을 보는 것만으로 신라 당시의 문화발달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었는지

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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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鐘)의 전설(경주의 전설에 의함)

천하일품이라 일컫는 봉덕사의 종은 당대역(唐大曆)6년28 신라 36대 혜

공왕 때에 주조된 것으로 분관 내 종각에 보존되어 있다. 처음에 34대 효

성왕이 부왕인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의 북쪽에 봉덕사를 세웠

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종하였기 때문에 동생인 35대 경덕왕은 그 뜻

을 이어 이번에는 그곳에 큰 종 주조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완성되기도 

전에 또한 임종하여 그 아들 혜공왕이 뜻을 이어받아 주조에 힘을 들여 

얼마 후 완성하게 되고 경사스럽게 봉덕사에 봉납하고 종을 성덕대왕신

종(聖德大王神鐘)이라 이름 지었다.

◇       ◇       ◇ 

이 종이 주조되기까지 몇 번에 걸쳐 다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

이다. 비천(飛天)의 아지랑이가 선명하게 흔들려도 아깝게도 커다란 균

열이 한 일자로 가 있다든지, 종이 훌륭하게 완성되었더라도 종소리에 

혼탁한 음이 들어가 있다든지, 만들 때마다 실패하게 되자 국왕을 위시

하여 검사관도 이제는 손 쓸 방책이 따로 없게 되어 암울함에 빠져 모두

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공이었던 일전(一典)은 과

거에 49만 여근의 황룡사대종을 훌륭하게 만들어 낸 천하의 명장으로 

세상에 알려진 기술자. 그가 불과 12만 여근의 이 종을 완성해 낼 수 없

28 � 771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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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지막에는 몸도 마음도 진을 다하여 

축 쳐진 몸으로 집에 갈 수 밖에 없었다.

◇       ◇       ◇  

어느 날 꿈결에 누군가 몸을 흔드는 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유일한 여

동생이 있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고 있는 

여동생이다. 평소 오라버니를 아끼고 있던 그녀는 종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길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마음깊이 아로새겨졌다. 어느 날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그

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았다. 얼마 뒤 그녀

는 오라버니를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 하였다. “오라버니 부디 그

렇게 해 주세요. 다행히 딸아이는 세상 떼가 묻지 않은 청결한 몸, 이 아

이로 도움이 되어 종이 완성된다면 오로지 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돌

아가신 아비에 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양이 될 것이라고 딸아

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흥분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며 귀중한 여동생의 말에 이윽고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 

“어머니(ま—ねつれ—, 마-네쯔레-)!” 어머니를 부르는 목소리는 이 세상의 

아쉬움. 엄청난 보랏빛 연기가 회오리치며 뜨거운 쇳물이 주조 틀에 부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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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대역(唐大曆)6년이 다가오는 연말 아침에 하늘 꽃과 같이 내린 눈이 

눈길 닿는 곳까지 새하얗게 순백으로 덮인 신라 도성을 가라앉히고 있

었다. 바로 그 때 햇수로 십여 년 기다림 끝에 신종의 영음이 먼지하나 

없는 공기를 가르며 사방으로 도성을 가득 채워 울렸다. 이 소리를 들은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환희의 

절정에 달했고 명장의 이름을 부르며 찬탄해마지 않았다.

그러나 일전남매만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누고 합장하며 이 소리를 

언제까지나 “어머니(ま—ねつれ— , 마-네쯔레-)!” “어머니(ま—ねつれ—, 마-네쯔

레-)!”로 듣고 있을 뿐이었다.

계림

경주읍의 동남 약 2킬로 월성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숲으로 시림(始林)

이라고도 계림(鷄林)이라고도 불리는 예부터 신성한 숲으로 되어 있다. 

신라 제4세 석탈해왕이 어느 날 숲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금궤가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흰 닭이 계속 울고 있었다. 이

상하게 생각하여 그 궤를 열어보니 안에 구슬 같은 한 남자아이가 나타

나자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를 데리고 돌아와 태자로 삼고 김알지(金閼

智)라 이름 지었다. 이가 후에 김씨의 조상으로 그때부터 이 숲을 계림이

라 부르고 국호도 계림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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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월성은 계림의 바로 남쪽으로부터 문천(蚊川)29의 오른쪽 강변을 따라 

동남쪽으로 길게 수 백 미터 뻗어 고저 차로 늘어서 있는 반월형의 토성

이다. 예전에는 석성(石城)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일부인 초석으로 

보이는 돌이 조금씩 남아 있을 뿐 잘 정리된 잔디나 소나무가 아름답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신라 제4세 석탈해왕이 거주했던 곳이었지만 다

음 왕인 파사왕(婆娑王)12년에 이를 축성하여 누대의 황거가 되었다. 지

금은 석씨의 시조 탈해왕을 제사 드리는 숭신전(崇信殿)과 왕이 얼음을 

저장했다고 전해지는 석빙고가 한 쪽에 있다. 석빙고는 과거 왕성의 식

량창고였던 것 같은데 내부는 원통형으로 돌을 쌓아 당시에 이미 아치

건축법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불효교(孝不孝橋 모친에 대한 효는 부친에 대한 불효가 된 다리)

월성을 가로질러 문천의 기슭을 따라 그대로 올라가면 수많은 석재가 

강물을 막고 있다. 이것이 칠성교의 유적으로 효불효교라고도 하였다.

옛 신라 때 한 사람의 과부가 있었다. 강 건너편의 정부를 만나러 항

상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 슬쩍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7명의 아이들

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심야에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

을 알고 돌을 옮겨 다리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크게 부끄러

워 이로 인해 불의를 멈추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효는 돌아가신 아

버지에 대한 불효가 되었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 다리를 효불효교

29 � 남천(南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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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다. 또한 7명의 자식들이 만들었기에 칠성교라고도 불렸다. 

자식이 없는 여자나 젓이 나오지 않는 여자는 심야에 돌다리에 엎드

려 기도를 하면 반드시 답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연애로 고민하는 여자

가 이 돌다리 위에서 빌면 의중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 뜻이 전해진다고 

믿어지고 있다.

남산 성터

월성 남쪽 문천을 사이에 둔 남산에 있는 광대한 산성으로 지금도 석

벽이 남아 있고 가끔 오래된 기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성은 명활산성

(明活山城)30 및 선도산성(仙桃山城)31과 함께 신라 도성의 3면에 정립된 중

요한 성벽을 이루고 있다.

첨성대

월성 북쪽 도로 옆에 있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축조된 천문관측

대로서 방형의 지복석(地覆石) 위에 화강암을 원통형으로 쌓아올리고 상

부에 이중의 우물정자형 구조물을 놓았고 중간 지점 남쪽에 방형의 창

문을 설치하였다. 높이 약 8.8미터, 밑 지름 약 5.1미터의 동양 최고(最古)

의 천문대로 방문하는 이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30 �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 수도를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며 다듬지 않은 돌을 사

용한 신라초기 축성방식으로 만들어진 산성이다.

31 � 경주 서쪽에 있는 선도산에 위치한 산성. 정상부에 보물 제62호로 지정된 경주서

악리마애석불상(慶州西岳里磨崖石佛像)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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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지

월성 북쪽으로 약 4, 5백 미터 거리에 작은 연못이 있다. 신라 영주(英

主) 문무왕 때의 궁원(宮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못을 만들고 연못 가

운데에 작은 섬과 주변에 얕은 산을 만들어 중국의 무산(巫山)12봉32을 

모방하여 연못 가운데 섬에는 돌다리를 놓고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들을 방사하여 연회장으로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연못

과 주변의 언덕 두 세 곳과 돌다리의 기초석만 남아 있다. 안압지 서쪽으

로 이어지는 곳은 임해전(臨海殿)33터로 신라왕이 해외로부터의 귀빈을 

접견하는 가장 수려하고 웅장한 궁궐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황룡사지

안압지 동쪽으로 약 3백 미터 거리의 밭 가운데에 지금은 초석만이 남

아있다. 신라 24대 진흥왕 14년에 새로운 궁궐을 이곳에 세우려고 하였

으나 황룡(黃龍)이 이곳에 나타나자 왕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사원으로 

세우고 황룡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옛날 이 절에는 신라 삼보(三寶)의 

하나인 장육불상(丈六佛像)과 9층탑이 있었지만 몽고의 병화로 전부 불

타 소실하였고 지금은 유일하게 구층탑의 문주에 반원조(半圓彫)의 금강

역사 8체 중 2체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고 6체는 땅 속에 묻혀 있어 웅

대한 당우의 초석과 삼존불의 좌석만이 남아 있다. 그 규모가 얼마나 광

대하고 화려하였는지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 편만으로도 대략 상상할 수 

있다.

32 � 중국 사천성의 명산 무산(巫山)12봉

33 � 안압지 서쪽에 있었던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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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황사탑지

선덕여왕 3년에 축조된 흑갈색의 석재를 쌓아올린 고탑이 남아 있다. 

마치 벽돌로 쌓은 전축(磚築)처럼 하층의 4면에는 인왕, 네 귀퉁이에는 

돌사자가 조각되어 있다. 동경잡지(東京雜誌)34에 분황사의 탑은 신라 삼

보(三寶)의 하나이다. 임진난적(壬辰亂賊)으로 인해 그 반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상당히 높은 탑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하부의 3층만 남

아 있다.

사면석불

읍의 동쪽 소금강산의 서쪽 기슭에 큰 바위의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것이 있다. 이것이 굴불사(掘佛寺)의 사면석불로 속설에는 이 석불의 돌

가루를 남몰래 복용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다. 바위의 높이는 

약 3.6미터 로 배면의 넓이 약 3미터의 미타삼존의 입상약사여래의 좌상

음양각(坐像陰陽刻)이 있어 그 어느 것도 걸작이다.

34 � 1670년(현종11)에 간행된 경상도 경주부(慶州府)의 지리지인 『동경잡기(東京雜記)』

를 1711년(숙종37)에 중간(重刊)한 책이다. 목판 크기는 초간본과 다르지만, 항수(行

數)와 자수(字數)를 똑같이 맞추어 새로 목판을 새겨 인출한 것으로, 3권 3책이다. 

다만 표지 서명이 ‘동경잡지(東京雜誌)’이고, 3책을 천(天)·지(地)·인(人)으로 구분

한 것은 초간본과 다르다. 권말에 1711년에 경주부윤(慶州府尹) 남지훈(南至熏)이 

신라 천년의 사실이 인멸될까 염려하여 다시 간행한다는 뜻을 밝힌 지(識)가 실려 

있다(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qType=0&sec

Type=&sType=&sWord=%e6%9d%b1%e4%ba%ac%e9%9b%9c%e8%aa%8c&dataID=G

001+KYUC+KSM-WV.1660.1111-20120701.GK01375_00@AKS-2011-CAC-3101_DES   

2020.1.2.일 검색)



부산(1929년판) 
48 

불국사

첨성대

포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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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율사

사면석불로부터 약 2백 미터 소금강산의 좁은 길을 기어 올라가면 그 

중턱에 있다. 창건연대는 불명확하지만 대웅전에 안치된 동조약사여래

(銅造藥師如來)의 입상은 높이 약2미터 정도로 그 모습을 보아 통일신라시

대의 것으로 추측된다.

표암(瓢岩)

소금강산의 남쪽 끝에 있는 커다란 암석으로 진한(辰韓) 6촌의 하나인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35 이씨의 조상 이알평(李謁平)36의 출생지로 일컬

어지고 있다. 백 여 년 전에 세워진 비석에 의하면 이 바위는 수도의 방

위(方位)에 해가 된다고 하여 ‘박’을 심어 감추었기 때문에 ‘표암’이라 전

해지고 있다.

오릉

오릉은 또는 사릉(蛇陵)이라 칭하는데 문천에 놓인 남천교의 서쪽 소

나무 숲에 있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왕비 이하 세 왕의 능묘로 경내

는 넓고 노송이 울창하여 깊은 이끼 색으로 덮여 있다. 최남단의 능이 시

조의 능묘로 부근에는 시조를 제사 드리는 숭덕전(崇德殿)이 있다.

35 � 신라초기에 경주에 있었던 6촌 중의 하나.

36 � 생몰년 미상. 신라건국기의 씨족장.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시조로서 초기 사로육촌

(斯盧六村) 중의 하나인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의 촌장이었다고 하나 이를 경주 이

씨의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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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석정

오릉 남쪽으로 약 2킬로 거리에 길을 왼쪽으로 돌면 마을 근처에 소위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연회장으로 커다란 나무아래 전복형태의 석조물이 

현존하고 있다. 55대 경애왕이 이곳에서 왕비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환락 중에 후백제 견훤의 습격으로 죽음을 맞이한 신라 최후의 애사를 

전하는 유적이다.

서악(西岳)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있는 것

김유신묘

경주역에서 서쪽으로 서천교를 건너 서북을 향해 송화산록(松花山麓)

의 좁은 길을 올라 약 3백 미터 지점에 있다. 주위에는 십이지 상을 조각

한 호석(護石)이 있고 비교적 완전하게 옛 양식을 갖추고 있다. 김유신은 

무열, 문무 두 왕을 도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공신이다.

무열왕릉

서악역의 서남쪽 약 3백 미터 도로 옆에 있다. 왕은 신라 29대 반도통

일의 기초를 연 중흥의 영주로 재위 겨우 8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능분은 주위 약 57간37으로 문무왕 원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앞 측면의 

귀부(龜跌)는 주위에 육용주(六龍珠)를 받드는 형태로 조각한 것으로 수

37 � 57간=약 0.1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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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교함은 당나라 식 미술 도입의 선구라고 한다.

서악(西岳)서원

무열왕릉의 북쪽 가까운 곳에 있는 신라의 명신 김유신, 동 중기의 학

자 설총 및 말기의 학자 최치원의 세 현사를 모시고 있다. 부근에는 진

흥, 진지, 문성, 헌안 등의 여러 왕릉과 영경사지 등이 있다.

불국사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 있는 것

괘릉

불국사역에서 약 4킬로미터 울산가는 길 북쪽 소나무 숲에 있는데 예

부터 신라중흥의 영주인 30대 문무왕의 능이라 전해지고 있었지만 최근

에 문무왕의 능이라 확증되었다. 능묘는 우수한 12지 신상이 양각된 호

석으로 둘러져 있고 전면 수 십 간에는 문무석인상 및 석수(石獸), 석화표

(石華表)를 설치하여 그 양식이 완비된 웅장함이란 사면의 그윽한 신비로

움과 함께 신라능묘의 모범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문무석 인형석수 

등의 수법이 정치하고 조각의 기묘함은 당대(唐代)예술의 특질을 띠며 

신라유물의 백미로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불국사역 괘릉 간 자동차요금: 1인 왕복 50전

                                          최저 3명분 1원5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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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불국사역에서 약 3.4킬로 토함산 중턱에 있다. 신라19대 눌지마립간 

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1천 5백 여 년 전 승려 아도(我道)38에 의해 처음

으로 개기되었으나 그 후 아도가 떠난 뒤 패퇴하였지만 나중에 제23대 

법흥왕 14년 본사를 재건하고 다음 왕인 진흥왕 및 제 30대 문무왕이 이

를 중창하여 제35대 경덕왕 때에 나라의 제상 김대성에 의해 또 다시 중

건되어 여기에 처음으로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즉, 석조물, 불상 등의 

유물에 신라시대의 모습이 잘 남겨져 있고  특히 대웅전 전면에 현존하

는 2기의 석탑 중 하나는 다보탑(석조 높이 약6미터)으로 또 다른 하나는 석

가탑(석조 높이 약 8미터)이라 하여 천 여 년의 풍우를 잘 견뎌 지금도 엄연한 

모습으로 좌우에 서 있고, 앞문의 청운교, 백운교 터는 거의 퇴폐되었지

만 그 장엄한 구조는 칠보연화의 양교와 함께 신라시대의 대표적 걸작

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불국사역 불국사 간 자동차: 편도 승합 1인 40전

석굴암

불국사로부터 급경사를 약 2.8킬로 올라가 토함산 정상을 넘으면 얼

마 지나지 않아 석굴암에 이른다. 그 정상에서는 망양한 일본해를 앞에 

볼 수 있다. 속전에 의하면 암은 석불사라 이름 하여 신라 35대 경덕왕 

10년 때의 건립으로 산 중턱에 굴을 파고 내부를 아치형으로 돌을 쌓아 

38 � 생몰연대 미상의 고구려의 승려로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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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좌우에 사천왕, 인왕상을, 내부 주벽에는 11면 관세음, 16제자 범천

석(梵天釋) 등 36체를 반 육각으로 조각하고 중앙연대 위에는 높이 약 3.3

미터의 석가좌상을 안치하고 있다. 이들 불상은 모두 같은 해에 제작을 

실시한 것으로  그 조각의 정치 수려함에 놀라울 뿐으로 신라불상유물 

중 유수한 것으로 소중하다.

고적유람안내

교통

•경성방면에서 

경부선 대구역에서 동해중부선으로 갈아타고 약 2시간 반이 소요된

다. 또한 대구에서 승합자동차편도 있다.

기차운임 대구경주 간(편도 어른 1인): 2등 1원94전, 3등 1원8전

자동차운임 대구경주 간(승합 1인): 1원65전

 

•부산 내지방면에서

부산에서 기차로 대구에서 하차, 대구에서 앞의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편 외에 부산에서 동래온천에서 여독을 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중에 

범어사, 통도사 등의 고찰을 탐승하고 울산으로 나와 기차로 경주로 가

는 방법도 있다.

부산 동래온천 간: 자동차(승합 편도1인) 40전.

                          전차 5구간(1구간 5전) 25전.

동래온천 울산 간: 자동차(승합 편도 1인) 3원1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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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주 간: (편도 어른1명) 2등 1원17전, 3등 65전.

유람순서

경주의 고분은 경주읍내를 중심으로 멀리는 2십 4, 5킬로 바깥까지 산

재해 있지만 대단히 도로가 좋고 유람자동차도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유람할 수 있다. 그러나 빠짐없이 모두 다 유람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

니 여기에서는 주요한 곳만을 구경하는 코스를 아래에 적시하기로 한다.

경주지방유람순로

경주역→(약 600미터) 박물관분관→(약 2.5킬로) 표암→(약 20미터) 사면석

불→(약 1.5킬로) 분황사→(약 700미터)→안압지→(약 400미터) 석빙고→(약 

300미터) 첨성대→(약300미터) 계림→(약 1킬로) 오릉→(약1.8킬로) 포석정

→(약 6.5킬로) 무열왕릉→(약2.5킬로) 경주역

소요시간(각지 견학시간 포함)

도보: 6시간45분

자동차: 3시간

비용

박물분관 관람료: 1인 5전.

유람자동차운임: 승합1명 1원(단, 최저 4명분 4원)

 

불국사부근 유람순로

경주역…불국사역→(약 3,3킬로) 불국사→(약 2.7킬로) 석굴암→(약 2.7킬

로) 불국사→(약 3.3킬로) 불국사역→(약 3.4킬로) 괘릉→(약 3.4킬로) 불국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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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

소요시간(각지 견학시간 포함)

도보: 5시간45분

자동차: 3시간45분(일부구간 자동차에 의한 경우)

비용

자동차운임

불국사역 불국사 간: 승합 편도 1명 40전.

불국사역 괘릉 간: 승합 왕복 1명 50전(최저 3명분 1원50전).

불국사역 경주 간: 승합 편도 1명 1원40전, 대절 1대 10원.

기차운임

경주 불국사역 간: (편도 1명) 2등 36전, 3등 20전.

여관과 요금

경주(차대폐지) 

일본식: 시바타(柴田)여관, 아사히(朝日)여관, 경주여관, 카스가(春日)여관

조선식: 안동여관, 경동(慶東)여관, 대구여관, 월성여관

숙박료: 일본식 2원50전 이상 4원50전 이하

            조선식 80전 이상 1원50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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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일본식: 불국사호텔

숙박료: 1원50전 이상 8원 이하

불국사호텔은 불국사 경내에 있는 철도국지정위임경영의 깨끗하고 

세련된 여관으로 조망이 수려한 위치에 있다. 경주에 와서 본 호텔에 1

박하고 새벽녘에 석굴암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빛에 빛나는 일본해를 조

망하며 신비롭고 웅대한 경치를 즐겨보길 권한다. 

Ⅳ. 진해

1902년 한국정부가 마산을 개항하였는데, 러시아는 진해가 천연의 요

새임에 착목하여 여기에 군항설비를 만든 이래 러시아동양함대의 근거

지가 되었지만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해군은 이곳을 점령하여 근거

지로 삼아 일본해전의 대첩을 거둔 이래 일약 세상에 알려졌고 군항으

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세 방향으로 긴 뱀처럼 늘어져 산들

로 둘러싸였고 전방은 진해만의 검푸름을 안은 경승요지의 땅으로 정시

천(征矢川)을 가운데 두고 북쪽으로부터 동남쪽을 향해 전개된 욱일(旭

日)형의 우물 정자 형태로 정연하게 구획된 도시이다. 근래 여러 사정으

로 조금 쇠퇴하고 있었지만 철도 개통에 따라  육해교통이 구축되어 시

황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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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호수: 1,428  

인구: 6,321

관공서 그 외

진해 요항부(要港部), 헌병분대, 경찰서, 면사무소, 진해방위대, 진해만

요새사령부, 고등여학교, 진해공립공업보수학교.

교통

정기항로

행암만(行岩灣)(진해항)

부산행: 오전9시, 오후4시30분 2회 출항.

통영행: 오후1시 출항. 구마산을 경유하여 통영행.

목포행: 오후4시30분 출항. 마산, 통영, 여수를 경유하여 목포행.

제등만(齊藤灣)

마산, 구마산, 통영으로 매일 오전6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5왕복의 

발동기선편이 있음.

여관

마츠요시(松芳), 타치바나(橘), 후쿠오카야(福岡屋), 아사히(旭), 마츠바

(松葉), 친카이(鎭海), 하루노히(春の日, 요리점)

숙박료: 1박 2엔부터 6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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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순서

역→진해신사→기념탑→키요노우라(淸之浦)→치요가하마(千代が

濱)→사쿠라노바바(櫻の馬場)→요항부(要港部)→방위대→토쿠마루칸논

(德丸觀音)→하고로모노마츠(羽衣の松)→역

소요시간: 도보 약4시간.  인력거: 약2시간 반.  자동차: 약2시간.

비용: 인력거 1원50전, 자동차 5원.

명승지

사쿠라노바바(櫻の馬場)

벚꽃나무 만 여 그루가 수 백 미터 사이에 정연하게 심겨져 벚꽃이 만

발하였을 때는 마치 안개와 구름처럼 꽃 터널을 이루어 조선 내에서도 

굴지의 벚꽃명소로 알려져 있다.

친카이칸논(鎭海觀音)

일명 토쿠마루칸논(德丸觀音)이라고도 하는데 오랜 유서 있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경내는 조용하면서도 고즈넉한 공간에 녹림 가운데 중국풍 

당우가 있어 풍정은 중국풍경을 방불케 한다.

진해신사

투구모양의 산 남쪽 중턱에 있는 아마테라스(天照)39, 토요우케(豊受)40 

39 �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주신(主神)으로 황조신(皇祖神). 일본서기, 고사기에 아마테라

스는 태양신의 성격과 무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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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을 모시는 곳으로 진해시민의 수호신으로 신사는 장엄하고 시내의 

제등만(齊藤灣)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절경의 장소이다.

하고로모노마츠(羽衣の松)

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정시(征矢)천의 상류에 산세가 웅대하고 기암괴

석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고즈넉한 신비의 경치를 이룬 유명 계곡이다. 

이곳의 형상이 마치 선녀가 춤을 추는 듯 하는 모습의 커다란 소나무가 

있다. 이를 하고로모41마츠라 부른다.

키요노우라(淸之浦)

진해항 앞의 카부토야마(兜山)42 동쪽 기슭에 있는 대단히 전망이 좋고 

푸른 소나무의 해변으로 남쪽 멀리를 바라보면 많은 섬들이 마치 바둑

판의 돌처럼 각종 돛단배 사이를 잇는 듯 그림 같은 풍경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아이들이 즐기는 장소이기도 하다.

치요가하마(千代が濱)

제등만 앞의 치요가하마(千代が濱)는 멀리까지 바다가 얕고 청정한 조

선굴지의 해수욕장으로 설비도 완벽하며 부근의 풍경도 훌륭하기 때문

에 여름에는 피서객들로 붐빈다.

40 �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일본신화 상의 여신으로 식물, 곡물을 관장하는 신.

41 �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42 � 지금의 진해 제황산으로 일제강점기에 산모양이 투구를 닮았다고 하여 일본인들

이 붙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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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 벚꽃

진해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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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산

마산은 진해만으로부터 만입한 하나의 만으로 서쪽 해안을 이루는데 

무학산 아래 경사로 인해 신구의 두 시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가 청

정하고 기후가 온화할 뿐만 아니라 풍광이 아름답기로 조선 제1의 건강

지로 일컬어지며 여름에는 해수욕객들로 붐빈다. 1911년 이래 요새지

역으로 개항폐쇄 후 마산의 무역은 매우 쇠퇴하여 출입물자의 대부분은 

부산을 경유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쌀 이출이 다소 있었을 뿐 일본의 저

명 상업지와의 거래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근해어업만은 여전히 성황을 

이루어 통영을 거쳐 이곳에 집하되어 철도편으로 조선과 만주 각지로 

수송되어 어획고는 연액 14만 4천 여 원에 이른다.

또한 이곳에는 지리적으로 보아 공업은 별로이지만 수질과 기후가 양

호하여 양조업에는 호조건으로 청주, 간장 등은 품질 면에서 자타 공히 

조선 제일을 자랑한다. 하지만 자금관계상  판로확장이 되지 않아 더 활

발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으로 최근 주조생산량은 9천석에 달한다.

교통

부산으로 항로 40해리, 통영까지 30해리, 진해까지는 겨우 8해리로 

매일 발동기선편이 있고 또한 조철(朝鐵)경남선이 진주까지 연장되어 

있다.

자동차요금: 마산 진주 간(약 64킬로) 2원30전(진주에서 합천, 사천, 삼천포, 통영 

및 김천행 자동차가 있다).

                  마산 통영 간(약 68킬로):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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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고성 간(약 44킬로): 2원.

                  마산시내 및 구마산 간: 승합 1명 5전, 대절 1대 1원.

발동기선

마산 진해 간: 매일 5왕복(소요시간 50분) 요금 30전.

마산 통영 간: 매일 2왕복(소요시간 4시간). 요금 2등 1원50전, 3등 1원.

호구

인구: 23,243(일본인 5,095)

호수: 5,176(일본인 1,321)

관공서 그 외

마산부청, 창원군청, 중포병대대, 지방법원, 공립상업학교, 고등여학

교, 금융조합, 조선식산은행지점.

명승지

마산공원

마산역으로부터 수 백 미터 거리의 사쿠라마치(櫻町) 언덕 위에 있다. 

전면에 마산시내와 항구 전경이 펼쳐있고 원내는 벚나무를 심어 대신궁

(大神宮)을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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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성터

구마산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백 미터. 전방은 마산만의 푸른바다

를 한 눈에 담고 배후에는 무학의 높은 봉우리가 자리 잡은 요해 견고한 

언덕 위에 있다. ‘분로쿠노 야쿠’때 시마즈(島津)군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한다. 지금은 산 정상에 일본식 고성 석루가 남아 있을 뿐이다. 

부산안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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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철도국

운수사무소

부산, 대전, 용산, 평양역 구내

선만(鮮滿)안내소

동경: 동경마루(丸) 빌딩 1층. 전화 우시고메(牛込) 4782-4786

오사카: 오사카시 사카이스지(堺筋) 카와라쵸(瓦町). 전화 나가쿄쿠(永局) 3400, 

3401.

시모노세키역전: 전화1962

1929년 4월  (비매품)

조선총독부철도국

경성부 봉래정(蓬萊町) 3정목(丁目) 62-3

인쇄소: 조선인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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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주 마산 진해

조선총독부철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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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안내

주의

요새 및 요항지대(要港地帶)사진촬영금지

아래 장소는 요새 및 요항지대인 관계로 허가 없이 사진촬영 및 묘사

할 수 없다.

부산부근(해운대 동래를 포함)

마산, 진해 부근

부산 부근 약도



131   
130 

부산안내

부산 및  교외

   Ⅰ. 부산	 	  1

	  교외		  13

	  초량		  13

	  부산진		 13

	  동래온천	 14

	  해운대온천	 16

	  범어사		 16

	  통도사		 17

	  김해		  18

   Ⅱ. 대구		  19

	  교외		  24

	  동촌		  14

	  동화사		 25

	  해인사		 25

   Ⅲ. 경주		  26

   Ⅳ. 진해		  48

   Ⅴ. 마산		  53

	  지리산		 56



부산(1930년판) 
132 

부산안내

부산 및 교외

Ⅰ. 부산

연혁개요

오랜 태고의 옛날부터 우리나라 내지와 조선 간에 일찍부터 교통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史實)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 국제적 관계가 열린 것

은 거의 1천9백 년 전 숭신(崇神)천황1 때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리고 嘉吉3년2(稱光天皇3조, 480여 년 전4)의 조약개정으로 부

산은 울산군 염포, 웅천군5의 제포와 함께 3포가 하나가 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시작 된 것이 부산개항의 시초였다. 이래 얼마간의 변혁을 거쳐 

1876년 일한수호조규가 체결됨에 이르러 새로이 관리청이 설치되어 오

로지 통상 사무를 관할하고 거류민보호에 임하고 있었으나 1880년 이를 

영사관으로 개편하고 1906년 2월에 다시 이를 이사청으로 개칭하였고 

1910년 8월 일한병합이 됨에 이르러 이를 폐지하고 부청을 두어 오늘에 

1 � 일본서기(日本書紀), 고사기(古事記)에 제10대 천황으로 기록되어 있다.

2 � 1443년.

3 � 1401년에서 1428년까지 재위한 일본의 천황.

4 � 이 조약이 맺어진 시점은 1443년으로 이때의 일본천황은 쇼코(稱光)천황이 아니고 

고하나조노(後花園) 천황 때이다.

5 � 지금의 진해 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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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부산항만의 설비

조선 동남부의 주요무역항인 부산은 물안개 피어오르는 30해리6 거리

를 두고 잇키쓰시마(壹岐對馬島)를 마주 보며 조선해협을 넘어 1백20해

리7 거리의 시모노세키(下關)와는 아침, 저녁 2회 관부연락이 정기운항 

하여 선만(鮮滿)철도의 직통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잇는 대 현관

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최근 키타큐슈키센(北九州汽船)회

사의 하카타(博多)로의 항로가 개시되어 매일 1회왕복 여객선이 운항하

게 되어 내지와의 교통이 한층 더 열리게 되었다. 주위 약 28킬로의 절영

도(牧島)는 항구를 감싸고 동백섬과 적기(赤崎)8의 돌각으로 자연방파제

가 구축되어 수심이 깊고 항내도 넓다. 근래 항만의 대개축에 의해 일대 

개항장이 되어 대형 선박이 닻을 내리기에 지장이 없다. 연락선이 잔교

에 접안하면 바로 급행직통열차가 대기하는 그곳에서 발차하여 선차(船

車)연락설비가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잔교역에는 여객대합소, 출발개찰구, 수하물취급소, 화폐교환소, 전

신취급소, 식당 등 일체의 설비가 준비되어 있어 잔교로 통하는 지붕덮

개 통로를 빠져나오면 부산본역이 있다.

역사는 고전양식절충의 벽돌 3층 건물로 그 일부는 스테이션호텔로 

충당되어 호텔의 루프가든에서는 항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이 대단

6 � 약8.5킬로.

7 � 약22킬로.

8 � 지금의 부산 우암동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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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훌륭하다.

부산시가

부산에 상륙하여 첫 인상은 시가지가 순전한 일본(內地)풍이라는 것, 

이곳은 전혀 조선의 정취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일본화(內地化)되어 있

다. 부산부는 초량, 부산진을 포용하는 동서 2리(里)9정(町)9, 남북 3리15

정10, 면적2.18방리(方里)11. 시가지는 만의 북동쪽으로부터 남서로 연장

되어 있고 부의 배면에는 태백산맥의 여세인 천마(天馬), 아미(峩媚), 구덕

(九德), 고원견(高遠見)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기후도 온화하여 

일본의 동경지방과 다르지 않다.

현재 전 인구는 11만 6천 여 명으로 내지인 4만 여 명으로 산복에서 

바닷가에 걸쳐 바둑판처럼 시가가 형성되어 있고 관공서, 대회사, 상점 

등이 나란히 들어서 있고 경남도청이 이곳으로 이전해 옴으로써 점점 

번화하고 있다. 

부산의 상공무역

본항 최근의 수이출입(輸移出入)총액은 2억4천3백9십9만 여원으로 10

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수이출품은 주

로 쌀, 선어, 소금, 건어물, 대두, 김, 도기 등이고 수이입품으로서는 잎담

배, 소금, 밀가루, 생과, 면직사, 비료, 기계류, 목재 등으로 가파른 조선내

9 � 약9킬로.

10 � 약13.5킬로.

11 � 1방리는 15.423km2. 따라서 약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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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번성하는 기세이다. 또한 시내에는 양조업을 

위시하여 정미, 제염, 통조림, 어묵, 수산비료, 조선 등의 공장이 시내에 

상당히 발달하여 근대적 대규모 방적, 경질도기제조회사 등은 조선 유수

의 큰 공장이다. 

부산의 시장

부평정(富平町)공설시장(일명 일한(日韓)시장)

부평정 1정목(丁目)에 있고 부산부가 경영하고 있는 옥내, 외의 설비가 

정비되어 내선(內鮮)의 점포 약 4백 여 개에 달한다. 판매품은 식료품, 일

용잡화 등 거의 대부분을 망라하여 시장 입출장자는 하루에 실로 8천명 

하루 평균 매매액 약 6천5백 원에 달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어시장(魚市場)

남빈(南濱) 1정목(丁目)에 있고 부산수산회사의 경영으로 근해로부터

의 선어는 거의 이곳에 집하하여 조선 내는 물론 멀리 만주방면으로도 

수송되는 등 1년 매매액은 2백만여 원으로 실로 조선 제일의 어시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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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부산봉천 간 급행직통열차 식당 칸

부산선차연락잔교(진요사 검열 필)

동래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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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조선인 내지인 외인 계

호수 15,578 9,823 141 25,542

인구 73,336 42,246 625 116,207

 

관공서 기타

경상남도청(中島町), 부산부청(本町), 부산경찰서(榮町), 부산수상경찰서

(佐藤町), 부산세관(高島町), 부산우편국(大倉町), 부산측후소(寶水町), 부산

형무소(大新町), 부산지방법원(富民町), 수산시험소(牧ノ島), 부산헌병분대

(大廳町), 지나(支那)12영사관(草梁町), 물산진열장(驛前), 부산상공회의소(西

町), 공회당(驛前).

부산공립상업학교(大新町, 釜山里), 고등여학교(土城町), 보통학교(瀛州町, 

牧ノ島, 凡一町, 中島町), 중학교(草梁町), 소학교(8개소).

조선은행지점(大廳町), 제일은행지점(本町), 조선식산은행지점(大倉町), 

야스다(安田)은행지점(本町), 쥬하치(十八)은행지점(本町), 한성은행지점(本

町), 부산상업은행(本町), 경남은행(草梁町), 부산일본사(大倉町), 부산수산

주식회사(南濱町), 부산식량품회사(南濱町), 부산공동창고회사(榮町), 조선

수산수출회사(本町), 조선방적회사(凡一町), 일본경질도기회사(牧ノ島), 조

선주류양조회사(釜山鎭), 오사카(大阪)상선회사지점(大倉町), 조선기선회

사(大倉町), 조선가스전기회사지점(富平町), 조선우선(郵船)회사지점(大倉

町), 동양척식회사지점(榮町).

12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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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오사카포염선(大阪浦鹽13線), 오사카청진(淸津)선, 오사카제주도선, 신의

주오사카선, 조선상해선, 부산울릉도선, 조선서해안선, 부산원산선, 웅기

관문(雄基關門)선, 조선나가사키대련선, 부산제주도선, 부산여수목포선, 

부산통영선, 부산방어진선, 부산포항선.

자동차

택시                             	 1圓(부산진 및 용두산공원 제외)

시내대절요금  1시간이내         3圓

                 반나절(5시간)이내	 15圓

                 하루(10시간)이내	 30圓

시외(승합정기운전)

부산역전동래온천간  편도1인	 30전

부산역전해운대간        동	 50전

부산역전송도간           동 	 30전

부산역전하단간           동	 30전

전차(부산시내 및 동래온천 간)

1구 5전, 부산역에서 시내로는 1구(즉 시내는 5전 균일), 초량부산진 1구, 

동래온천 5구.

13 � 블라디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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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전부 차대(茶代)14폐지)

부산스테이션호텔(철도국직영 양식)

숙박료 

유럽식객실료: 1일 3원50전 이상

미국식숙박료: 1일 8원50전 이상

식사료

조식 1원50전, 중식 2원, 석식 2원50전.

공회당식당: 화양식(和洋食) 각 1품을 조리하여 제공

오오이케(大池)여관(변천정), 나루토(鳴戶)여관(역전), 오카모토(岡本)여관

(역전), 아라이(荒井)여관(역전), 마츠이(松井)여관(埋立新町), 요네야(米屋)여

관(대창정), 오이치(大市)여관(대창정), 비젠야(備前屋)여관(대창정).

숙박료

1박2식: 2원부터 7원까지

1박1식: 1원50전부터 5원50전까지

중식료: 1원부터 2원50전까지

기정(旗亭)15

일본요리

칸초카쿠(觀潮閣), 미도파(美都巴), 카게츠(花月), 카모가와(加茂川) 이상 

14 � 팁에 해당되는 요금.

15 � 기를 세워 표시한 주막.



부산(1930년판) 
140 

남빈정

서양요리

미카도(ミカド, 幸町), 코요켄(好養軒, 本町), 세이요켄(精養軒, 大廳町)

유곽

미도리쵸(綠町), 역에서 약 2.4킬로

유람순서

시내

역→대청정(大廳町)→용두산→일한(日韓)시장→장수통(長手通)→역

소요시간: 도보 약2시간  자동차 약1시간

비용: 자동차 1대 2원50전, 전차(역 시장 간) 5전.

명승지

용두산(龍頭山)

시가 중앙에 우뚝 선 구릉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부의 공원지로 되어 

있다. 봄에는 신록 사이로 안개 낀 것처럼 벚꽃 핀 경치가 훌륭하며 언덕 

위에 모셔진 코토히라(金刀比羅)궁(용두산신사)는 2백4십여 년 전 쓰시마의 

국왕 소(宗)씨를 모신 곳으로 일본인이 조선에서 모시는 신사의 최초라

고 일컬어지고 있다.

경내에서 한 눈에 바라보면 분지와 같은 푸른 만과 절영(絶影), 적기(赤

崎)의 푸른 산봉우리가 눈썹 사이로 들어와 맑은 날에는 남쪽 멀리 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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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畫)같은 대마도가 보인다. 산자락에 있는 부청은 옛날 대마도영주 소

(宗)씨의 관사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전혀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시내 

제1의 번화함을 자랑하는 거리가 되었다.

용미산(龍尾山)

변천정 길 뒤편의 남빈정(南濱町)은 식료품시장, 어시장, 그 외 해산물

을 취급하는 큰 상점들이 많은데 이곳의 동쪽 끝을 용미산이라 한다. 작

은 언덕이지만 용두에 대해 용미라 이름 붙인 것 같다. 언덕 위에는 타

케노우치노스쿠네(武內宿彌)16, 카토키요마사(加藤淸正)17를 제신으로 하는 

신사가 있고 언덕 아래에는 부산연해에서 어획한 신선한 어류의 어시장

이 있다.

대정공원(大正公園)

시의 서부 토성정(土城町)에 있고 원내에는 각종 수목을 심어 산을 만

들어 아동유원지도 있고 부민들의 산책 장소이다. 여기에서 항구의 서쪽

을 바라보면 절영도가 매무새를 다듬어 부르면 답을 할 듯 가까운 곳에 

구름 사이로 우뚝 서 있다.

송도(松島)

부산시가의 남쪽 약 1킬로 암남반도 일부에 만을 형성하고 있는 해안

을 속칭 송도라 부르고 있다. 만내는 파도가 잠잠하고 백사장이 길게 뻗

16 � 일본의 고사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신공황후의 신하로 일컬어지는 고대 인물.

17 �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와 조선침공에 앞장섰던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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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고 바다가 깊지 않아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대단히 좋은 곳이다. 

만내에 작은 섬이 있는데 노송 수 만 그루가 울창하여 나뭇가지소리 끊

임없어 송도라 칭하였다고도 한다. 

여름에는 부영(府營)으로 휴게소, 탈의소를 설치하고 매일 1시간마다 

남빈에서 부(府)의 발동기선을 운항하게 하여 일반해수욕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육로자동차편도 있다.

자동차 운임: 승합 30전, 대절 1원.

배 운임: 편도 3전, 왕복 5전. 

절영도(絶影島)

마키노시마(牧の島), 최근까지 이왕가(李王家)의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속칭 마키노시마라 불리고 있다. 시가로부터 지척의 거리에 있어 도선

으로 약 10분 만에 갈 수 있다. 주위 약 27.5킬로에 높은 산을 고갈산(古

碣山)이라 칭하는데 해발 약 300몇 십 미터로 구름 위에 서 있다. 섬 대부

분이 경사지로 인가는 대체로 북쪽 산기슭에 집중하여 시가지를 이루고 

어선은 본도를 근거지로 하여 출어하고 있다.

교외

초량

초량은 부산부의 일부로 시가전차는 역전을 거쳐 부산진, 동래온천으

로 다니고 있다. 예전에 부산역이 없었을 때는 이곳이 경부선 시발 정거

장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철도공장, 공무사무소, 기관고 등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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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있다.

부산진

예전에는 반도 동남단의 요지로 서남일대는 산기슭으로 동남부는 광

활한 매립지 사이에 부산만이 임하고 있다. 현재 부산부의 팽창은 북쪽

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그 일부를 이루며 전차도 이곳으로부터 동래까지 

뻗어있다. 역 부근에는 조선방적회사, 각종 양조장, 니치에이(日榮)고무, 

부산직물 등의 공장이 모여 있고, 또한 이곳의 이출우(移出牛)검역소를 

거쳐 내지로 이출되는 소는 연간 4만두에 이르고 있다.

부산진성터

부산진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여 미터 거리에 있다. ‘분로쿠케이

쵸노야쿠(文祿慶長の役)’18 때 코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가 배를 우암동에 

정박하고 본성을 함락하여 수장 정발을 생포하였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후에 유키나가가 이를 일본식으로 개축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성벽이 남아있어 당시를 회상하기에 충분하다.

쯔에효고(津江兵庫)19의 비(碑), 부산진역으로부터 서남 약 330미터 떨

어진 소화공원(昭和公園)에 세워져 있다. 1671년 대마도 소(宗)씨는 그의 

가신 쯔에효고를 동래부사에게 파견하여 왜관 이전 건을 교섭하였지만 

부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결하

18 � 임진왜란

19 � 쯔에노효고노스케(津江兵庫助). 대마도의 무사로 1671년 정사로 조선에 건너와 왜

관이전 교섭 중 60세로 부산에서 병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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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동래부사도 의열에 감복하여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이

르렀다. 부산 오늘날의 번영은 실로 씨에 의한 것이 많아 부민이 그 덕을 

기리기 위해 1879년 11월 세운 초혼비가 그것이다. 

동래온천

조선에서 온천장으로는 우선 동래가 손꼽힌다. 동래는 부산에서 동북

쪽으로 약 12킬로, 그 부근에는 해운대나 범어사, 통도사 등 명성고적도 

있어 탕치장(湯治場)과 같이 무료함을 느낄 일은 없다. 교통이 대단히 편

리해 부산역에서 1시간마다 승합자동차가 있고 전차도 있다. 예전에는 

백로(白鷺)온천이라 불려 소수의 조선인 입욕자 뿐이었지만 근래 내지인

이 연이어 온천여관을 세우는 자들이 많아 세련된 온천거리를 형성하여 

사시사철 온천객이 끊이지 않아 요즘에는 부산을 거쳐 가는 여객들이 

반드시 여독을 씻어내는 장소가 되었다. 온천수는 약염류천(弱鹽類泉)으

로 무취투명하고 특히 위장, 신경, 부인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여관

나루토(鳴戶), 동래관, 호우라이칸(蓬萊館), 아라이(荒井) 등

숙박료: 1박 2원부터 7원까지

교통

자동차: 부산역 동래온천 간 승합편도 1인 30전. 대절편도 3원, 소요시

간 30분.

	� 매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마다 부산, 동래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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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

전차: 부산에서  5구간(편도25전 왕복40전)  소요시간 45분.

해운대온천

동래읍에서 동쪽으로 약 8킬로 해변에 있다. 동래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높고 험한 산들, 백사청송(白砂靑松), 

바위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파도 끝없는 푸른 바다… 해운대의 조망은 

대단히 훌륭하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서도 또한 캠핑, 골프 등에 

호적지로 최근 새로운 피서지로 온천, 해수욕, 낚시, 후릿그물 등 가족단

위의 보양객들로 넘친다.

교통

자동차: 부산역 해운대 간 편도 1인 50전. 소요시간 1시간.

	� 매일 부산에서 오전 8시 반, 10시, 11시 반, 오후 1시 반, 3시, 4

시 반, 6시 7회 정기 발차한다.

여관: 해운루(海雲樓) 그 외.

범어사(梵魚寺)

동래온천에서 북쪽으로 약 8킬로 금정산 중턱에 울창한 수풀 속의 대

가람의 기와지붕이 늘어 선 모습이 울산가도에서도 눈에 띈다. 이곳이 

범어사다. 신라의 명승 원효가 창건에 관여한 남조선 3대 명찰의 하나

로 법당 방이 수 십 개소로 승려 200명이 있다고 한다. 경내는 소나무로 

울창하여 조용하면서도 그윽한 운치가 있어 전혀 별천지의 느낌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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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부산역에서 울산행 자동차를 이용하면 불과 30분 만에 갈 수 있으

며 요금은 편도 1인 90전, 대절 편도 7원으로 갈 수 있다.

통도사(通度寺)

경부선 물금역에서도 부산역에서도 통도사행 자동차가 있다(자동차 운임

은 물금역에서 승합 1원40전, 부산역에서 양산읍까지 승합 1원80전, 대절 20원). 자동차는 절 

입구까지로 거기서부터 산문까지 약 1.5킬로는 도보 혹은 대절자동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 1.5킬로 구간은 계곡물이 흐르는 노목들 사이를 흘

러 청류에는 향어, 피라미 등이 무리를 지어 있다, 또한 수풀 속으로 한 

걸음 옮기면 계절에 따라 송이버섯의 군락을 볼 수 있는 등 풍광에 정취

를 느낄 점이 많다. 절은 영남에서 해인사와 대립하는 거찰로 그 경역의 

넓이에 놀랄 정도인데, 험하고 높은 영취산 자락에 노송 울창한 사이로 

가람 35동과 12개의 암자가 점재해 있다. 창건은 1천2백80여 년 전 신라 

선덕왕시대에 자장율사(慈藏律師)의 창건에 의한 것이고 이후 여러 번 화

재를 입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옛 규모를 남기고 있어 볼만 한 것들이 많

고 불교의 본종이라 하여 유명한 석가의 사리탑이 있다.

김해(金海)

구포에서 낙동강을 건너 맞은 편 강안의 선암리(仙巖里)까지 발동기선

을 이용하고 거기서부터는 자동차로 조금만 가면 김해읍에 다다른다. 옛 

가락국의 도읍으로 그 당시는 낙동강구의 주요항구였다고 하는데 일설

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던 유적지라고 한다. 읍내의 분성대(盆城臺) 장소

는 가락국의 궁궐터로 그 교외에는 시조 수로의 능묘가 있고 또한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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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 1킬로 떨어진 곳 구지봉아래에는 왕비의 묘가 있다. 읍의 남쪽 

약 4킬로 지점의 죽림리(竹林里)에는 ‘분로쿠에키(文祿の役)’20 때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21가 주둔했던 가락성의 성터가 있다. 또한 고인돌, 패

총 등이 부근에 점재해 있다.

교통

구포역 김해 간: 자동차편 편도 60전

                배편 편도 50전(선암 김해 간 자동차요금 포함)

Ⅱ. 대구

옛 대구

옛 신라시대에는 달구화현(達勾火縣)이라 하였는데 경덕왕22 때에 지금

의 대구(大丘)로 바뀌었다. 이래로 이 지역에는 부사(府使)를 두고, 판관

(判官)을 두어 이조개국 5백4년(1895)에는 군수(郡守)를 두었다. 그리고 내

지인23이 처음으로 이곳에 이주해 온 것은 1893년경으로 청일전쟁 후 점

차 증가하여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경부철도의 속성공사에 따라 왕래자

20 � 임진왜란.

21 � 임진왜란 때의 무장으로 지금의 후쿠오카지역의 번주(藩主). 부산, 김해, 창원 등 경

남지역으로 침입하였다.

22 � 신라의 제35대 왕(재위 742~765).

23 �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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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늘날 번성함의 서두를 이루었다. 그 후 1905년 

처음으로 이곳에 이사청(理事廳)24을 설치하고 다음 해에 대구거류민단을 

설립하고 일한병합이 되어 신정(新政)이 실시되고 오늘의 대구부(大邱府)

로 되었다.

지금의 대구

대구는 경북도청의 소재지로 경성이남에서 부산 다음으로 큰 도시이

다. 1도 22군의 정치 및 산업의 중추지로서 또한 상공업이 번창하였다는 

점에서 서조선의 평양과 비교할 정도로 시가가 번성하고 교통기관의 정

비 등 대도시로써 부끄러움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부근은 경부철

도의 개통 이래 한층 더 번성하여 지방으로의 도로도 잘 구축되어 북쪽

으로 약 46킬로에 충주, 동북으로 약 40킬로에 안동, 남쪽으로 약13킬로

에 창녕으로 각각 승합자동차가 매일 운행하고 특히 국유철도 동해중부

선은 포항, 울산까지 개통하여 연도의 농산물은 물론 동해의 어류가 풍

부하게 반입되어 오늘날 이 지역의 경제권은 경북의 전부, 경남의 동반

부(東半部)가 그 세력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래부터 대구부

근은 지질이 풍요로워 곡류, 돗자리(筵蓆)의 산출지로 전해져 내지인들

의 이주자가 많아짐에 따라 근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와 각지에는 과수, 

연초, 완초(莞草)25 등을 재배하는 농원도 속출하고 특히 사과에 이르러

서는 명성이 대단하여 내지는 물론 멀리 해외까지 수출되어 호평을 얻

고 있다.

24 � 통감부가 각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

25 � 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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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농가에서는 부업으로 양잠을 할 수 있어 시내에는 조선제사

(朝鮮製絲), 야마쥬제사(仐製絲), 카타쿠라구미제사(片倉組製絲) 등 큰 공장

들이 한창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실을 만들고 있다.

부내 서문, 동문 양 시장에서 열리는 매월 6회의 개시(開市)에 지방적

인 거래로 쌀, 대두, 소두, 어류, 해초, 면포, 잡화 등을 주로 하여 그 거래

액에 있어 서문시장은 매월 21만 6천원내외로 동문시장은 8만원내외에 

이른다. 또한 매년12월에 열리는 약령시는 대단히 유명한데 약재를 주

요 거래물로 하여 거래액이 70만원에 이르는데 한 달 내내 장이 열려 

경상북도는 물론이거니와 멀리 전 조선 각지에서 모여든 자들이 몇 만

에 이르러 개시일에는 흰옷으로 뒤덮여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대구시장 장날

서문시장: 매월 음력 2, 7의 날 

동문시장: 매월 음력 4, 9의 날

약령시장: 매년 음력12월(1개월간)

호구

내지인 조선인 기타 계

호수 6,809 15,187 184 22,180

인구 28,090 66,092 619 94,801

 

관공서 기타

경상북도청(上町), 부청(東雲町), 경찰서(本町), 복심(覆審)법원(南龍岡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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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의 조선시장

달성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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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南龍岡町),  우편국(上町), 보병80연대, 전매지국, 원잠종제조소

(原蠶種製造所), 상품진열소, 사범학교, 중학교, 농학교, 상업학교, 보통학

교, 조선은행지점, 조선식산은행지점, 대구은행, 금융조합, 동양척식지

점, 대구상업회의소, 조선민보사, 대구일보사, 기타.

교통

자동차: 1시간 1원50전. 시내 편도 1원, 

        정차장 송영 1대 50전. 부영버스 시내 6전 균일.

기정(旗亭)

미카사(三笠, 幸町), 아카시(明石, 村上町), 키요노케(淸乃家, 東本町), 키쿠만

(菊萬, 田町).

유곽

야에가키쵸(八重垣町, 역에서 약 8백 미터)

여관(차대폐지)

타다시야(唯屋, 역에서 약 200미터), 하나야(花屋)여관(역에서 약 200미터), 산푸

쿠(三福)여관(역에서 약 50미터), 타치바나야(立花屋)여관(역에서 약 400미터).

숙박료: 4원에서 7원까지

식사료: 1원80전에서 3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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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유람순서

시내: 역→상품진열소→원정(元町)→달성공원→서문시장→시장정

(市場町)본정(本町)3정목(町目)→동문시장→남성정(南城町)→역

소요시간: 도보 4시간, 자동차 1시간 반, 인력거 2시간 반.

비용: 인력거 1원50전, 자동차 1시간 1원50전.

달성공원

(역에서 약 900미터, 인력거 50전, 자동차 승합30전, 대절 1원, 부영버스 편도 6전)

부내 서쪽에 있는 잔 모양(盃狀)의 구릉을 이용한 공원으로 신라시대 

달불성(達弗城)의 유적지이다. 아마도 달성이라는 이름 때문일 것이다. 

원내에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봉사(奉祀)하는 대구신사, 망

경루(望京樓), 관풍루(觀風樓) 등이 있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이 수려한 곳이다.

뇌경관(賴慶館)

부내 상정(上町)에 있는데 1925년 대정천황즉위기념으로 경상북도 거

주 조선인의 기부로 설립된 것이다.

도수원(刀水園)

원내에는 청천(淸泉)이 샘솟고 축산(築山) 뒤쪽으로 영귀정(詠歸亭)이라 

불리는 오래된 건물 등이 있어 여름에는 낚시를 하고 가을에는 만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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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기 위해 지팡이를 짓고 산보하는 사람이 많다.

대구교외

동촌(東村)

금호강변 일대의 옥야(沃野)의 총칭으로 일본농업경영자의 부락이다. 

과수와 소채를 재배하고 대구사과는 주로 이곳에서 산출된다. 또한 밤과 

꽃놀이의 명소로서 봄가을 대구부민의 행락지가 되어 도화유수(桃花流

水) 별천지의 경치이다.

동화사(桐華寺)

역의 동북쪽 약18킬로(대구에서 자동차로 2시간, 편도대절 8원) 달성군 팔공산

의 산복에 있다. 경내는 노목이 울창하고 잔잔히 흐르는 계곡이 있고 기

암괴석도 있어 고즈넉한 신비의 경승지를 이루고 십 수채의 당우가 그 

사이에 숨기듯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신라 문성왕 때 보조(普照)스님

에 의해 창건되어 조선 30본산의 하나로 헤아려질 만큼 규모도 크고 전

각 중 극락전은 신라시대의 유물로서 고고학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해인사(海印寺)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緇仁里)에 있다. 대구에서 서남쪽으로 약 

67킬로(자동차운임 편도승합 1인 3원65전, 대절 25원), 김천에서 약 90킬로로 자동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경역은 가야산연봉에 둘러싸인 산수가 수려한 곳

으로 전각과 당탑 또한 크고 아름다운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창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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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애장왕 2년(천 백 여 년 전)26 승려 순응(順應)에 의해 창건되어 현재 법

등(法燈)을 지키는 승도의 수가 3백 여 명으로 실로 영남 3대사찰의 하나

이다. 유명한 대장경 판목은 적광전(寂光殿) 뒤에 세워진 대경각(大經閣)

에 수납되어 있는데 그 수가 86,686매에 이르러 고려 고종왕 때 판각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26 � 애장왕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애장왕 3년(802)에 창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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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고도

Ⅲ. 경주

옛날에는 반도 통일의 도성으로 자랑스러웠던 경주도 지금은 ‘나라는 

망해도 산하(山河)는 그대로’라는 고도(古都)의 적막감을 한층 더 느끼게 

해준다. 경주는 서쪽으로 대구로부터 약 67킬로 떨어져 있고 북쪽의 영

일만으로부터 약 27킬로 떨어진 곳에 동서로 약 8킬로, 남북으로 약 8킬

로 반의 큰 분지에 넓은 옥야를 품에 안고 이천(伊川), 남천(南川), 북천(北

川) 등의 계류가 굽이돌아 흐르고 있다. 즉, 이 산수를 품에 안는 수 백 평

방 킬로가 옛 왕성이 있던 곳으로 경주에 발을 한 번 들이면 대단한 규

모의 장대함, 풍광의 온아함에 과연 56대에 걸쳐 1천년 신라의 영화로운 

대도성이라 납득할 것이다.

지금의 경주 시가는 구도성의 서쪽 시에 호수 불과 3천, 인구 1만7천

에 지나지 않지만 소위 전성시대 때의 도읍은 이 분지 일대를 점하여 전

체 1천3백방(坊)27, 민호(民戶) 17만9천여 호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신

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운 후 한동안 크게 성장하여 이

윽고 당의 힘을 빌려 신라가 조선반도통일의 패업(覇業)을 이룬 것으로 

오늘날 읍내에는 옛 모습을 남기고 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만약 

27 � 고려, 조선시대에 성내 일정구획을 방(坊)이라 하였고 그 안에 동(洞), 리(里)를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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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고적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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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를 찾는다면 우선 박물분관에 들려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을 보고 

신라 1천녀사의 예비적 지식을 만들고 나아가 부근에 산재해 있는 실지

를 둘러보며 이를 대조하여 그 규모의 대단함, 문화의 진도, 구상기공(構

想技工)의 우수함 등에 상상을 펼치면 영화로웠던 옛 것을 눈에 선하게 

그려낼 수 있어 매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라문명의 사적

은 단편적이지만 성터, 사원, 동탑, 불상, 능묘 등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멀리는 2, 30킬로 바깥까지 산재해 있지만 정비된 도로가 사방으로 통하

여 자동차를 이용하면 보다 자유롭게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탐승

할 수가 있다.

경주박물분관

경주박물분관은 읍내 구 경주부윤관사의 일부를 그 청사로 하여 최근 

총독부박물분관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경주고적보존회의 진열관이었

다. 진열품은 석기시대의 유물, 진한(辰韓), 신라, 고려 각 시대의 토기, 와

전(瓦塼), 기타 불상, 깨진 석관(石棺), 석침(石枕), 복관(覆棺) 등으로 그 중 

신라 왕릉에서 발굴된 금관, 세계에 그 비할 데 없다고 일컬어지는 봉덕

사 종 등은 경탄해 마지않는 것들로 고고학자들이 중시하고 있다. 이 종

은 신라33대 성덕왕을 위해 35대 경덕왕이 기도하고 다음 왕인 혜공왕 

6년에 다대한 고심의 결과 완성된 것으로 높이 약 3미터, 구경 약2.23미

터, 둘레 약7미터, 두께 약 8인치, 중량 약72킬로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 

종을 보는 것만으로 신라 당시의 문화발달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었는지

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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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鐘)의 전설(경주의 전설에 의함)

천하일품이라 일컫는 봉덕사의 종은 당대역(唐大曆)6년28 신라 36대 혜

공왕 때에 주조된 것으로 분관 내 종각에 보존되어 있다. 처음에 34대 효

성왕이 부왕인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의 북쪽에 봉덕사를 세웠

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종하였기 때문에 동생인 35대 경덕왕은 그 뜻

을 이어 이번에는 그곳에 큰 종 주조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완성되기도 

전에 또한 임종하여 그 아들 혜공왕이 뜻을 이어받아 주조에 힘을 들여 

얼마 후 완성하게 되고 경사스럽게 봉덕사에 봉납하고 종을 성덕대왕신

종(聖德大王神鐘)이라 이름 지었다.

◇       ◇       ◇ 

이 종이 주조되기까지 몇 번에 걸쳐 다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

이다. 비천(飛天)의 아지랑이가 선명하게 흔들려도 아깝게도 커다란 균

열이 한 일자로 가 있다든지, 종이 훌륭하게 완성되었더라도 종소리에 

혼탁한 음이 들어가 있다든지, 만들 때마다 실패하게 되자 국왕을 위시

하여 검사관도 이제는 손 쓸 방책이 따로 없게 되어 암울함에 빠져 모두

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공이었던 일전(一典)은 과

거에 49만 여근의 황룡사대종을 훌륭하게 만들어 낸 천하의 명장으로 

세상에 알려진 기술자. 그가 불과 12만 여근의 이 종을 완성해 낼 수 없

28 � 771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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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지막에는 몸도 마음도 진을 다하여 

축 쳐진 몸으로 집에 갈 수 밖에 없었다.

◇       ◇       ◇ 

어느 날 꿈결에 누군가 몸을 흔드는 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유일한 여

동생이 있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고 있는 

여동생이다. 평소 오라버니를 아끼고 있던 그녀는 종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길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나

날이 마음깊이 아로새겨졌다. 어느 날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그리

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았다. 얼마 뒤 그녀는 

오라버니를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 하였다. “오라버니 부디 그렇

게 해 주세요. 다행히 딸아이는 세상 떼가 묻지 않은 청결한 몸, 이 아이

로 도움이 되어 종이 완성된다면 오로지 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돌아

가신 아비에 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공양이 될 것이라고 딸아이

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흥분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며 귀중한 여동생의 말에 이윽고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 

“어머니(ま—ねつれ—, 마-네쯔레-)!” 어머니를 부르는 목소리는 이 세상의 

아쉬움. 엄청난 보랏빛 연기가 회오리치며 뜨거운 쇳물이 주조 틀에 부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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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대역(唐大曆)6년이 다가오는 연말 아침에 하늘 꽃과 같이 내린 눈이 

눈길 닿는 곳까지 새하얗게 순백으로 덮인 신라 도성을 가라앉히고 있

었다. 바로 그 때 햇수로 십여 년 기다림 끝에 신종의 영음이 먼지하나 

없는 공기를 가르며 사방으로 도성을 가득 채워 울렸다. 이 소리를 들은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환희의 

절정에 달했고 명장의 이름을 부르며 찬탄해마지 않았다.

그러나 일전남매만은 찢어지는 마음을 가누고 합장하며 이 소리를 

언제까지나 “어머니(ま—ねつれ— , 마-네쯔레-)!” “어머니(ま—ねつれ— , 마-네쯔

레-)!”로 듣고 있을 뿐이었다.

계림

경주읍의 동남 약 2킬로 월성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숲으로 시림(始林)

이라고도 계림(鷄林)이라고도 불리는 예부터 신성한 숲으로 되어 있다. 

신라 제4세 석탈해왕이 어느 날 숲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금궤가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흰 닭이 계속 울고 있었다. 이

상하게 생각하여 그 궤를 열어보니 안에 구슬 같은 한 남자아이가 나타

나자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를 데리고 돌아와 태자로 삼고 김알지(金閼

智)라 이름 지었다. 이가 후에 김씨의 조상으로 그때부터 이 숲을 계림이

라 부르고 국호도 계림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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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월성은 계림의 바로 남쪽으로부터 문천(蚊川)29의 오른쪽 강변을 따라 

동남쪽으로 길게 수 백 미터 뻗어 고저 차로 늘어서 있는 반월형의 토성

이다. 예전에는 석성(石城)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일부인 초석으로 

보이는 돌이 조금씩 남아 있을 뿐 잘 정리된 잔디나 소나무가 아름답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신라 제4세 석탈해왕이 거주했던 곳이었지만 다

음 왕인 파사왕(婆娑王)12년에 이를 축성하여 누대의 황거가 되었다. 지

금은 석씨의 시조 탈해왕을 제사 드리는 숭신전(崇信殿)과 왕이 얼음을 

저장했다고 전해지는 석빙고가 한 쪽에 있다. 석빙고는 과거 왕성의 식

량창고였던 것 같은데 내부는 원통형으로 돌을 쌓아 당시에 이미 아치

건축법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불효교(孝不孝橋 모친에 대한 효는 부친에 대한 불효가 된 다리)

월성을 가로질러 문천의 기슭을 따라 그대로 올라가면 수많은 석재가 

강물을 막고 있다. 이것이 칠성교의 유적으로 효불효교라고도 하였다.

옛 신라 때 한 사람의 과부가 있었다. 강 건너편의 정부를 만나러 항

상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 슬쩍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7명의 아이들

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심야에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

을 알고 돌을 옮겨 다리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크게 부끄러

워 이로 인해 불의를 멈추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효는 돌아가신 아

버지에 대한 불효가 되었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 다리를 효불효교

29 � 남천(南川)



부산(1930년판) 
162 

라 하였다. 또한 7명의 자식들이 만들었기에 칠성교라고도 불렸다. 

자식이 없는 여자나 젓이 나오지 않는 여자는 심야에 돌다리에 엎드

려 기도를 하면 반드시 답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연애로 고민하는 여자

가 이 돌다리 위에서 빌면 의중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 뜻이 전해진다고 

믿어지고 있다.

첨성대

월성 북쪽 도로 옆에 있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축조된 천문관측

대로서 방형의 지복석(地覆石) 위에 화강암을 원통형으로 쌓아올리고 상

부에 이중의 우물정자형 구조물을 놓았고 중간 지점 남쪽에 방형의 창

문을 설치하였다. 높이 약 8.8미터, 밑 지름 약 5.1미터의 동양 최고(最古)

의 천문대로 방문하는 이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안압지

월성 북쪽으로 약 4, 5백 미터 거리에 작은 연못이 있다. 신라 영주(英

主) 문무왕 때의 궁원(宮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못을 만들고 연못 가

운데에 작은 섬과 주변에 얕은 산을 만들어 중국의 무산(巫山)12봉30을 

모방하여 연못 가운데 섬에는 돌다리를 놓고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들을 방사하여 연회장으로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연못

과 주변의 언덕 두 세 곳과 돌다리의 기초석만 남아 있다. 안압지 서쪽으

로 이어지는 곳은 임해전(臨海殿)31터로 신라왕이 해외로부터의 귀빈을 

30 � 중국 사천성의 명산 무산(巫山)12봉

31 � 안압지 서쪽에 있었던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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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하는 가장 수려하고 웅장한 궁궐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황룡사지

안압지 동쪽으로 약 3백 미터 거리의 밭 가운데에 지금은 초석만이 남

아있다. 신라 24대 진흥왕 14년에 새로운 궁궐을 이곳에 세우려고 하였

으나 황룡(黃龍)이 이곳에 나타나자 왕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사원으로 

세우고 황룡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옛날 이 절에는 신라 삼보(三寶)의 

하나인 장육불상(丈六佛像)과 9층탑이 있었지만 몽고의 병화로 전부 불

타 소실하였고 지금은 유일하게 구층탑의 문주에 반원조(半圓彫)의 금강

역사 8체 중 2체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고 6체는 땅 속에 묻혀 있 웅대

한 당우의 초석과 삼존불의 좌석만이 남아 있다. 그 규모가 얼마나 광

대하고 화려하였는지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 편만으로도 대략 상상할 

수 있다.

분황사탑지

선덕여왕 3년에 축조된 흑갈색의 석재를 쌓아올린 고탑이 남아 있다. 

마치 벽돌로 쌓은 전축(磚築)처럼 하층의 4면에는 인왕, 네 귀퉁이에는 

돌사자가 조각되어 있다. 동경잡지(東京雜誌)32에 분황사의 탑은 신라 삼

32 � 1670년(현종11)에 간행된 경상도 경주부(慶州府)의 지리지인 『동경잡기(東京雜記)』

를 1711년(숙종37)에 중간(重刊)한 책이다. 목판 크기는 초간본과 다르지만, 항수(行

數)와 자수(字數)를 똑같이 맞추어 새로 목판을 새겨 인출한 것으로, 3권 3책이다. 

다만 표지 서명이 ‘동경잡지(東京雜誌)’이고, 3책을 천(天)·지(地)·인(人)으로 구분

한 것은 초간본과 다르다. 권말에 1711년에 경주부윤(慶州府尹) 남지훈(南至熏)이 

신라 천년의 사실이 인멸될까 염려하여 다시 간행한다는 뜻을 밝힌 지(識)가 실려 

있다(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qType=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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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三寶)의 하나이다. 임진난적(壬辰亂賊)으로 인해 그 반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상당히 높은 탑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하부의 3층만 남

아 있다.

사면석불

읍의 동쪽 소금강산의 서쪽 기슭에 큰 바위의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것이 있다. 이것이 굴불사(掘佛寺)의 사면석불로 속설에는 이 석불의 돌

가루를 남몰래 복용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다. 바위의 높이는 

약 3.6미터 로 배면의 넓이 약 3미터의 미타삼존의 입상약사여래의 좌상

음양각(坐像陰陽刻)이 있어 그 어느 것도 걸작이다.

백율사

사면석불로부터 약 2백 미터 소금강산의 좁은 길을 기어 올라가면 그 

중턱에 있다. 창건연대는 불명확하지만 대웅전에 안치된 동조약사여래

(銅造藥師如來)의 입상은 높이 약2미터 정도로 모습을 보아 통일신라시대

의 것으로 추측된다.

표암(瓢岩)

소금강산의 남쪽 끝에 있는 커다란 암석으로 진한(辰韓) 6촌의 하나인 

Type=&sType=&sWord=%e6%9d%b1%e4%ba%ac%e9%9b%9c%e8%aa%8c&dataID=G

001+KYUC+KSM-WV.1660.1111-20120701.GK01375_00@AKS-2011-CAC-3101_DES   

2020.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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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33 이씨의 조상 이알평(李謁平)34의 출생지로 일컬

어지고 있다. 백 여 년 전에 세워진 비석에 의하면 이 바위는 수도의 방

위(方位)에 해가 된다고 하여 '박'을 심어 감추었기 때문에 '표암'이라 전

해지고 있다.

오릉

오릉은 또는 사릉(蛇陵)이라 칭하는데 문천에 놓인 남천교의 서쪽 소

나무 숲에 있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왕비 이하 세 왕의 능묘로 경내

는 넓고 노송이 울창하여 깊은 이끼 색으로 덮여 있다. 최남단의 능이 시

조의 능묘로 부근에는 시조를 제사 드리는 숭덕전(崇德殿)이 있다.

포석정

오릉 남쪽으로 약 2킬로 거리에 길을 왼쪽으로 돌면 마을 근처에 소위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연회장으로 커다란 나무아래 전복형태의 석조물이 

현존하고 있다. 55대 경애왕이 이곳에서 왕비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환락 중에 후백제 견훤의 습격으로 죽음을 맞이한 신라 최후의 애사를 

전하는 유적이다.

33 � 신라초기에 경주에 있었던 6촌 중의 하나.

34 � 생몰년 미상. 신라건국기의 씨족장.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시조로서 초기 사로육촌

(斯盧六村) 중의 하나인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의 촌장이었다고 하나 이를 경주 이

씨의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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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 있는 것

(서악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있는 것의 오기)

김유신묘

경주역에서 서쪽으로 서천교를 건너 서북을 향해 송화산록(松花山麓)

의 좁은 길을 올라 약 3백 미터 지점에 있다. 주위에는 십이지 상을 조각

한 호석(護石)이 있고 비교적 완전하게 옛 양식을 갖추고 있다. 김유신은 

무열, 문무 두 왕을 도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공신이다.

무열왕릉

서악역의 서남쪽 약 3백 미터 도로 옆에 있다. 왕은 신라 29대 반도통

일의 기초를 연 중흥의 영주로 재위 겨우 8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능분은 주위 약 57간35으로 문무왕 원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앞 측면의 

귀부(龜跌)는 주위에 육용주(六龍珠)를 받드는 형태로 조각한 것으로 수

법의 정교함은 당나라 식 미술 도입의 선구라고 한다.

서악(西岳)서원

무열왕릉의 북쪽 가까운 곳에 있는 신라의 명신 김유신, 동 중기의 학

자 설총 및 말기의 학자 최치원의 세 현사를 모시고 있다. 부근에는 진

흥, 진지, 문성, 헌안 등의 여러 왕릉과 영경사지 등이 있다.

35 � 57간=약 0.1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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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 있는 것

괘릉

불국사역에서 약 4킬로미터 울산가는 길 북쪽 소나무 숲에 있는데 예

부터 신라중흥의 영주인 30대 문무왕의 능이라 전해지고 있었지만 최근

에 문무왕의 능이라 확증되었다. 능묘는 우수한 12지 신상이 양각된 호

석으로 둘러져 있고 전면 수 십 간에는 문무석인상 및 석수(石獸), 석화표

(石華表)를 설치하여 그 양식이 완비된 웅장함이란 사면의 그윽한 신비로

움과 함께 신라능묘의 모범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문무석 인형석수 등의 수법이 정치하고 조각의 기묘함은 당대(唐

代)예술의 특질을 띠며 신라유물의 백미로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불국사역 괘릉 간 자동차요금: 1인 왕복 40전

                             최저 4명분 1원60전

불국사

불국사역에서 약 3.4킬로 토함산 중턱에 있다. 신라19대 눌지마립간 

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1천 5백 여 년 전 승려 아도(我道)36에 의해 처음

으로 개기되었으나 그 후 아도가 떠난 뒤 패퇴하였지만 나중에 제23대 

법흥왕 14년 본사를 재건하고 다음 왕인 진흥왕 및 제 30대 문무왕이 이

를 중창하여 제35대 경덕왕 때에 나라의 제상 김대성에 의해 또 다시 중

36 � 생몰연대 미상의 고구려의 승려로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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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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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되어 여기에 처음으로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즉, 석조물, 불상 등의 

유물에 신라시대의 모습이 잘 남겨져 있고  특히 대웅전 전면에 현존하

는 2기의 석탑 중 하나는 다보탑(석조 높이 약6미터)으로 또 다른 하나는 석

가탑(석조 높이 약 8미터)이라 하여 천 여 년의 풍우를 잘 견뎌 지금도 엄연한 

모습으로 좌우에 서 있고, 앞문의 청운교, 백운교 터는 거의 퇴폐되었지

만 그 장엄한 구조는 칠보연화의 양교와 함께 신라시대의 대표적 걸작

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불국사역 불국사 간 자동차: 편도 승합 1인 40전

석굴암

불국사로부터 급경사를 약 2.8킬로 올라가 토함산 정상을 넘으면 얼

마 지나지 않아 석굴암에 이른다. 그 정상에서는 망양한 일본해를 앞에 

볼 수 있다. 속전에 의하면 암은 석불사라 이름 하여 신라 35대 경덕왕 

10년 때의 건립으로 산 중턱에 굴을 파고 내부를 아치형으로 돌을 쌓아 

입구 좌우에 사천왕, 인왕상을 내부 주벽에는 11면 관세음, 16제자 범천

석(梵天釋) 등 36체를 반 육각으로 조각하고 중앙연대 위에는 높이 약 3.3

미터의 석가좌상을 안치하고 있다. 이들 불상은 모두 같은 해에 제작을 

실시한 것으로  그 조각의 정치 수려함에 놀라울 뿐으로 신라불상유물 

중 유수한 것으로 소중하다.



부산(1930년판) 
170 

고적유람안내

교통

•경성방면에서 

경부선 대구역에서 동해중부선으로 갈아타고 약 2시간 반이 소요된

다. 또한 대구에서 승합자동차편도 있다.

기차운임 대구경주 간(편도 어른 1인): 2등 1원94전, 3등 1원7전.

자동차운임 대구경주 간(승합 1인): 1원65전.

 

•부산 내지방면에서

부산에서 기차로 대구에서 하차, 대구에서 앞의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편 외에 부산에서 동래온천에서 여독을 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중에 

범어사, 통도사 등의 고찰을 탐승하고 울산으로 나와 기차로 경주로 가

는 방법도 있다.

부산 동래온천 간: 자동차(승합 편도1인) 30전.

                  전차 5구간(1구간 5전) 편도 25전, 왕복 40전.

동래온천 울산 간: 자동차(승합 편도 1인) 2원50전.

기차 자동차 연락운수

부산 울산 간 자동차(울산자동차조합)와 철도국 선의 주된 관계역 사이에 

연대승차권을 발매하고 있다. 본 연대에 의한 자동차 운임은 아래에서 

보듯이 할인되어 부산 대구 간을 포함한 승차권으로 울산, 경주방면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부산역 또는 대구역에 신청하면 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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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지불하고 희망대로 회유할 승차권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자동차운임(승합 편도 1인)  1원90전.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승합 편도 1인

당)  1원80전.

울산경주 간: 기차운임(편도 어른 1인)  2등 1원18전, 3등 66전.

                  자동차운임(승합 편도 1인)  1원.

유람순서

주의 고적은 경주읍내를 중심으로 멀리는 2십 4, 5킬로 바깥까지 산재

해 있지만 대단히 도로가 좋고 유람자동차도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유

람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다 유람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니 여기에서

는 주요한 곳만을 구경하는 코스를 아래에 제시한다.

경주지방유람순로

경주역→(약 600미터) 박물관분관→(약 2.5킬로) 표암→(약 20미터) 사면석

불→(약 1.5킬로) 분황사→(약 700미터)→ 안압지→(약 400미터) 석빙고→(약 

300미터) 첨성대→(약300미터) 계림→(약 1킬로) 오릉→(약1.8킬로) 포석정

→(약 6.5킬로) 무열왕릉→(약2.5킬로) 경주역

소요시간(각지 견학시간 포함)

도보: 6시간45분

자동차: 3시간

비용

박물관분관 관람료 1인 5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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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 자동차운임

경주 중앙부 안내: 승합1인 80전.

무열왕릉 코스: 40전 증.

백율사 아래 사면석불 코스: 40전 증.

경주역 읍내 간: 승합 1명 10전(단, 최저 4명분에 한함)

경주 울산 간: 승합 1명 1원.

불국사부근 유람순로

경주역 … �불국사역→(약 3,3킬로) 불국사→(약 2.7킬로) 석굴암→(약 2.7킬

로) 불국사→(약 3.3킬로) 불국사역→(약 3.4킬로) 괘릉→(약 3.4킬

로) 불국사역→경주역

소요시간(각지 견학시간 포함)

도보: 5시간45분

자동차: 3시간45분(일부구간 자동차에 의한 경우)

비용

자동차운임

불국사역 불국사 간: 승합 편도 1명 40전.

불국사역 괘릉 간: 승합 왕복 1명 40전 최저 4명분 1원60전.

불국사역 울산 간: 승합 편도 1명 80전.

불국사역 경주 간: 승합편도 1명 80전(단 최저 4명분 3원20전).

기차운임

경주역 불국사역 간: 편도 1명 2등 34전, 3등 19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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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과 요금

경주(차대폐지) 

일본식: 시바타(柴田)여관, 아사히(朝日)여관, 경주여관, 카스가(春日)여관

조선식: 안동여관, 경동(慶東)여관, 대구여관, 월성여관

숙박료: 일본식 2원50전 이상 4원50전 이하

         조선식 80전 이상 1원50전 이하

불국사

일본식: 불국사호텔(철도국위임경영)

숙박료: 1원50전 이상 8원이하

불국사호텔은 불국사 경내에 있는 철도국지정위임경영의 깨끗하고 

세련된 여관으로 조망이 수려한 위치에 있다. 경주에 와서 본 호텔에 1

박하고 새벽녘에 석굴암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빛에 빛나는 일본해를 조

망하며 신비롭고 웅대한 경치를 즐겨보길 권한다.

Ⅳ. 진해

1902년 한국정부가 마산을 개항하였는데 러시아는 진해가 천연의 요

새임에 착목하여 여기에 군항설비를 만든 이래 러시아동양함대의 근거

지가 되었지만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해군은 이곳을 점령하여 근거

지로 삼아 일본해전의 대첩을 거둔 이래 일약 세상에 알려졌고 군항으

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세 방향으로 긴 뱀처럼 늘어져 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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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둘러싸였고 전방은 진해만의 검푸름을 안은 경승요지의 땅으로 정시

천(征矢川)을 가운데 두고 북쪽으로부터 동남쪽을 향해 전개된 욱일(旭

日)형의 우물 정자 형태로 정연하게 구획된 도시이다. 근래 여러 사정으

로 조금 쇠퇴하고 있었지만 철도 개통에 따라 육해교통이 구축되어 시

황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호구

호수: 1,437  

인구: 6,413

관공서 그 외

진해 요항부(要港部), 헌병분대, 경찰서, 면사무소, 진해방위대, 진해만

요새사령부, 고등여학교, 진해공립공업보수학교, 조선총독부수산시험

장, 진해담수양어장, 체신국 해원(海員)양성소, 우편국, 진해세관출장소, 

진해제일금융조합, 부산상업은행진해지점, 수산회사.

교통

정기항로

행암만(行岩灣)(진해항)

부산행: 오전10시, 오후6시30분 2회 출항(2등 1원50전, 3등 1원)

통영행: 오후1시 출항 마산 경유 통영행(2등 1원50전, 3등 1원)

목포행: �오후4시30분 출항. 마산, 통영, 여수를 경유하여 목포행(2등 9원

80전, 3등 6원5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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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등만(齊藤灣)

마산으로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6왕복의 발동기선편이 있음

(30전).

통영으로는 매일 오전8시50분 발, 오후5시50분 착 1왕복 기선편이 있

음(특등 1원50전, 병(竝)등 1원).

정기자동차로 및 요금

역전 제등만(齊藤灣) 간 10전, 역전 비봉리(飛鳳里) 간 15전, 역전 장천

리(將川里) 간 40전.

그 외 시내대절 편도 80전.

여관

마츠요시(松芳), 타치바나(橘), 후쿠오카야(福岡屋), 아사히(旭), 마츠바

(松葉), 친카이(鎭海), 하루노히(春の日, 요리점)

숙박료: 1박 2엔부터 6엔까지.

유람순서

역→진해신사→일본해해전기념탑→키요노우라(淸之浦)→치요가하

마(千代が濱)→사쿠라노바바(櫻の馬場)→요항부(要港部)→방위대→토쿠

마루칸논(德丸觀音)→하고로모노마츠(羽衣の松)→역

소요시간: 도보 약4시간.  인력거: 약2시간 반.  자동차: 약2시간.

비용: 인력거 1원50전, 자동차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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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사쿠라노바바(櫻の馬場)

벚꽃나무 만 여 그루가 수 백 미터 사이에 정연하게 심겨져 벚꽃이 만

발하였을 때는 마치 안개와 구름처럼 꽃 터널을 이루어 조선 내에서도 

굴지의 벚꽃명소로 알려져 있다.

친카이칸논(鎭海觀音)

일명 토쿠마루칸논(德丸觀音)이라고도 하는데 오랜 유서 있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경내는 조용하면서도 고즈넉한 공간에 녹림 가운데 중국풍 

당우가 있어 풍정은 중국풍경을 방불케 한다.

진해신사

투구모양의 산 남쪽 중턱에 있는 아마테라스(天照)37, 토요우케(豊受)38 

양신을38모시는 곳으로 진해시민의 수호신으로 신사는 장엄하고 시내의 

제등만(齊藤灣)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절경의 장소이다.

하고로모노마츠(羽衣の松)

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정시(征矢)천의 상류에 산세가 웅대하고 기암괴

석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고즈넉한 신비의 경치를 이룬 유명 계곡이다. 

37 �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주신(主神)으로 황조신(皇祖神). 일본서기, 고사기에 아마테라

스는 태양신의 성격과 무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38 �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일본신화 상의 여신으로 식물, 곡물을 관장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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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형상이 마치 선녀가 춤을 추는 듯 하는 모습의 커다란 소나무가 

있다. 이를 하고로모39마츠라 부른다.

키요노우라(淸之浦)

진해항 앞의 카부토야마(兜山)40 동쪽 기슭에 있는 대단히 전망이 좋고 

푸른 소나무의 해변으로 남쪽 멀리를 바라보면 많은 섬들이 마치 바둑

판의 돌처럼 각종 돛단배 사이를 잇는 듯 그림 같은 풍경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아이들이 즐기는 장소이기도 하다.

치요가하마(千代が濱)

제등만 앞의 치요가하마(千代が濱)는 멀리까지 바다가 얕고 청정한 조

선굴지의 해수욕장으로 설비도 완벽하며 부근의 풍경도 훌륭하기 때문

에 여름에는 피서객들로 붐빈다.

일본해해전기념탑

카부토야마 정상에 있는 높이 약36미터, 둘레 약27미터, 건평 100평, 

철근콘크리트로 건립. 1929년 5월 27일 준공. 

39 �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40 � 지금의 진해 제황산으로 일제강점기에 산모양이 투구를 닮았다고 하여 일본인들

이 붙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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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가지

마산의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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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산

마산은 진해만으로부터 만입한 하나의 만으로 서쪽 해안을 이루는데 

무학산 아래 경사로 인해 신구의 두 시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가 청

정하고 기후가 온화할 뿐만 아니라 풍광이 아름답기로 조선 제1의 건강

지로 일컬어지며 여름에는 해수욕객들로 붐빈다. 1911년 이래 요새지

역으로 개항폐쇄 후 마산의 무역은 매우 쇠퇴하여 출입물자의 대부분은 

부산을 경유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쌀 이출이 다소 있었을 뿐 일본의 저

명 상업지와의 거래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근해어업만은 여전히 성황을 

이루어 통영을 거쳐 이곳에 집하되어 철도편으로 조선과 만주 각지로 

수송되어 어획고는 연액 14만 4천 여 원에 이른다.

또한 이곳에는 지리적으로 보아 공업은 별로이지만 수질과 기후가 양

호하여 양조업에는 호조건으로 청주, 간장 등은 품질 면에서 자타 공히 

조선 제일을 자랑한다. 하지만 자금관계상  판로확장이 되지 않아 더 활

발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으로 최근 주조생산량은 1만2천석에 달

한다.

교통

부산으로 항로 40해리, 통영까지 30해리, 진해까지는 겨우 8해리로 

매일 발동기선편이 있고 또한 조철(朝鐵)경남선이 진주까지 연장되어 

있다.

자동차요금: 마산 진주 간(약 64킬로) 2원10전(진주에서 합천, 사천, 삼천포, 통영 

및 김천행 자동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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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통영 간(약 68킬로): 3원.

            마산 고성 간(약 44킬로): 2원.

            마산시내 및 구마산 간: 승합 1명 5전, 대절 1대 1원.

발동기선

마산 진해 간: 매일 6왕복(소요시간 50분) 요금 30전.

마산 통영 간: 매일 2왕복(소요시간 4시간). 요금 2등 1원50전, 3등 1원.

호구

인구: 23,734(일본인 5,339)

호수: 5,413(일본인 1,410)

관공서 그 외

마산부청, 창원군청, 중포병대대, 지방법원, 공립상업학교, 고등여학

교, 금융조합, 조선식산은행지점.

명승지

마산공원

마산역으로부터 수 백 미터 거리의 사쿠라마치(櫻町) 언덕 위에 있다. 

전면에 마산시내와 항구 전경이 펼쳐있고 원내는 벚나무를 심어 대신궁

(大神宮)을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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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성터

구마산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백 미터. 전방은 마산만의 푸른바다

를 한 눈에 담고 배후에는 무학의 높은 봉우리가 자리 잡은 요해 견고한 

언덕 위에 있다. ‘분로쿠노 야쿠’때 시마즈(島津)군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한다. 지금은 산 정상에 일본식 고성 석루가 남아 있을 뿐이다. 

교외근교

지리산

지리산은 다른 의미에서 조선의 금강산에 버금가는 명산으로 해발 약

2천 미터의 울창한 노목으로 뒤덮인 완전한 처녀림을 이루고 있다. 그 

넓이가 실로 5개 군에 걸쳐 지형의 변화가 왕성하고 역사적으로도 유명

하여 여러 전설과 고찰 등도 있다. 실로 지리산은 조선에 유례가 없는 고

즈넉하고 우아한 낙원으로 근래 외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어 피서객들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황을 이루어 별장 등도 급증하여 일본의 카루

이자와(輕井澤)41에 비견할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된다.

부산안내(끝)

41 � 일본 나가노(長野)현에 있는 관광지로 별장, 피서지 등으로 유명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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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만주여행에 관해서는 아래에 상담해 주시면 수수료 없이 각종 

편의를 도모해 드립니다.

조선총독부철도국

운수사무소(부산, 대전, 용산, 평양역 구내)

선만(鮮滿)안내소

동경: 동경마루(丸) 빌딩 1층

오사카: 오사카시 사카이스지(堺筋) 아즈치쵸(安土町)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역전

1930년 4월  (비매품)

조선총독부철도국

경성부 봉래정(蓬萊町) 3정목(丁目) 62-3

인쇄소: 조선인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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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1932년판)

대구 경주 마산 진해

조선총독부철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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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안내

주의

요새 및 요항지대(要港地帶)사진촬영금지

아래 장소는 요새 및 요항지대인 관계로 허가 없이 사진촬영 및 묘사

할 수 없다.

부산부근(해운대 동래를 포함)

마산, 진해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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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근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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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봉천 간 급행직통열차 식당차

범어사

부산 선차(船車)연락잔교(진해사(鎭海司)검열필)

동래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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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안내

부산 및  교외

Ⅰ. 부산

연혁

오랜 태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내지와 조선 간에 일찍부터 교통이 있

었다는 것은 사실(史實)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 국제적 관계가 열린 것은 

거의 1천9백 년 전 숭신(崇神)천황1 때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래로 많은 변혁을 거쳐 명치43년(1910) 8월에 일한병합에 이

르러 부(府)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부산항과 선차(船車)연락

조선 동남부의 주요무역항인 부산은 물안개 피어오르는 30해리2 거리

를 두고 잇키쓰시마(壹岐對馬島)를 마주 보며 조선해협을 넘어 120해리3 

거리의 시모노세키(下關)와는 아침, 저녁 2회 관부연락이 정기운항 하여 

선만(鮮滿)철도의 직통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잇는 대 현관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고 기타큐슈(北九州)기선회사의 하카타(博多)

행 매일 1왕복의 정기편도 운항하게 됨으로써 교통은 한층 더 편리하게 

1 � 일본서기(日本書紀), 고사기(古事記)에 제10대 천황으로 기록되어 있다.

2 � 약8.9킬로.

3 � 약22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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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관부연락선을 옆으로 댈 수 있는 잔교에는 배에서 수 십 보 거리에 봉

천(奉天)행 급행직통열차가 기다리고 있다.

잔교에는 여객대합소, 출발개찰구, 수하물취급소, 화폐교환소, 전신취

급소, 식당, 뷰로안내소 등의 설비가 이상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잔교에

서 토산품을 파는 가게가 즐비한 연결통로를 벗어나면 부산본역이다. 역

사는 고전양식절충의 벽돌 2층 건물로 그 일부는 스테이션호텔로 되어 

있다.

부산시가

부산에 상륙하여 첫 인상은 시가지가 순전한 일본(內地)풍이라는 것, 

이곳은 전혀 조선의 정취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일본화(內地化)되어 있

다. 부산부는 초량, 부산진을 포용하는 동서 2리(里)9정(町)4, 남북 3리15

정5, 면적2.18방리(方里)6. 시가지는 만의 북동쪽으로부터 남서로 연장되

어 있고 부의 배면에는 태백산맥의 여세인 천마, 아미, 구덕, 고원견(高遠

見)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삭풍를 막아 기후도 온화하여 동경지

방과 다르지 않다.

현재 전 인구는 13만여 명 내지인 4만4천여 명으로 산복에서 바닷가

에 걸쳐 바둑판처럼 시가가 형성되어 있고 관공서, 대회사, 상점 등이 나

란히 들어서 있고 경남도청이 이곳으로 이전해 옴으로써 점점 번화하고 

4 � 약8.8킬로.

5 � 약13.4킬로.

6 � 1방리는 15.423km2. 따라서 약33.6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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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산의 상공업무역

부산항의 통상무역은 멀리 4백7십여 년 전 대마도주 소(宗)씨와 수교

를 맺어 일한통상을 약속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시는 별반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단순히 대마도와의 교역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1876

년 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해륙제반시설이 점진적으로 정비되어 다음 

해인 1877년 무역액은 연액 4십6만원7에 이르렀고 1880년에는 1백만 원

대로 오르고 1909년에는 5백만 원대8가 되고, 1914년에는 1천만 원9대에 

달했다. 이래 매년 순조롭게 늘어나 1918년에는 일약 1억 원대를 돌파

하는 성황을 보였고 그 후에는 몇 번 부침은 있었지만 근년 선만(鮮滿)산

업의 개발과 철도 및 내외항로의 발전에 의해 무역액도 현저하게 증가

하여 지금은(1932) 2억4천만 원10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주된 수출품은 

쌀, 선염(鮮鹽)간어(干魚), 대두, 김, 도기(陶器) 등이고 수입품은 잎담배, 소

금, 밀가루, 생과, 면직사, 비료, 기계류, 목재 등으로 가파른 조선내지산

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번성하는 기세이다. 또한 시내에는 양조업을 위

시하여 정미, 제염, 통조림, 어묵, 수산비료, 조선 등의 공장이 상당히 발

달하여 근대적 대규모 방적, 경질도기제조회사 등은 조선 유수의 큰 공

장이다.

7 � 1875년 일본의 국가예산은 약6천9백만 원이었다.

8 � 1910년 일본의 국가예산은 약5억6천9백만 원이었다.

9 � 1915년 일본의 국가예산은 약5억8천3백만 원이었다.

10 � 1930년 일본의 국가예산은 약15억6천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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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시장

부평정(富平町)공설시장(일명 일한(日韓)시장)

부평정 1정목(丁目)에 있으며 부산부가 경영하고 있다. 옥내외의 설비

가 정비되어 내선의 점포가 4백여 개소에 달하고 판매품은 식료품, 일용

잡화 등 전부 망라하여 시장 출입자 수가 1일 약 2만 명, 1일 평균 매출

액 약 7천 원에 이르는 성황을 보이고 있다.

어시장

남빈(南濱) 1정목11에 있고 부산수산회사의 경영으로 근해로부터의 선

어가 대부분 이곳에 출하되어 조선 내는 물론이고 멀리 장춘, 하얼빈, 대

련방면으로도 수송되고 있다. 1년간의 거래고가 2백 여 만 원에 이르러 

실로 조선 제1의 어시장이다.

호구

조선인 내지인 외인 계

호수 18,813 10,347 141 29,301

인구 85,585 44,273 539 130,397

관공서 기타

경상남도청(中島町), 부산부청(本町), 부산경찰서(榮町), 부산수상경찰서

(佐藤町), 부산세관(高島町), 부산우편국(大倉町), 무선전신국(牧ノ島12), 부

산측후소(寶水町), 부산형무소(大新町), 부산지방법원(富民町), 수산시험소

11 � 지금의 영도다리근처 건어물상 지역.

12 � 지금의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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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ノ島), 부산헌병분대(大廳町), 지나(支那)13영사관(草梁町), 물산진열장(驛

前), 부산상공회의소(西町), 공회당(驛前).

부산공립상업학교(大新町, 釜田里), 고등여학교(土城町), 중학교(草梁町), 

보통학교(瀛州町, 牧ノ島, 凡一町, 中島町), 소학교(8개소).

조선은행지점(大廳町), 제일은행지점(本町), 조선식산은행지점(大倉町), 

조선저축은행지점(辨天町), 야스다(安田)은행지점(本町), 쥬하치(十八)은행

지점(本町), 한성은행지점(本町), 부산상업은행(本町), 조선상업은행지점

(瀛州町), 경남은행(草梁町), 부산일본사(驛前), 부산수산주식회사(南濱町), 

부산식량품회사(南濱町), 부산공동창고회사(榮町), 조선수산수출회사(本

町), 조선방적회사(凡一町), 일본경질도기회사(牧ノ島), 조선주류양조회사

(釜山鎭), 오사카(大阪)상선회사지점(大倉町), 조선기선회사(大倉町), 조선가

스전기회사지점(富平町), 조선우선(郵船)회사지점(大倉町), 동양척식회사

지점(榮町), 이출우(移出牛)검역소(근교), 나환자요양소(근교), 우역(牛疫)혈

청소(근교)

항로

오사카포염선(大阪浦鹽14線), 오사카청진(淸津)선, 오사카제주도선, 신의

주오사카선, 조선상해선, 부산울릉도선, 조선서해안선, 부산원산선, 웅기

관문(雄基關門)선, 부산하카타(博多)선, 조선나가사키대련선, 부산제주도

선, 부산여수목포선, 부산통영선, 부산방어진선, 부산포항선.

13 � 중국.

14 � 블라디보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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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택시					     1圓(용두산공원제외)

시내대절요금  1시간이내		  3圓

              반나절(5시간)이내		  15圓

              하루(10시간)이내		  30圓

시외 승합정기운전

부산역전동래온천 간  편도1인		 30전

부산역전해운대 간        동		  50전

부산역전송도 간           동		  30전

부산역전하단 간           동		  30전

전차(부산시내 및 동래온천 간)

1구 5전, 부내는 부산역전을 경계로 2구로 나누어져 있고 부산역전에

서 동래온천은 5구이다.

여관(전부 차대(茶代)15폐지)

부산스테이션호텔(양식)

숙박료 

유럽식객실료: 1일 3원50전 이상

미국식숙박료: 1일 8원50전 이상

식사료

15 � 팁에 해당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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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1원50전  중식 2원  석식 2원50전

공회당식당 화양식(和洋食) 각 1품을 조리하여 제공

나루토(鳴戶)여관(역전), 오카모토(岡本)여관(역전) 마츠이(松井)여관(埋立

新町), 하나야(花屋)여관(역전), 오오이케(大池)여관(변천정)

숙박료

1박2식: 2원부터 7원까지

1박1식: 1원50전부터 5원50전까지

중식료: 1원부터 2원50전까지

기정(旗亭)16

일본요리

칸초카쿠(觀潮閣), 미도파(美都巴), 카게츠(花月), 카모가와(加茂川) 이상 

남빈정

서양요리

미카도(ミカド, 幸町), 코요켄(好養軒, 本町), 세이요켄(精養軒, 大廳町)

유곽

미도리쵸(綠町) 역에서 약 2.4킬로

16 � 기를 세워 표시한 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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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순서

시내

역→대청정(大廳町)→용두산→일한(日韓)시장→장수통(長手通)→물

산진열관→역

소요시간: 도보 약2시간  자동차 약1시간

비용: 자동차1대 2원50전  전차(역시장간) 5전

명승지

용두산(龍頭山)

시가 중앙에 우뚝 선 구릉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부의 공원지로 되어 

있다. 봄에는 신록 사이로 안개 낀 것처럼 벚꽃 핀 경치가 훌륭하며 언덕 

위에 모셔진 용두산신사는 1678년 3월(1931년으로부터 253년 전) 왜관이 현재

의 부산항으로 이전되자 당시의 대마도영주 소 요시자네(宗義眞)17가 4척 

사방의 작은 석조사당을 지어 일한통상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코토

히라다이진(金刀比羅大神)을 봉사(奉祀)하였다. 그 후 1766년에 스미요시

다이진(住吉大神), 텐만다이진(天滿大神)을 1865년 2월에 아마테라스스메

오오카미(天照皇大神), 1880년 8월 하치만다이진(八幡大神), 1896년 4월 코

코쿠다이진(弘國大神), 1899년 4월 스사노오노다이진(素戔嗚大神), 진구코

고(神功皇后) 및 토요쿠니다이진(豊國大神)을 합사하여 처음에는 코토히

라신사(金刀比羅神社)로 칭했으나 1894년 거류지신사로 개칭하고 1899년 

17 � 대마도 3대 영주(163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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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그 규모를 확장하여 신사의 면모를 일신함과 동시에 용두산신사로 

개칭 부산의 우지가미(氏神社)18로써 또한 조선 최고(最古)의 신사로써 내

선인의 숭경이 두터운 신사가 되었다. 경내에서 한 눈에 바라보면 분지

와 같은 푸른 만과 절영(絶影), 적기(赤崎)의 푸른 산봉우리가 눈썹 사이

로 들어와 맑은 날에는 남쪽 멀리 묵화(墨畫)같은 대마도가 보인다. 산자

락에 있는 부청은 옛날 대마도영주 소(宗)씨의 관사가 있었던 곳으로 지

금은 전혀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시내 제1의 번화함을 자랑하는 거리가 

되었다.

용미산(龍尾山)

변천정 길 뒤편의 남빈정(南濱町)은 식료품시장, 어시장, 그 외 해산물

을 취급하는 큰 상점들이 많은데 이곳의 동쪽 끝을 용미산이라 한다. 작

은 언덕이지만 용두에 대해 용미라 이름 붙인 것 같다.

언덕 위에는 타케노우치노스쿠네(武內宿彌)19, 카토키요마사(加藤淸

正)20, 아사히나사부로요시히데(朝日奈三郞義秀)21를 제신으로 하는 신사가 

세워져 있고 언덕 아래에는 부산연해에서 어획한 신선한 어류의 어시장

이 있다. 이 산은 부내 발전상 지장이 많아 곧 제거할 예정이다. 

18 � 지역을 지켜주는 중심신사.

19 � 일본의 고사기,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신공황후의 신하로 일컬어지는 고대 인물.

20 �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와 조선침공에 앞장섰던 무장.

21 � 일본 카마쿠라막부(鎌倉幕府)의 용맹한 무장으로 일컬어지는데 전투에서 패한 뒤 

고려로 도망갔다고 전해지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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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공원(大正公園)

시의 서부 토성정(土城町)에 있고 원내에는 각종 수목을 심어 축산(築

山)하여 아동들의 놀이터이며 부민들의 산책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항

구의 서쪽을 바라보면 절영도가 매무새를 다듬어 부르면 답을 할 듯 가

까운 곳에 구름 사이로 우뚝 서 있다. 

소화공원(昭和公園)

부산진역으로부터 서남 약 330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원래 오이케

추스케(大池忠助)22씨의 소유지였지만 이를 부에 기부하여 현재는 공원

으로 부민의 유원지가 되었다. 언덕 위에는 오이케씨의 동상 및 쯔에효

고(津江兵庫)23의 비(碑)가 서 있다. 쯔에효고는 대마도 소(宗)씨의 가신으

로 1671년 동래부사에게 파견되어 왜관 이전의 건을 교섭하였지만 부사

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결하였다. 

이에 동래부사도 의열에 감복하여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부산 오늘날의 번영은 실로 씨에 의한 것이 많아 부민이 그 덕을 기리기 

위해 1879년 11월에 초혼비를 세운 것이다. 

수정원(水晶園)

부산진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2킬로 떨어진 수정산 중턱에 있는데 

카미니시(上西)씨가 수만의 사재와 시간을 들여 개설한 것으로 면적은 

22 � 대마도출신으로 부산에서 海運·製塩·水産·旅館業을 하던 사업가.

23 � 쯔에노효고노스케(津江兵庫助). 대마도의 무사로 1671년 정사로 조선에 건너와 왜

관이전 교섭 중 60세로 부산에서 병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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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17만평, 정원 내에는 아동유원지, 다정(茶亭), 어린이 골프, 테니스

코트, 야외극장 등의 설비가 있고 매화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 의 나

무를 배치하여 부민의 산책코스로 개방하고 있다. 교통도 편리하여 부

산진역전에서 수정원행 전용승합자동차(편도10전)가 끊임없이 왕복하고 

있다.

송도(松島)

부산시가의 남쪽 약 1킬로 암남반도 일부에 만을 형성하고 있는 해안

을 속칭 송도라 부르고 있다. 만내는 파도가 잠잠하고 백사장이 길게 뻗

어있고 바다가 깊지 않아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대단히 좋은 곳이다. 

만내에 작은 섬이 있는데 노송 수 만 그루가 울창하여 나뭇가지소리 끊

임없어 송도라 칭하였다고도 한다. 

여름에는 부영(府營)으로 휴게소, 탈의소를 설치하고 매일 1시간마다 

남빈에서 부(府)의 발동기선을 운항하게 하여 일반해수욕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육로자동차편도 있다.

   자동차 운임  승합 30전   대절 1원

   선박운임     편도 3전    왕복 5전

부산진성터

부산진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여 미터 거리에 있다. ‘분로쿠케이

쵸노야쿠(文祿慶長の役)’24 때 코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가 배를 우암동에 

24 �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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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하고 본성을 함락하여 수장 정발을 생포하였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후에 유키나가가 이를 일본식으로 개축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성벽이 남아있어 당시를 회상하기에 충분하다.

 

초량

초량은 부산부의 일부로 시가전차는 역전을 거쳐 부산진, 동래온천으

로 다니고 있다. 예전에 부산역이 없었을 때는 이곳이 경부선 시발 정거

장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철도공장, 공무사무소, 기관고 등이 아직도 

이곳에 있다.

부산진

예전에는 반도 동남단의 요지로 서남일대는 산기슭으로 동남부는 광

활한 매립지 사이에 부산만이 임하고 있다. 현재 부산부의 팽창은 북쪽

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그 일부를 이루며 전차도 이곳으로부터 동래까지 

뻗어있다. 역 부근에는 조선방적회사, 각종 양조장, 니치에이(日榮)고무, 

부산직물 등이 모여 있고, 또한 이곳의 이출우(移出牛)검역소를 거쳐 내

지로 이출되는 소는 연간 4만두에 이르고 있다.

절영도(絶影島)

마키노시마(牧の島)는 최근까지 이왕가(李王家)의 목장이 있었기 때문

에 속칭 마키노시마라 불리고 있다. 시가로부터 지척의 거리에 있어 도

선으로 약 10분 만에 갈 수 있다. 주위 약 27.5킬로에 높은 산을 고갈산

(古碣山)이라 칭하는데 해발 약 300몇 십 미터로 구름 위에 서 있다. 섬 



부산(1932년판) 
276 

대부분이 경사지로 인가는 대체로 북쪽 산기슭에 집중하여 시가지를 이

루고 어선은 본도를 근거지로 하여 출어하고 있다. 

 

교외

동래온천

조선에서 온천장으로는 우선 동래가 손에 꼽힌다. 동래는 부산에서 동

북쪽으로 약 12킬로, 그 부근에는 해운대나 범어사, 통도사 등 명성고적

도 있어 탕치장(湯治場)과 같이 무료함을 느낄 일은 없다. 교통이 대단히 

편리해 부산역에서 1시간마다 승합자동차가 있고 전차도 있다. 예전에

는 백로(白鷺)온천이라 불려 소수의 조선인 입욕자 뿐이었지만 근래 내

지인이 연이어 온천여관을 세우는 자들이 많아 세련된 온천거리를 형성

하여 사시사철 온천객이 끊이지 않아 요즘에는 부산을 거쳐 가는 여객

들이 반드시 여독을 씻어내는 장소가 되었다. 온천수는 약염류천(弱鹽類

泉)으로 무취투명하고 특히 위장, 신경, 부인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

진다. 

여관

나루토(鳴戶), 동래관, 호우라이칸(蓬萊館), 아라이(荒井) 등

숙박료: 1박 2원부터 7원까지

교통

자동차: �부산역 동래온천 간 승합편도 1인 30전. 대절편도 3원, 소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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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30분.

	   �매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마다 부산, 동래 양

쪽에서 출발.

전차: 부산역전에서  5구간(편도25전 왕복40전)  소요시간 45분.

해운대온천

동래읍에서 동쪽으로 약 8킬로 해변에 있다. 동래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높고 험한 산들, 백사청송(白砂靑松), 

바위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파도 끝없는 푸른 바다... 해운대의 조망은 

대단히 훌륭하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 캠핑, 골프 등에 호적지이

다. 풍부한 온천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로 온천 풀을 개설하고 화식(和式), 

양식(洋式)여관의 신장개업과 더불어 현대식 피서지를 겸한 온천장으로

서 가족동반 휴양객들로 붐비고 있다.

수질은 염류성분으로 다량의 라듐을 함유하고 있어 신경쇠약, 부인병, 

소화기병, 피부병 등에 특효가 있다.

교통

자동차: �부산역 해운대 간 승합편도 1인 50전. 대절편도 4원 소요시간 

50분.

	  �매일 부산역에서 오전 8시 반, 10시, 11시 반, 3시, 4시 반, 6시 

7회 정기 발차한다.

여관: 해운각(海雲閣), 온천관(溫泉館) 등.

      숙박료 1박 2원부터 4원70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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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梵魚寺)

동래온천에서 북쪽으로 약 8킬로 금정산 중턱에 울창한 수풀 속의 대

가람의 기와지붕이 늘어 선 모습이 울산가도에서도 눈에 띈다. 이곳이 

범어사다. 신라의 명승 원효가 창건에 관여한 남조선 3대 명찰의 하나

로 법당 방이 수 십 개소로 승려 200명이 있다고 한다. 경내는 소나무로 

울창하여 조용하면서도 그윽한 운치가 있어 전혀 별천지의 느낌을 갖게 

한다. 부산역에서 울산행 자동차를 이용하면 불과 1시간 만에 갈 수 있

으며 요금은 편도 1인 80전, 대절 편도 5원으로 갈 수 있다.

통도사(通度寺)

경부선 물금역에서도 부산역에서도 통도사행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운

임은 물금역에서 승합 1원40전, 부산역에서 승합 1원80전, 대절 20원) 승합자동차는 절 입

구까지로 거기서부터 산문까지 약 1.6킬로는 도보 혹은 대절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절은 영남에서 해인사와 대립하는 거찰로 그 경역의 넓

이에 놀랄 정도인데, 험하고 높은 영취산 자락에 노송 울창한 사이로 가

람 35동과 12의 암자가 점재해 있다. 창건은 1천2백80여 년 전 신라 선

덕왕시대에 자장율사(慈藏律師)의 창건에 의한 것이고 이후 여러 번 화재

를 입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옛 규모를 남기고 있어 볼만 한 것들이 많고 

불교의 본종이라 하여 유명한 석가의 사리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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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해

구포에서 낙동강을 건너 맞은 편 강안의 선암리(仙巖里)까지 발동기선

을 이용하고 거기서부터는 자동차로 조금만 가면 김해읍에 다다른다. 옛 

가락국의 도읍으로 그 당시는 낙동강구의 주요항구였다고 하는데 일설

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던 유적지라고 한다. 읍내의 분성대(盆城臺) 장소

는 가락국의 궁궐터로 그 교외에는 시조 수로의 능묘가 있고 또한 북쪽

으로 약 1킬로 떨어진 곳 구지봉아래에는 왕비의 묘가 있다. 읍의 남쪽 

약 4킬로 지점의 죽림리(竹林里)에는 ‘분로쿠에키(文祿の役)’25 때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26가 주둔했던 가락성의 성터가 있다. 또한 고인돌, 패

총 등이 부근에 점재해 있다.

교통

구포역 김해 간: 자동차편 편도 50전

                배편 편도 50전(선암 김해 간 자동차요금 포함)

25 � 임진왜란.

26 � 임진왜란 때의 무장으로 지금의 후쿠오카지역의 번주(藩主). 부산, 김해, 창원 등 경

남지역으로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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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구

옛 대구

옛 신라시대에는 달구화현(達勾火縣)이라 하였는데 경덕왕27 때에 지금

의 대구(大丘)로 바뀌었다. 

이래로 이 지역에는 부사(府使)를 두고, 판관(判官)을 두어 이조개국 5

백4년(1895)에는 군수(郡守)를 두었다. 그리고 내지인28이 처음으로 이곳

에 이주해 온 것은 1893년경으로 청일전쟁 후 점차 증가하여 러일전쟁

이 일어나고 경부철도의 속성공사에 따라 왕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늘날 번성함의 서두를 이루었다. 그 후 1905년 처음으로 이곳에 이사

청(理事廳)29을 설치하고 다음 해에 대구거류민단을 설립하고 일한병합이 

되어 신정(新政)이 실시되고 오늘의 대구부(大邱府)로 되었다.

지금의 대구

대구는 경북도청의 소재지로 경성이남에서 부산 다음으로 큰 도시이

다. 1도 22군의 정치 및 산업의 중추지로서 또한 상공업이 번창하였다는 

점에서 서조선의 평양과 비교할 정도로 시가가 번성하고 교통기관의 정

비 등 대도시로써 부끄러움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부근은 경부철

도의 개통 이래 한층 더 번성하여 지방으로의 도로도 잘 구축되어 북쪽

으로 약 46킬로에 충주, 동북으로 약 40킬로에 안동, 남쪽으로 약13킬로

27 � 신라의 제35대 왕(재위 742~765).

28 � 일본인.

29 � 통감부가 각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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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공원

대구의 조선시장

대구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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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창녕으로 각각 승합자동차가 매일 운행하고 특히 국유철도 동해중부

선은 포항, 울산까지 개통하여 연도의 농산물은 물론 동해의 어류가 풍

부하게 반입되어 오늘날 이 지역의 경제권은 경북의 전부, 경남의 동반

부(東半部)가 그 세력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래부터 대구부근은 지질이 풍요로워 곡류, 돗자리(筵蓆)의 산출지로 

전해져 내지인들의 이주자가 많아짐에 따라 근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와 

각지에는 과수, 연초, 완초(莞草)30 등을 재배하는 농원도 속출하고 특히 

사과에 이르러서는 명성이 대단하여 내지는 물론 멀리 해외까지 수출

되어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일반농가에서는 부업으로 양잠을 할 수 있

어 시내에는 조선제사(朝鮮製絲), 야마쥬제사(仐製絲), 카타쿠라구미제사

(片倉組製絲) 등 큰 공장들이 한창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실을 만들

고 있다.

부내 서문, 동문 양 시장에서 열리는 매월 6회의 개시(開市)에 지방적

인 거래로 쌀, 대두, 소두, 어류, 해초, 면포, 잡화 등을 주로 하여 그 거래

액에 있어 서문시장은 매월 21만6천원내외로 동문시장은 8만원내외에 

이른다. 또한 매년12월에 열리는 약령시는 대단히 유명한데 약재를 주

요 거래물로 하여 거래액이 70만원에 이르는데 한 달 내내 장이 열려 

경상북도는 물론이거니와 멀리 전 조선 각지에서 모여든 자들이 몇 만

에 이르러 개시일에는 흰옷으로 뒤덮여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30 � 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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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장날

서문시장: 매월 음력 2, 7의 날 

동문시장: 매월 음력 4, 9의 날

약령시장: 매년 음력12월(1개월간)

호구

내지인 조선인 기타 계

호수 7,961 17,349 200 25,510

인구 31,472 76,351 637 108,460

관공서 기타

경상북도청(上町), 부청(東雲町), 경찰서(本町), 복심(覆審)법원(南龍岡町), 

지방법원(南龍岡町), 우편국(上町), 보병80연대, 전매지국, 곡물검사소, 상

품진열소, 사범학교, 중학교, 농학교, 상업학교, 보통학교, 조선은행지점, 

조선식산은행지점, 대구은행, 금융조합, 동양척식지점, 대구상공회의소, 

공회당, 조선민보사, 대구일보사, 기타.

교통

자동차: 1시간 3원. 시내 편도 1인 50전, 3명까지 70전, 6명까지 1원

        정차장 송영 1대 50전. 부영버스 시내 6전 균일, 왕복 10전.

인력거: 편도 25전.

기정(旗亭)

미카사(三笠, 幸町), 아카시(明石, 村上町), 키요노케(淸乃家, 東本町), 키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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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菊萬, 田町), 우오타케(魚竹, 東條町), 미토야(水戶家, 村上町)

서양요리

공회당식당, 라쿠텐식당(樂天食堂), 하쿠츠루식당(白鶴食堂)

유곽

야에가키쵸(八重垣町, 역에서 약 8백 미터)

여관(차대폐지)

타다시야(唯屋, 역에서 약 200미터), 하나야(花屋)여관(역에서 약 200미터), 산푸

쿠(三福)여관(역에서 약 50미터), 타치바나야(立花屋)여관(역에서 약 400미터), 다

나카(田中)여관(역에서 약 300미터), 츠타야(ツタ屋)여관(역에서 약 200미터).

숙박료: 2원에서 7원까지

식사료: 80전에서 3원까지

명승지

유람순서

시내: 역→상품진열소→원정(元町)→달성공원→서문시장→시장정

(市場町)본정(本町)3정목(町目)→동문시장→남성정(南城町)→역

소요시간: 도보 4시간, 자동차 1시간 반, 인력거 2시간 반.

비용: 인력거 1원50전, 자동차 1시간 2원5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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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공원

(역에서 약 900미터, 인력거 50전, 자동차 승합30전, 대절 1원, 부영버스 편도 6전)

부내 서쪽에 있는 잔 모양(盃狀)의 구릉을 이용한 공원으로 신라시대 

달불성(達弗城)의 유적지이다. 아마도 달성이라는 이름 때문일 것이다. 

원내에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봉사(奉祀)하는 대구신사, 망

경루(望京樓), 관풍루(觀風樓) 등이 있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이 수려한 곳이다.

뇌경관(賴慶館)

부내 상정(上町)에 있는데 1925년 대정천황즉위기념으로 경상북도 거

주 조선인의 기부로 설립된 것이다.

도수원(刀水園)

원내에는 청천(淸泉)이 샘솟고 축산(築山) 뒤쪽으로 영귀정(詠歸亭)이라 

불리는 오래된 건물 등이 있어 여름에는 낚시를 하고 가을에는 만월을 

즐기기 위해 지팡이를 짓고 산보하는 사람이 많다.

대구교외

동촌(東村)

금호강변 일대의 옥야(沃野)의 총칭으로 일본농업경영자의 부락이다. 

과수와 소채를 재배하고 대구사과는 주로 이곳에서 산출된다. 또한 밤과 

꽃놀이의 명소로서 봄가을 대구부민의 행락지가 되어 도화유수(桃花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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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 별천지의 경치이다.

동화사(桐華寺)

역의 동북쪽 약18킬로(대구에서 자동차로 2시간, 편도대절 8원) 달성군 팔공산

의 산복에 있다. 경내는 노목이 울창하고 잔잔히 흐르는 계곡이 있고 기

암괴석도 있어 고즈넉한 신비의 경승지를 이루고 십 수채의 당우가 그 

사이에 숨기듯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신라 문성왕 때 보조(普照)스님

에 의해 창건되어 조선 30본산의 하나로 헤아려질 만큼 규모도 크고 전

각 중 극락전은 신라시대의 유물로서 고고학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해인사(海印寺)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緇仁里)에 있다. 대구에서 서남쪽으로 약 

67킬로(자동차운임 편도승합 1인 2원52전, 대절 25원), 김천에서 약 90킬로로 자동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경역은 가야산연봉에 둘러싸인 산수가 수려한 곳

으로 전각과 당탑 또한 크고 아름다운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창건은 

신라 애장왕 2년(천 백여 년 전)31 승려 순응(順應)에 의해 창건되어 현재 법

등(法燈)을 지키는 승도의 수가 3백 여 명으로 실로 영남 3대사찰의 하나

이다. 유명한 대장경 판목은 적광전(寂光殿) 뒤에 세워진 대경각(大經閣)

에 수납되어 있는데 그 수가 86,686매에 이르러 고려 고종왕 때 판각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31 � 애장왕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애장왕 3년(802)에 창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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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주

옛날에는 반도 통일의 도성으로 자랑스러웠던 경주도 지금은 ‘나라는 

망해도 산하(山河)는 그대로’라는 고도(古都)의 적막감을 한층 더 느끼게 

해준다. 경주는 서쪽으로 대구로부터 약 67킬로 떨어져 있고 북쪽의 영

일만으로부터 약 27킬로 떨어진 곳에 동서로 약 8킬로, 남북으로 약 8킬

로 반의 큰 분지에 넓은 옥야를 품에 안고 이천(伊川), 남천(南川), 북천(北

川) 등의 계류가 굽이돌아 흐르고 있다.

즉, 이 산수를 품에 안는 수 백 평방 킬로가 옛 왕성이 있던 곳으로 경

주에 발을 한 번 들이면 대단한 규모의 장대함, 풍광의 온아함에 과연 56

대에 걸쳐 1천년 신라의 영화로운 대도성이라 납득할 것이다.

지금의 경주 시가는 서쪽 시가에 호수 불과 3천, 인구 1만7천에 지나

지 않지만 소위 전성시대 때의 도읍은 이 분지 일대를 점하여 전체 1천3

백방(坊)32, 민호(民戶)17만9천여 호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신라는 이 지

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운 후 한동안 크게 성장하여 이윽고 당의 

힘을 빌려 신라가 조선반도통일의 패업(覇業)을 이룬 것으로 오늘날 읍내

에는 옛 모습을 남기고 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만약 경주를 찾는

다면 우선 박물분관에 들려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을 보고 신라 1천녀사

의 예비적 지식을 만들고 나아가 부근에 산재해 있는 실지를 둘러보며 이

를 대조하여 그 규모의 대단함, 문화의 진도, 구상기공(構想技工)의 우수함 

등에 상상을 펼치면 영화로웠던 옛 것을 눈에 선하게 그려낼 수 있어 매

32 � 고려, 조선시대에 성내 일정구획을 방(坊)이라 하였고 그 안에 동(洞), 리(里)를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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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라문명의 사적은 단편적이지만 성

터, 사원, 동탑, 불상, 능묘 등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멀리는 2, 30킬로 바깥

까지 산재해 있지만 정비된 도로가 사방으로 통하여 자동차를 이용하면 

보다 자유롭게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탐승할 수가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부근에 있는 것

경주박물분관

경주박물분관은 읍내 구 경주부윤관사의 일부를 그 청사로 하여 최근 

총독부박물분관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경주고적보존회의 진열관이었

다. 진열품은 석기시대의 유물, 진한(辰韓), 신라, 고려 각 시대의 토기, 와

전(瓦塼), 기타 불상, 깨진 석관(石棺), 석침(石枕), 복관(覆棺) 등으로 그 중 

신라 왕릉에서 발굴된 금관, 세계에 그 비할 데 없다고 일컬어지는 봉덕

사 종 등은 경탄해 마지않는 것들로 고고학자들이 중시하고 있다. 이 종

은 신라33대 성덕왕을 위해 35대 경덕왕이 기도하고 다음 왕인 혜공왕 

6년에 다대한 고심의 결과 완성된 것으로 높이 약 3미터, 구경 약2.23미

터, 둘레 약7미터, 두께 약 8인치, 중량 약72킬로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 

종을 보는 것만으로 신라 당시의 발달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계림

경주읍의 동남 약 2킬로 월성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숲으로 시림(始林)

이라고도 계림(鷄林)이라고도 불리는 예부터 신성한 숲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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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고적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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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제4세 석탈해왕이 어느 날 숲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금궤가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흰 닭이 계속 울고 있었다. 이

상하게 생각하여 그 궤를 열어보니 안에 구슬 같은 한 남자아이가 나타

나자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이를 데리고 돌아와 태자로 삼고 김알지(金閼

智)라 이름 지었다. 이가 후에 김씨의 조상으로 그때부터 이 숲을 계림이

라 부르고 국호도 계림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월성

월성은 계림의 바로 남쪽으로부터 문천(蚊川)33의 오른쪽 강변을 따라 

동남쪽으로 길게 수 백 미터 뻗어 고저 차로 늘어서 있는 반월형의 토성

이다. 예전에는 석성(石城)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일부인 초석으로 

보이는 돌이 조금씩 남아 있을 뿐 잘 정리된 잔디나 소나무가 아름답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신라 제4세 석탈해왕이 거주했던 곳이었지만 다

음 왕인 파사왕(婆娑王)12년에 이를 축성하여 누대의 황거가 되었다. 지

금은 석씨의 시조 탈해왕을 제사 드리는 숭신전(崇信殿)과 왕이 얼음을 

저장했다고 전해지는 석빙고가 한 쪽에 있다. 석빙고는 과거 왕성의 식

량창고였던 것 같은데 내부는 원통형으로 돌을 쌓아 당시에 이미 아치

건축법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불효교(孝不孝橋 모친에 대한 효는 부친에 대한 불효가 된 다리)

월성을 가로질러 문천의 기슭을 따라 그대로 올라가면 수많은 석재가 

33 � 남천(南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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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을 막고 있다. 이것이 칠성교의 유적으로 효불효교라고도 하였다.

옛 신라 때 한 사람의 과부가 있었다. 강 건너편의 정부를 만나러 항

상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 슬쩍 집을 나서는 것이었다. 7명의 아이들

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심야에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

을 알고 돌을 옮겨 다리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크게 부끄러

워 이로 인해 불의를 멈추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효는 돌아가신 아

버지에 대한 불효가 되었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 다리를 효불효교

라 하였다. 또한 7명의 자식들이 만들었기에 칠성교라고도 불렸다. 

자식이 없는 여자나 젓이 나오지 않는 여자는 심야에 돌다리에 엎드

려 기도를 하면 반드시 답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연애로 고민하는 여자

가 이 돌다리 위에서 빌면 의중의 사람에게 반드시 그 뜻이 전해진다고 

믿어지고 있다.

남산 성터

월성 남쪽 문천을 사이에 둔 남산에 있는 광대한 산성으로 지금도 석

벽이 남아 있고 가끔 오래된 기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성은 명활산성

(明活山城)34 및 선도산성(仙桃山城)35과 함께 신라 도성의 3면에 정립된 중

요한 성벽을 이루고 있다.

34 � 경주에 있는 신라시대 수도를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며 다듬지 않은 돌을 사

용한 신라초기 축성방식으로 만들어진 산성이다.

35 � 경주 서쪽에 있는 선도산에 위치한 산성. 정상부에 보물 제62호로 지정된 경주서

악리마애석불상(慶州西岳里磨崖石佛像)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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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월성 북쪽 도로 옆에 있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축조된 천문관측

대로서 방형의 지복석(地覆石) 위에 화강암을 원통형으로 쌓아올리고 상

부에 이중의 우물정자형 구조물을 놓았고 중간 지점 남쪽에 방형의 창

문을 설치하였다. 높이 약 8.8미터, 밑 지름 약 5.1미터의 동양 최고(最古)

의 천문대로 방문하는 이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안압지

월성 북쪽으로 약 4, 5백 미터 거리에 작은 연못이 있다. 신라 영주(英

主) 문무왕 때의 궁원(宮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못을 만들고 연못 가

운데에 작은 섬과 주변에 얕은 산을 만들어 중국의 무산(巫山)12봉36을 

모방하여 연못 가운데 섬에는 돌다리를 놓고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들을 방사하여 연회장으로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연못

과 주변의 언덕 두 세 곳과 돌다리의 기초석만 남아 있다. 안압지 서쪽으

로 이어지는 곳은 임해전(臨海殿)37터로 신라왕이 해외로부터의 귀빈을 

접견하는 가장 수려하고 웅장한 궁궐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황룡사지

안압지 동쪽으로 약 3백 미터 거리의 밭 가운데에 지금은 초석만이 남

아있다. 신라 24대 진흥왕 14년에 새로운 궁궐을 이곳에 세우려고 하였

으나 황룡(黃龍)이 이곳에 나타나자 왕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사원으로 

36 � 중국 사천성의 명산 무산(巫山)12봉

37 � 안압지 서쪽에 있었던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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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황룡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옛날 이 절에는 신라 삼보(三寶)의 

하나인 장육불상(丈六佛像)과 9층탑이 있었지만 몽고의 병화로 전부 불

타 소실하였고 지금은 유일하게 구층탑의 문주에 반원조(半圓彫)의 금강

역사 8체 중 2체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고 6체는 땅 속에 묻혀 있어 웅

대한 당우의 초석과 삼존불의 좌석만이 남아 있다. 그 규모가 얼마나 광

대하고 화려하였는지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 편만으로도 대략 상상할 수 

있다. 

분황사탑지

선덕여왕 3년에 축조된 흑갈색의 석재를 쌓아올린 고탑이 남아 있다. 

마치 벽돌로 쌓은 전축(磚築)처럼 하층의 4면에는 인왕, 네 귀퉁이에는 

돌사자가 조각되어 있다. 동경잡지(東京雜誌)38에 분황사의 탑은 신라 삼

보(三寶)의 하나이다. 임진난적(壬辰亂賊)으로 인해 그 반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상당히 높은 탑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하부의 3층만 남

아 있다.

38 � 1670년(현종11)에 간행된 경상도 경주부(慶州府)의 지리지인 『동경잡기(東京雜記)』

를 1711년(숙종37)에 중간(重刊)한 책이다. 목판 크기는 초간본과 다르지만, 항수(行

數)와 자수(字數)를 똑같이 맞추어 새로 목판을 새겨 인출한 것으로, 3권 3책이다. 

다만 표지 서명이 ‘동경잡지(東京雜誌)’이고, 3책을 천(天)·지(地)·인(人)으로 구분

한 것은 초간본과 다르다. 권말에 1711년에 경주부윤(慶州府尹) 남지훈(南至熏)이 

신라 천년의 사실이 인멸될까 염려하여 다시 간행한다는 뜻을 밝힌 지(識)가 실려 

있다(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 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qType=0&sec

Type=&sType=&sWord=%e6%9d%b1%e4%ba%ac%e9%9b%9c%e8%aa%8c&dataID=G

001+KYUC+KSM-WV.1660.1111-20120701.GK01375_00@AKS-2011-CAC-3101_DES   

2020.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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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석불

읍의 동쪽 소금강산의 서쪽 기슭에 큰 바위의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것이 있다. 이것이 굴불사(掘佛寺)의 사면석불로 속설에는 이 석불의 돌

가루를 남몰래 복용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다. 바위의 높이는 

약 3.6미터 로 배면의 넓이 약 3미터의 미타삼존의 입상약사여래의 좌상

음양각(坐像陰陽刻)이 있어 그 어느 것도 걸작이다.

백율사

사면석불로부터 약 2백 미터 소금강산의 좁은 길을 기어 올라가면 그 

중턱에 있다. 창건연대는 불명확하지만 대웅전에 안치된 동조약사여래

(銅造藥師如來)의 입상은 높이 약2미터 정도로 모습을 보아 통일신라시대

의 것으로 추측된다.

표암(瓢岩)

소금강산의 남쪽 끝에 있는 커다란 암석으로 진한(辰韓) 6촌의 하나인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39 이씨의 조상 이알평(李謁平)40의 출생지로 일컬

어지고 있다. 백 여 년 전에 세워진 비석에 의하면 이 바위는 수도의 방

위(方位)에 해가 된다고 하여 ‘박’을 심어 감추었기 때문에 ‘표암’이라 전

해지고 있다.

39 � 신라초기에 경주에 있었던 6촌 중의 하나.

40 � 생몰년 미상. 신라건국기의 씨족장.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시조로서 초기 사로육촌

(斯盧六村) 중의 하나인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의 촌장이었다고 하나 이를 경주 이

씨의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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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릉

오릉은 또는 사릉(蛇陵)이라 칭하는데 문천에 놓인 남천교의 서쪽 소

나무 숲에 있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왕비 이하 세 왕의 능묘로 경내

는 넓고 노송이 울창하여 깊은 이끼 색으로 덮여 있다. 최남단의 능이 시

조의 능묘로 부근에는 시조를 제사 드리는 숭덕전(崇德殿)이 있다.

포석정

오릉 남쪽으로 약 2킬로 거리에 길을 왼쪽으로 돌면 마을 근처에 소위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연회장으로 커다란 나무아래 전복형태의 석조물이 

현존하고 있다. 55대 경애왕이 이곳에서 왕비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환락 중에 후백제 견훤의 습격으로 죽음을 맞이한 신라 최후의 애사를 

전하는 유적이다.

서악(西岳)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있는 것

김유신묘

경주역에서 서쪽으로 서천교를 건너 서북을 향해 송화산록(松花山麓)

의 좁은 길을 올라 약 3백 미터 지점에 있다. 주위에는 십이지 상을 조각

한 호석(護石)이 있고 비교적 완전하게 옛 양식을 갖추고 있다. 김유신은 

무열, 문무 두 왕을 도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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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열왕릉

서악역의 서남쪽 약 3백 미터 도로 옆에 있다. 왕은 신라 29대 반도통

일의 기초를 연 중흥의 영주로 재위 겨우 8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능분은 주위 약 57간41으로 문무왕 원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앞 측면의 

귀부(龜跌)는 주위에 육용주(六龍珠)를 받드는 형태로 조각한 것으로 수

법의 정교함은 당나라 식 미술 도입의 선구라고 한다.

서악(西岳)서원

무열왕릉의 북쪽 가까운 곳에 있는 신라의 명신 김유신, 동 중기의 학

자 설총 및 말기의 학자 최치원의 세 현사를 모시고 있다. 부근에는 진

흥, 진지, 문성, 헌안 등의 여러 왕릉과 영경사지 등이 있다.

불국사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 있는 것

괘릉

불국사역에서 약 4킬로미터 울산가는 길 북쪽 소나무 숲에 있는데 예

부터 신라중흥의 영주인 30대 문무왕의 능이라 전해지고 있었지만 최근

에 문무왕의 능이라 확증되었다. 능묘는 우수한 12지 신상이 양각된 호

석으로 둘러져 있고 전면 수 십 간에는 문무석인상 및 석수(石獸), 석화표

(石華表)를 설치하여 그 양식이 완비된 웅장함이란 사면의 그윽한 신비로

움과 함께 신라능묘의 모범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문무석 인형석수 

41 � 57간=약 0.1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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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수법이 정치하고 조각의 기묘함은 당대(唐代)예술의 특질을 띠며 

신라유물의 백미로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불국사역 괘릉 간 자동차요금: 1인 왕복 40전

                             최저 4인분 1원60전

불국사

불국사역에서 약 3.4킬로 토함산 중턱에 있다. 신라19대 눌지마립간 

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1천 5백 여 년 전 승려 아도(我道)42에 의해 처음

으로 개기되었으나 그 후 아도가 떠난 뒤 패퇴하였지만 나중에 제23대 

법흥왕 14년 본사를 재건하고 다음 왕인 진흥왕 및 제 30대 문무왕이 이

를 중창하여 제35대 경덕왕 때에 나라의 제상 김대성에 의해 또 다시 중

건되어 여기에 처음으로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즉, 석조물, 불상 등의 

유물에 신라시대의 모습이 잘 남겨져 있고  특히 대웅전 전면에 현존하

는 2기의 석탑 중 하나는 다보탑(석조 높이 약6미터)으로 또 다른 하나는 석

가탑(석조 높이 약 8미터)이라 하여 천 여 년의 풍우를 잘 견뎌 지금도 엄연한 

모습으로 좌우에 서 있고, 앞문의 청운교, 백운교 터는 거의 퇴폐되었지

만 그 장엄한 구조는 칠보연화의 양교와 함께 신라시대의 대표적 걸작

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불국사역 불국사 간 자동차: 편도 승합 1인 40전

42 � 생몰연대 미상의 고구려의 승려로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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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국사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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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암

불국사로부터 급경사를 약 2.8킬로 올라가 토함산 정상을 넘으면 얼

마 지나지 않아 석굴암에 이른다. 그 정상에서는 망양한 일본해를 앞에 

볼 수 있다. 속전에 의하면 암은 석불사라 이름 하여 신라 35대 경덕왕 

10년 때의 건립으로 산 중턱에 굴을 파고 내부를 아치형으로 돌을 쌓아 

입구 좌우에 사천왕, 인왕상을 내부 주벽에는 11면 관세음, 16제자 범천

석(梵天釋) 등 36체를 반 육각으로 조각하고 중앙연대 위에는 높이 약 3.3

미터의 석가좌상을 안치하고 있다. 이들 불상은 모두 같은 해에 제작을 

실시한 것으로  그 조각의 정치 수려함에 놀라울 뿐으로 신라불상유물 

중 유수한 것으로 소중하다.

고적유람안내

교통

경성방면에서 

경부선 대구역에서 동해중부선으로 갈아타고 약 2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대구에서 승합자동차편도 있다.

기차운임 대구경주 간(편도 어른 1인): 2등 1원94전, 3등 1원7전

자동차운임 대구경주 간(승합 1인): 1원15전

•부산 내지방면에서

부산에서 기차로 대구에서 하차, 대구에서 앞의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편 외에 부산에서 동래온천에서 여독을 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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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통도사 등의 고찰을 탐승하고 울산으로 나와 기차로 경주로 가

는 방법도 있다.

부산 동래온천 간: 자동차(승합 편도1인) 30전

                  전차 5구간(1구간 5전)  편도 25전, 왕복 40전

동래온천 울산 간: 자동차(승합 편도 1인)  2원50전

기차 자동차 연락운수

부산 울산 간 자동차(울산자동차조합)와 철도국 선의 주된 관계역 사이에 

연대승차권을 발매하고 있다. 본 연대에 의한 자동차 운임은 아래에서 

보듯이 할인되어 부산 대구 간을 포함한 승차권으로 울산, 경주방면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부산역 또는 대구역에 신청하면 본 자동차 

운임을 지불하고 희망대로 회유할 승차권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자동차운임(승합 편도 1인) 1원90전.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승합 편도 1인당) 

1원80전.

울산경주 간: 기차운임(편도 어른 1인)  2등 1원18전, 3등 66전.

              자동차운임(승합 편도 1인)  1원.

유람순서

경주의 고적은 경주읍내를 중심으로 멀리는 2십 4, 5킬로 바깥까지 산

재해 있지만 대단히 도로가 좋고 유람자동차도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유람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다 유람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니 여기에

서는 주요한 곳만을 구경하는 코스를 아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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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방유람순로

경주역→(약 600미터) 박물관분관→(약 2.5킬로) 표암→(약 20미터) 사면석

불→(약 1.5킬로) 분황사→(약 700미터)→안압지→(약 400미터) 석빙고→(약 

300미터) 첨성대→(약300미터) 계림→(약 1킬로) 오릉→(약1.8킬로) 포석정

→(약 6.5킬로) 무열왕릉→(약2.5킬로) 경주역

소요시간(각지 견학시간 포함)

도보: 6시간45분

자동차: 3시간

비용

박물관분관 관람료 1인 5전

유람 자동차운임

경주 중앙부 안내: 4명까지 1대 2원50전. 이상 1명 추가마다 50전.

무열왕릉 코스, 백율사 아래 사면석불 코스: 4명까지 1대 1원20전. 이

상 1명 추가마다 20전. 

경주역 읍내 간: 승합 1명 10전(여관행에 한함)

경주 울산 간: 승합 1명 1원.

불국사부근 유람순로

경주역 … 불국사역→(약 3,3킬로) 불국사→(약 2.7킬로) 석굴암→(약 2.7킬

로) 불국사→(약 3.3킬로) 불국사역→(약 3.4킬로) 괘릉→(약 3.4킬로) 불국사역

→경주역

소요시간(각지 견학시간 포함)

도보: 5시간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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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시간45분(일부구간 자동차에 의한 경우)

비용

자동차운임

불국사역 불국사 간: 승합 편도 1명 30전.

불국사역 괘릉 간: 4명까지 1대 1원20전. 이상 1명 추가마다 20전.

불국사역 울산 간: 승합 편도 1명 80전.

불국사역 경주 간: 4명까지 1대 2원50전. 이상 1명 추가마다 50전.

기차운임

경주역 불국사역 간: 편도 1명 2등 34전, 3등 19전.

여관과 요금

경주(차대폐지) 

일본식: 시바타(柴田)여관, 아사히(朝日)여관, 경주여관, 카스가(春日)여관

조선식: 안동여관, 경동(慶東)여관, 대구여관, 월성여관

숙박료: 일본식 2원50전 이상 4원50전까지

         조선식 80전 이상 1원50전까지

불국사

일본식: 불국사호텔(철도국위임경영)

숙박료: 1원50전 이상 8원까지

불국사호텔은 불국사 경내에 있는 철도국지정위임경영의 깨끗하고 

세련된 여관으로 조망이 수려한 위치에 있다. 경주에 와서 본 호텔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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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고 새벽녘에 석굴암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빛에 빛나는 일본해를 조

망하며 신비롭고 웅대한 경치를 즐겨보길 권한다.

Ⅴ. 진해

1902년 한국정부가 마산을 개항하였는데 러시아는 진해가 천연의 요

새임에 착목하여 여기에 군항설비를 만든 이래 러시아동양함대의 근거

지가 되었지만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해군은 이곳을 점령하여 근거

지로 삼아 일본해전의 대첩을 거둔 이래 일약 세상에 알려졌고 군항으

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세 방향으로 긴 뱀처럼 늘어져 산들

로 둘러싸였고 전방은 진해만의 검푸름을 안은 경승요지의 땅으로 정시

천(征矢川)을 가운데 두고 북쪽으로부터 동남쪽을 향해 전개된 욱일(旭

日)형의 우물 정자 형태로 정연하게 구획된 도시이다. 근래 여러 사정으

로 조금 쇠퇴하고 있었지만 철도 개통에 따라  육해교통이 구축되어 시

황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호구

호수: 1,437  

인구: 6,413

관공서 그 외

진해 요항부(要港部), 헌병분대, 경찰서, 면사무소, 진해방위대, 진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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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사령부, 고등여학교, 진해공립공업보수학교, 조선총독부수산시험

장, 진해담수양어장, 체신국 해원(海員)양성소, 우편국, 진해세관출장소, 

진해제일금융조합, 부산상업은행지점, 수산회사.

교통

정기항로

행암만(行岩灣)(진해항)

부산행: 오전10시, 오후7시 2회 출항(2등 1원50전, 3등 1원)

통영행: 오전6시 출항(2등 1원50전, 3등 1원)

목포행: 오후4시30분 출항. 마산, 통영, 여수를 경유하여 목포행(2등 9원

80전, 3등 6원50전)

제등만(齊藤灣)

마산으로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5왕복의 발동기선편이 있음

(30전).

통영으로는 매일 오전8시30분, 9시, 오후4시발 기선편이 있음(특등 1원

50전, 병(竝)등 1원).

정기자동차로 및 요금

역전 제등만(齊藤灣) 간 10전, 역전 비봉리(飛鳳里) 간 15전, 역전 장천

리(將川里) 간 40전.

그 외 시내대절 편도 8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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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마츠요시(松芳), 타치바나(橘), 후쿠오카야(福岡屋), 아사히(旭), 마츠바

(松葉), 친카이(鎭海), 하루노히(春の日, 요리점)

숙박료: 1박 2엔부터 6엔까지.

유람순서

역→진해신사→일본해해전기념탑→키요노우라(淸之浦)→치요가하

마(千代が濱)→사쿠라노바바(櫻の馬場)→요항부(要港部)→방위대→토쿠

마루칸논(德丸觀音)→하고로모노마츠(羽衣の松)→역

소요시간: 도보 약4시간.  인력거: 약2시간 반.  자동차: 약2시간.

비용: 인력거 1원50전, 자동차 5원.

명승지

사쿠라노바바(櫻の馬場)

벚꽃나무 만 여 그루가 수 백 미터 사이에 정연하게 심겨져 벚꽃이 만

발하였을 때는 마치 안개와 구름처럼 꽃 터널을 이루어 조선 내에서도 

굴지의 벚꽃명소로 알려져 있다.

친카이칸논(鎭海觀音)

일명 토쿠마루칸논(德丸觀音)이라고도 하는데 오랜 유서 있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경내는 조용하면서도 고즈넉한 공간에 녹림 가운데 중국풍 

당우가 있어 풍정은 중국풍경을 방불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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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사

투구모양의 산 남쪽 중턱에 있는 아마테라스(天照)43, 토요우케(豊受)44 

양신을 모시는 곳으로 진해시민의 수호신으로 신사는 장엄하고 시내의 

제등만(齊藤灣)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절경의 장소이다.

하고로모노마츠(羽衣の松)

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정시(征矢)천의 상류에 산세가 웅대하고 기암괴

석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고즈넉한 신비의 경치를 이룬 유명 계곡이다. 

이곳의 형상이 마치 선녀가 춤을 추는 듯 하는 모습의 커다란 소나무가 

있다. 이를 하고로모45마츠라 부른다.

키요노우라(淸之浦)

진해항 앞의 카부토야마(兜山)46 동쪽 기슭에 있는 대단히 전망이 좋고 

푸른 소나무의 해변으로 남쪽 멀리를 바라보면 많은 섬들이 마치 바둑

판의 돌처럼 각종 돛단배 사이를 잇는 듯 그림 같은 풍경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아이들이 즐기는 장소이기도 하다.

43 �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주신(主神)으로 황조신(皇祖神). 일본서기, 고사기에 아마테라

스는 태양신의 성격과 무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44 � 고사기(古事記)에 등장하는 일본신화 상의 여신으로 식물, 곡물을 관장하는 신.

45 �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46 � 지금의 진해 제황산으로 일제강점기에 산모양이 투구를 닮았다고 하여 일본인들

이 붙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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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가지

마산의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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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요가하마(千代が濱)

제등만 앞의 치요가하마(千代が濱)는 멀리까지 바다가 얕고 청정한 조

선굴지의 해수욕장으로 설비도 완벽하며 부근의 풍경도 훌륭하기 때문

에 여름에는 피서객들로 붐빈다.

일본해해전기념탑

카부토야마 정상에 있는 높이 약36미터, 둘레 약27미터, 건평 100평, 

철근콘크리트로 당시의 기함 ‘야마카사(山笠)’의 사령탑모양으로 건립한 

것으로 대규모로 만들어졌다. 건립은 1929년 5월27일 준공 후 도로도 

완성되고 자동차로 자유롭게 탑 아래까지 갈 수 있다. 탑 아래의 조망은 

진해 전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벚꽃이 만발한 때에는 각별한 장소

로 벚꽃바다로 착각할 정도이다.

Ⅵ. 마산

마산은 진해만으로부터 만입한 하나의 만으로 서쪽 해안을 이루는데 

무학산 아래 경사로 인해 신구의 두 시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가 청

정하고 기후가 온화할 뿐만 아니라 풍광이 아름답기로 조선 제1의 건강

지로 일컬어지며 여름에는 해수욕객들로 붐빈다. 1911년 이래 요새지

역으로 개항폐쇄 후 마산의 무역은 매우 쇠퇴하여 출입물자의 대부분은 

부산을 경유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쌀 이출이 다소 있었을 뿐 일본의 저

명 상업지와의 거래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근해어업만은 여전히 성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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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통영을 거쳐 이곳에 집하되어 철도편으로 조선과 만주 각지로 

수송되어 어획고는 연액 14만 4천 여 원에 이른다.

또한 이곳에는 지리적으로 보아 공업은 별로이지만 수질과 기후가 양

호하여 양조업에는 호조건으로 청주, 간장 등은 품질 면에서 자타 공히 조

선 제일을 자랑한다. 하지만 자금관계상  판로확장이 되지 않아 더 활발하

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으로 최근 주조생산량은 1만2천석에 달한다.

교통

부산으로 항로 40해리, 통영까지 30해리, 진해까지는 겨우 8해리로 매

일 발동기선편이 있다.

자동차요금: 마산 진주 간(약 64킬로) 2원10전(진주에서 합천, 사천, 삼천포, 통영 

및 김천행  자동차가 있다).

            마산 통영 간(약 68킬로) 3원.

            마산 고성 간(약 44킬로) 2원.

            마산시내 및 구마산 간 승합 1명 5전, 대절 1대 1원.

발동기선

마산 진해 간: 오전6시, 9시, 정오, 오후3시, 오후 5시발(소요시간 50분). 요

금 30전.

마산 통영 간: 2왕복(소요시간 4시간). 요금 2등 1원50전, 3등 1원.

호구

인구: 25,708(일본인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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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5,435(일본인 1,375)

관공서 그 외

마산부청, 창원군청, 중포병대대, 지방법원, 공립상업학교, 고등여학

교, 금융조합, 조선식산은행지점.

명승지

마산공원

마산역으로부터 수 백 미터 거리의 사쿠라마치(櫻町) 언덕 위에 있다. 

전면에 마산시내와 항구 전경이 펼쳐있고 원내는 벚나무를 심어 대신궁

(大神宮)을 모시고 있다.

마산성터

구마산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백 미터. 전방은 마산만의 푸른바다

를 한 눈에 담고 배후에는 무학의 높은 봉우리가 자리 잡은 요해 견고한 

언덕 위에 있다. ‘분로쿠노 야쿠’때 시마즈(島津)군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한다. 지금은 산 정상에 일본식 고성 석루가 남아 있을 뿐이다. 

교외

진주성

성은 진주역에서 약 1킬로 남쪽 남강에 면하고 뒤로는 산을 업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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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훌륭한 입지로 ‘분로쿠, 케이쵸노 야쿠’ 때 가토(加藤), 고니시(小西), 

모우리(毛利), 우키타(浮田) 등 여러 장군이 싸운 곳이다. 조망이 훌륭하고 

일반 읍민들의 산책지로 역에서 승합자동차편이 있다.

성의 남쪽 끝에 있는 촉석루는 영남의 명승지로 예부터 구경 오는 이

들이 많다.

지리산

지리산은 다른 의미에서 조선의 금강산에 버금가는 명산으로 해발 약

2천 미터의 울창한 노목으로 뒤덮인 완전한 처녀림을 이루고 있다. 그 

넓이가 실로 5개 군에 걸쳐 지형의 변화가 왕성하고 역사적으로도 유명

하여 여러 전설과 고찰 등도 있다. 실로 지리산은 조선에 유례가 없는 고

즈넉하고 우아한 낙원으로 근래 외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어 피서객들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황을 이루어 별장 등도 급증하여 일본의 카루

이자와(輕井澤)47에 비견할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된다.

부산안내(끝)

47 � 일본 나가노(長野)현에 있는 관광지로 별장, 피서지 등으로 유명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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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만주여행에 관해서는 아래에 상담해 주시면 수수료 없이 각종 

편의를 도모해 드립니다.

조선총독부철도국

운수사무소(부산, 대전, 용산, 평양역 구내)

청진출장소

선만(鮮滿)안내소

동경: 동경마루(丸) 빌딩 1층

오사카: 오사카시 사카이스지(堺筋) 아즈치쵸(安土町)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역전

1932년 3월  (비매품)

조선총독부철도국

경성부 봉래정(蓬萊町) 3정목(丁目) 62-3

인쇄소: 조선인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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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동래온천장(東萊溫泉場)

내탕여관(內湯旅舘) 동래관(東萊舘) 

전화28번

대연회장 설비 있음.

부산관광의 길잡이 

부산관광협회

(광고)

사진이라면...

부산에서는 

남선사진관(南鮮寫眞舘) 전화1055번

소화11년(1936) 12월 개정 기차시간표   ●표시는 급행

청도행    오전  5:30	 울산에서    오전(여름)  7:17  (겨울)  8:08

경주행	 동   5:50	 봉천에서    오전	  9:10

경성행   ●동   6:50	 경주에서	 동	 10:20

봉천행   ●동   7:30	 진주에서	 동	 10:30

경주행	 동   7:50	 경성에서  ●동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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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행	 동   8:15	 신경에서  ●동	 11:05

진주행	 동   9:15 	 청도에서    오후	  0:53

해운대행	 동 11:20	 해운대에서	 동	 1:13

봉천행	 동 11:40 	 대전에서	 동	 5:29

경주행    오후  1:30 	 경주에서	 동	 4;20

대전행	 동   2:30 	 김천에서	 동	 4:45

해운대행 	동   3:22	 해운대에서	 동	 5:49

진주행	 동   4:55	 봉천에서	 동	 7:40

대구행	 동   5:20 	 경주에서	 동	 8:00

신경행   ●동   6:55	 진주에서	 동	 9:25

경성행   ●동   7:35	 봉천에서	 동	 10:00

경주행	 동   7:42	 봉천에서  ●동	 10:40

봉천행	 동   9:05	 경성에서  ●동	 11:00

연락선     부산발 	 오전 11시45분  	오후 11시30분

               부산착  	 오전 6시       	 오후 6시

(광고) 

조선선물 최적품

조선총독부전매국제조

분말 홍삼(紅蔘)

40그램 입

약20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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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엔 50전

부산판매소   東 부산부 변천정(辨天町) 2정목(丁目)

아즈마야상점 전화310번

(광고)

동래온천장(東萊溫泉場) 

내탕여관(內湯旅舘) 온천호텔 전화22번

◎ 온천 대풀

입욕료 대인 15전  학생 8전  

           단체 10전  단체 5전

◎ 연회장설비 있음

머리말

반도 제일의 상항(商港)으로 개항 60년. 상업무역상 항상 그 왕좌를 차

지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용.

반도의 바깥현관, 소위 동아의 관문으로서 육로로는 일본, 만주, 중국

(日滿支), 바닷길로는 남중국, 남양으로부터 멀리는 호주, 인도, 북미로 약

진의 일로를 더듬어나가는 그 용자(勇姿). 이는 항구 부산의 어제의 모습

이지만 오늘날의 부산은 어떠한가. 일본과 만주의 경제공작 진척에 따라 

군사상, 경제상 그 사명의 한층 중대함을 더한 부산은 시시각각 그 면모

를 일신하여 부산부는 확장되었고 인구 또한 20만을 넘어 구역에, 항만

에 정말로 획기적인 비약을 보이고 있다. 멀리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

람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부산은 상업무역도시, 현재로부터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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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부산은 생산도시로 약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공업도시 부산의 

건설이야말로 내일의 목표이다. 요즘 특히 이 일대전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해가는 부산의 모습이야말로 반도산업융성의 상징임과 

동시에 우리 국운발전의 상징이다. 오늘날 부산의 관광은 조선의 내일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일본의 내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내지

로부터 부산을 관광하고 조선반도로의 기업지침을 탐구할 수 있다.

조선, 만주, 중국으로부터는 부산을 시찰하여 일본관광의 약진에 대한 

예비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부산은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

아의 현관이다.

내지로부터 유럽, 아시아대륙으로 또한 만주, 중국으로부터 혹은 저 

멀리 유럽으로부터 약진의 일본으로. 순로(順路)는 조선이다. 바깥현관은 

부산이다. 부산을 시찰하고 부산을 관광한다는 것은 그러한 관광의 일부

로서 뺄 수 없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36년 12월 부산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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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안내 목차

부산대관

 1. 연혁 		  1

 2. 위치 및 지세기후	 3

 3. 호구		  4

 4. 무역		  5

 5. 금융		  8

 6. 산업		  9

 7. 교육		  11

 8. 보건위생 		  13

 9. 사회사업		  14

10.항만시설		  15

관광안내

 1. 부내  		  17

    1시간 코스 (잔교-중앙도매시장-부산대교-용두산공원-부산역)

    3시간 코스 (부산역-중앙도매시장-부산대교-용두산공원-부평정시장-송도-부

                       산역)

    5시간 코스 �(부산역-중앙도매시장-부산대교-용두산공원-부평정시장-송도-소화공

원-부산성터-부산역)

   여관숙박요금

 2. 부(府)근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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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 바깥 낚시

     해운대온천과 골프링크

     동래온천과 범어사

 3. 김해, 울산, 경주	 31

부산광광협회와 회원	 34

광고

철도국지정 

역구내 제일잔교

기차도시락 및 조선 선물

부산잔교식당(釜山棧橋食堂)

광고

단체 도시락은 꼭 우리가게로

부산역전

철도국지정 오카모토여관(岡本旅舘)

부산역구내 도시락판매점

전화5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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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협회 회칙

제1조 본회는 부산관광협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부청내에 둔다.

제3조 �본회는 내외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시설의 개선충실과 연락통

제를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관광객의 유치선전에 관한 사항

      1. 관광객의 안내접대에 관한 사항

      1. 관광시설의 개선충실에 관한 사항

      1. 관광안내소에 관한 사항

      1. 관광과 관계있는 제 영업의 조장개선(助長改善)에 관한 사항

      1. 관광사무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 본회의 회원을 나누어 다음의 4종류로 한다.

      1. �명예회원 : 학식경험이 있는 자 혹은 본회의 사업에 공로가 있

는 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천된 자

      1. 특별회원 : 회비연액 60원 이상을 거출한 자

      1. 정회원 : 회비연액 30원 이상을 거출한 자

      1. 찬조회원 : 회비연액 12원 이상을 거출한 자

         회비는 매년 4월에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회원으로서 본회의 체면을 훼손하거나 본회의 취지에 위배하

거나 혹은 회비를 체납한 자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7조 납입한 회비는 어떠한 이유에도 환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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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본회에 다음의 역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상무이사  2명

      이사      약간 명

      감사      2명

      �회장은 부산부윤을 추대하고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자문을 얻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9조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정리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

          리한다.

          상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이사회는 중요사항을 심의 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를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역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

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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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임시총회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이를 

           개최한다.

           총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를 정하고 가부동수일 경

           우는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그 외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15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3월31일

에 종료한다.

제16조 본회회칙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경할 수 없다.

부산대관

1. 연혁

부산은 우리나라 대륙발전사의 시점에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

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미 약 2천 년 전 지금의 김해읍을 중심으로 한 임

나금관국(任那金官國)의 흥망의 땅으로 이와 관련하여 신공황후(神功皇后)

의 신라정벌의 사적도 가까이 있고 또한 그 후 근세에 이르러 분로쿠케

이쵸노야쿠(文祿慶長の役)1의 시종을 점한 중요지점의 고적 등 일본과의 

교류 상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를 사실(史實)에 비춰 보면 상고임나

의 것은 일본서기에 실려 있고 또한 조약에 의해 일본인들의 거주가 처

음으로 인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90년 전 고하나조노텐노(後花園天

1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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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2 때(이조4대 세종왕) 嘉吉3년3 4월에 대마도 영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이조 간에 수교정약(修交訂約)을 한 소위 가길(嘉吉)조약에 의해 부산이 3

포 개항의 하나로 새롭게 교역을 허가 받은 때부터이지만, 그 후 삼포

의 난4, 다음으로 분로쿠케이쵸노야쿠 등으로 여러 번 수호의 단절을 가

져왔을 뿐 아니라 왜관(거류지) 같은 것도 지금의 부산진에서 고관으로 다

시 초량(현재의 부산)으로 세 번 옮기는 등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의 쇄국정

책이 반영되어 해외로의 발전력은 저해되어 왔다. 따라서 부산도 자연스

럽게 그 영향을 받아 옛날에 비해 오히려 쇠퇴하였다.

명치9년(1876)의 일한수호조규의 체결은 부산갱생의 일신이 되어 개

항을 기한지 오늘로 60년, 거류민의 보호 및 통상사무를 관장한 관청은 

처음에 관리청으로 칭하였고 13년(1880)에는 영사관이 되었고 명치39년

(1906) 경성에 통감부가 설치되자 이사청(理事廳)이라 불렸고 43년(1910) 

일한병합과 동시에 부산부가 되어 부청이 설치되자 대정3년(1914) 부제

(府制)의 시행에 따라 종래 내지인만의 자치제에 의해 각종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부산거류민단의 사무를 부에서 계승하여 오늘날 발전

의 기초를 이루었다. 대정14년(1925) 4월에는 도청이 진주로부터 이전하

여 명실상부 본도5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인구20만 2천명을 거느린 

반도 제1의 무역항, 동아의 관문 국제교통로의 요충에 선 상공도시를 만

2 � 1428-1464년 재위 일본천황.

3 � 1443년.

4 � 1510년 부산포와 제포(薺浦, 지금의 진해 웅천), 염포(鹽浦, 지금의 울산근처)에서 일어

났던 삼포왜란.

5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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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고 있다.

2. 위치 및 지세와 기후

부산부는 조선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경상남도에 속하는데 동경

129도 02, 북위 35도 06으로 교토, 오츠(大津)부근과 거의 위도를 같이 하

고 시모노세키와의 거리 123해리(浬) 대마도와는 불과 30해리에 위치해 

있다. 동서 약 2리(里)6 2정(町)7, 남북 약 4리 4정, 면적 5,443평방리, 거주

가능면적 2,690평방리로 서북쪽의 산을 등에 업고 동남해를 바라보며 

만내(灣內)의 중앙전면에 절영도(絶影島)가 전개되어 양항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북쪽을 막아 삭풍을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쪽의 양기

를 받아 바다는 한난(寒暖) 두 흐름의 조화를 이루어 조선에서 가장 온난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소화11년(1936) 평균온도는 13도 8이었고 내지 

중부지방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우량도 예년에 1천 2,3백 미리를 오르내

려 대체적으로 산요(山陽)지방8과 유사하다. 하지만 6월부터 8월에 걸친 

우기에는 내지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 10월부터 3월에 걸친 건기에는 연

일 쾌청하여 내지의 츄고쿠(中國), 시코쿠(四國)지방보다도 습도가 적어 

실로 살기 좋은 장소이다.

6 � 1리는 3,927.3미터.

7 � 1정은 109.09미터.

8 � 일본본도의 중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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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구

부산은 내지와 일위대수(一葦帶水)로 옛 부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

에 내지인의 이주는 3천년 태고부터라고 하지만 정식으로 조약을 맺어 

왜관(거류지)을 설치한 것은 가길(嘉吉)조약이후이다. 하지만 아시카가(足

利)9, 오다(織田)10, 토요토미(豊臣) 등 우리나라 전국시대로부터 도쿠가와

막부의 봉건제도 확립과 쇄국정책으로 부산포 왜관은 쇠퇴하였는데 명

치9년(1876) 개항 당시는 불과 812명의 내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한다. 

그 후 15년(1882) 경에는 300호에 인구 1,500명이었고 일청, 일로 양 전

쟁, 일한병합을 거치는 한편 상공업의 발달과 무역의 진흥에 따라 부제

(府制)시행이래 조선인들이 지방농촌으로부터 도회지에 엄청나게 집중

하여 최근 10년에는 매년 평균7천명을 증가하여 이윽고 올해(1936) 4월 

부역(府域)확장으로 인해 인구는 20만 2천명이 되었다. 따라서 내지인 5

만 8천명에 대해 조선인 14만 3천 6백 명이 어우러져 있다. 하지만 그 대

다수가 노동자로 부산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4. 무역

부상항의 통상무역은 왜관이 시작이었다. ‘하치만다이보사츠의 후나

지루시(八幡大菩薩の船印)’11를 달고 행한 완력무역(腕力貿易)이 고려의 쇠

퇴를 앞당기고 조선의 발흥을 촉구하여 이조 4대 세종왕과 소 사다모리

(宗貞盛) 간에 가길(嘉吉)조약으로 수호의 약속을 맺어 염포, 제포, 부산포 

9 � 1336년-1573년에 걸친 일본무사정권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의 장군가.

10 �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11 � 16세기 경 왜구들이 배에 ‘八幡大菩薩’라고 쓴 깃발을 달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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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에 내항하는 세견선(歲遣船)을 문인(文引)으로 증명하게 하여 드디어 

본격적으로 통상무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리 괄목할 만한 것

이 아닌 단순히 대마도와의 교역에 지나지 않았다. 대마도의 일개 도주

가 호화로운 생활자료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참을 지나 명치9년

(1876) 무역항으로서 원산, 제물포(인천)에 앞서 개항한 근대부산이 탄생

하게 되었고 다시 육해 제반설비의 시설이 점진적으로 정비되어 왔지만 

그 간에도 풍우한서(風雨寒暑)의 장해가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음은 어

쩔 수 없었다 하겠다.

그 개략을 이야기 하자면 개항 다음 해인 1877년에는 겨우 46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명치17년(1884) 부산해관(釜山海關)개청 직후에도 60만원

에 그쳤고 이어서 1885년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의 일한 항로개시, 

1890년 오사카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의 부산-오사카선의 운항 등에 의

해 한동안 내지와 외국 간의 연락이 밀접하게 되었다. 일청, 일로 양 전

쟁의 자극으로부터 해륙 제반시설이 정비되어 무역상태도 점차 발달하

여 명치43년(1910) 일한병합 때에는 1천5백 만 원에 이르렀다. 대정7년

(1918)에는 1억 원대에 달하였고 다음 해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실로 250배의 격증을 보였지만 그 후 유럽대전의 종식으

로 인한 경제계 대변동의 여파를 받아 한 때 수 천 만원의 감소를 보았

다. 하지만 그 후 관세제도의 개정, 대 내지경제관계의 접근, 특히 만주

국성립에 의한 선만(鮮滿)산업의 개발, 연안무역의 활동 등에 따라 최근 

각종 공업의 발흥도 있어 그 제품이 멀리 해외로 진출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사카상선남양항로의 기항을 유치하고 다음으로 호주항로, 캘

커타, 뉴욕항로와 인도, 북미로 뻗어 오늘날 한반도 대표의 상공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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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제 항만도시로서 빛나는 내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무

역액도 작년 1936년에는 3억2천 만 원이었고 올해는 4억 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눈부신 약진을 이루어 그 무역상대는 세계 각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동아의 관문 부산항은 최근의 세계정세에 의해 중요 국방선상

의 요점이 되어 한층 교통운수의 연락을 충실히 하여 국방 부산항의 새

로운 면모로도 개척할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작금 부산진 축

항 제2기 매축을 계획 중으로 원 서면의 공장지대화 및 아카사키반도(赤

崎半島)12의 임해산업지역으로부터 더 나아가 교외 동래, 해운대온천지역

의 관광시설 정비와 이를 원호하는 풍부무한의 공업용수 낙동강에 의한 

공급계획의 실현 등 내일의 부산의 전도와 무역의 장래는 양양한 희망

의 빛이 눈부신 미래를 약속받고 있다.

5. 금융

이 비약적인 무역을 보호하고 무역의 근원이 되는 상공업 등 제 산업

을 배양하는 부산의 금융기관 중 주된 것은 은행 8사, 금융조합 6사, 무

진회사(無盡會社)131사, 신탁회사 1사로 각 산업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역

할을 다하고 있다. 그 중 은행 및 금융조합의 1936년도 말 예금 잔액은 3

천4백16만 여원, 대출 총액은 4천1백33만 여원이고 수표교환고는 3억7

천8백5만 여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1876년 개항 당초에

12 � 지금의 우암동 일대.

13 � 일종의 ‘계’의 형태를 취하는 금융회사로 일정 구좌 수와 급부금액을 정해놓고 정

기적으로 계금을 납부 받아 추첨으로 순위를 정해 순번에 따라 급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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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대단히 불편하였는데 1878년 6월 제일은

행지점이 개설되어 해관세 취급업무를 시작하였고 일반은행사무도 취

급하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60년이 지나 작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점 감개무량하다. 

6. 산업

지세의 관계상 농업, 임업, 목축과 같은 원시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기

대할 수 없지만 교통운수의 편리함, 원료와 연료 집산의 장점, 동력, 용

수, 노동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공급 등 공업지로서의 요소는 충분히 준

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또는 가공공업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발달하

게 되어 방직, 요업(窯業), 양조, 정곡(精穀), 제염(製鹽), 제재, 철공, 조선, 

고무, 통조림 등을 주요한 것으로 하여 연 생산액 약 5천만 원에 이르러 

전도점증의 징조를 안고 이와 같이 공장공업이 융성해 지는 한편으로 

가내공업 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간이 가내수공업(授産場)장을 마련

하고 또한 직업학교를 설치하여 이를 지도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에 이르러서는 한난(寒暖) 양 조류의 교차에 따라 수산동

식물의 분포가 풍부한데다 구역도 제법 광범위하여 북쪽으로는 강원도

로부터 남쪽의 전라남도 연안과 그 부근의 다도해 중 여러 섬으로부터 

어획물이 집산되어 1936년도 경상남도의 어획고는 1천3백만 원 이상에 

달하였고 또한 멸치, 건어물 그 외의 수산제조물은 6백만 원 이상에 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래 수산에 관한 제반 설비가 정비되고 어선, 어

구의 개량, 어민의 보호장려와 맞물려 장족의 진전에 이르렀다. 즉, 1926

년 5월에 총독부 수산시험장, 1932년에 경상남도 수산시험장이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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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선의 수산 시험, 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외 수산제품검사소를 

위시하여 조성기관으로써 경남수산회, 어업자 공동을 위한 부산어업조

합, 산업조합 등을 설치하였다. 나아가 어획물 및 제품의 판매기관으로 

부산부 중앙도매시장 및 해산상조합(海産商組合)이 경영하는 멸치시장 

등을 설치하고 지역의 이점을 살려 관민협력으로 매년 통계를 갈아치울 

정도로 진전을 나타내 조선수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 되었다.

7. 교육

종래 조선에서는 내지인과 조선인의 교육은 그 계통을 달리 하고 있

었으나 1922년 2월 교육령이 발포됨에 따라 이를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즉, 보통교육에서는 국어를 상용하는 자(주로 내지인)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주로 조선인)로 나누어 전자는 내지와 동일하게 소학교로 후자는 

보통학교로 입학하게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상호 입학을 

인정하게 하였다. 또한 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 및 사범교육은 내

선인공학(內鮮人共學)을 원칙으로 하였다. 

부산의 내지인 아동교육은 1877년 거류지회의소의 한 방을 교실로 하

여 수제(修齊)학교를 창립하였는데 그 후 몇 번인가 교사를 옮기는 과정

을 거쳐 1902년 10월 드디어 지금의 대청정(大廳町) 제1소학교 장소로 

그 전신인 큰 교사를 신축하여 교육기관의 체제가 마련되었고 그 후 내

지인 증가에 따라 점차 학교를 증설하여 현재는 부내의 교육기관은 도

립관련 중등정도의 학교 5개교, 부립 고등여학교 1개교, 공립소학교 9개

교, 공립유치원 1개교, 사립은 중등, 초등 합하여 7개교, 유치원과 학술

강습회를 포함하여 31개교가 되어 내지인의 교육은 이상과 같은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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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 사회교육시설로서는 도서관 및 청년훈련소(3)가 있고 또한 

청년단 및 연합청년단이 있어 그 방면의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조선인교육은 사립학교 혹은 내지의 테라코야(寺子屋)14형태의 서당이 

유일한 기관이었는데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의 발포 및 1926년 2월

의 개정 조선교육령에 의해 학제전반의 일대혁신이 이루어져 지금은 초

등학교처럼 전 조선에 1면 1개교를 실현하였고 부내에도 부립관련 공립

보통학교 7개교, 도립의 중등학교 중 여자고등보통학교(1)와 상업학교

(1)가 설치되어 있다.

8. 보건위생

상수도는 그 연혁이 상당히 오래되어 1880년에 이미 수도설비를 갖추

었는데 그 후 부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개선에 개선을 더함과 동시

에 수원도 고원견(高遠見)15, 성지곡, 법기리(法基里)16 등에 총 공사비 2백

5십만 원을 투자하여 완성하고 급수상의 불안 없이 위생시설개선에 진

일보하기 위해 급수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하수는 지형이 자연경사여서 우수, 오수 소통에 편리하기 때문에 오히

려 불완전하였는데 이도 개수를 계획하여 이미 제1기 공사를 마치고 현

재 제2기 공사에 착수하려고 한다. 

그 외 오물청소, 화장장, 묘지, 도살장 등도 점차 개선되어 신진도시의 

14 � 에도시대 민간교육시설의 하나로 도시부의 농공상 신분의 자제들을 모아 주로 읽

기, 쓰기, 산술 등을 사원에서 가르쳤다.

15 � 지금의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옆의 대신공원 내 저수지.

16 � 경남 양산시 동 법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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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를 갖추고 있다.

각종 의료보호시설은 인구팽창에 순응하여 발달하고 있지만 부립 병

원은 1877년에 창립한 관립 제생의원으로 출발한 이래 몇번의 변천을 

거쳐 보건기관으로써의 사명을 다하여 왔는데 올해 6월경에 신축하여 

대부산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사립 각과 병원도 각기 

설비를 점차 정비하여 보건위생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9. 사회사업

사회일반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기도한 여러 시설을 설치하고 있

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직업소개소와 그에 부수하는 공동숙박소와 공동

식당, 거기에다 2개소의 공익전당포, 4개소 1백 수호의 부영 주택부터 

공회당의 관리, 나아가 호우멘(方面)위원제도17를 실시하거나 구제시설

로 구호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는 수산(授産)18지구의 설정 등을 계획

하고 있다. 한편 민간에서도 보성회(輔成會), 공생원(共生園), 근로학원(勤

勞學園) 등이 있어 협력하고 있다.

그 외에 부평정(富平町) 공설시장(속칭 日韓시장)을 위시하여 8개소의 공

설시장을 설치하여 부민들의 부엌사정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부민

의 이해와 시장상인의 노력에 의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성황을 이

루고 있다.

17 � 저소득층의 구제 등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 위원회

제도로 지역의 유력자를 주로 임명한다.

18 � 실업자나 생계가 곤란한 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자립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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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만시설

부산항은 1876년 개항하게 되는데 단지 반도무역상 중요 항에 그치지 

않고 군사, 경제, 운수교통 등 여러 면에서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곳

이다. 

예부터 천연의 양항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연 그대로 상항(商港)으

로서 손색이 없어 인공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하여 왔지만 일러 

전후의 정세는 도저히 무역의 진전에 따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수차에 걸쳐 약 3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시설을 갖추었다. 나아가 

올해부터 대항만 수축계획이 진행되어 부산진방면의 축항공사를 착수

하게 되어 전혀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는데 현재 항만의 대요를 일람하

면, 항내면적이 본항 2백5십5만평, 남항 28만4천 평으로 안벽(岸壁)하역 

총 톤수는 2백만 톤, 잔교에는 3천 톤 이상 2만 톤 정도의 배가 10척 동

시에 접안할 수 있고 또한 항내에는 3천 톤 이상의 배가 16척 동시에 정

박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략 부산부의 설명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실지의 관광장소

를 안내하겠다.

관광안내

1. 부내 1시간 코스(잔교-중앙도매시장-부산대교-용두산공원, 부산역)

지금부터 부산시내 안내를 시작한다.

잔교일대 및 시내 해안을 따른 평지는 전부 매립지로 잔교는 19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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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통감부가 1백4십8만8천 원을 들여 부산세관

공사라는 이름으로 해면의 매축, 제1잔교의 축조, 세관창고 및 옥상의 

건축 등 해륙연락 설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거류민단에서 1백

7만 여원을 투입하여 부산, 초량 양 시가를 연결하는 해면 3만5백9십 평

을 매립함과 동시에 영선산(營繕山)19과 영사관산(領事館山)20이 있던 곳 4

만6천6백9십1 평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지금의 부산역도 건축되어 1908년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이

래 유럽과 아시아의 현관으로서 중요한 지위를점하게 되었다. 또한 특급 

‘노조미(のぞみ)’ ‘히카리(ひかり)’는 아침, 저녁 연락선과 접속하여 이 잔교

로부터 발착하였다. 부산역 좌측의 붉은 벽돌건물의 첨탑은 세관이다. 

또한 부산역에 이어 철도회관, 공회당이 있고 더 북쪽으로 경상남도산

업장려관이 있고 역 광장 앞쪽으로 복병산에 2기의 안테나가 보이는 곳

은 방송국이다.

대교통(大橋通)을 지나 중앙도매시장으로 간다. 이 도로는 1932년부터 

1934년까지 3백6십만 원을 들여 실시한 소위 간선도로공사의 일부로 전

면의 마키노시마(牧ノ島)21를 잇는 도진교(渡津橋)로 통하는 큰 도로이다. 

중앙도매시장은 2천2백 여평으로 매일 아침 일찍부터 선어와 청과 등의 

경매가 열리고 있다. 선어는 1년에 어획고 약 2백6십만 원으로 선도가 

높고 종류가 많아 상당히 좋다. 청과물은 1년에 약 1백만 원에 이르는데 

19 � 해발 약9미터의 산으로 지금의 중앙동 부근에 있었는데, 착평(鑿平)공사로 평지화

된 곳.

20 � 당시 영국이 조차하고 있던 해발 약36미터의 산을 영국영사관산이라 불렀다.

21 � 지금의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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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지방면으로부터 이입된 것이 다수를 이룬다.

부산명물 아니 조선명물인 부산대교이다. 70만4천8백 원의 거액을 투

입한 도진교로 전장 214.63미터, 폭 18미터로 이대로는 50톤 이하의 기

선 밖에 다리 밑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쪽의 한 횡목 31.30미터를 

도상교(跳上橋)로 하여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7회, 1회당 15분

간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이렇게 하여 1천 톤 기선이 항행할 수 있게 되

었다.

이제부터 부청(시청) 앞을 거쳐 장수통(長手通)22으로 나가 용두산공원

에 올라 용두산신사를 참배한다. 부 청사가 있는 장소에는 용미산(龍尾

山)이 있었는데 대교가교를 위해 깍아내고 그 암반 위에 지금의 청사를 

건축하였다. 이 용미산 산록이 1905년까지 부산의 무역항으로 불과 7천 

평의 항내면적으로 외항에 정박 중인 본선으로부터 거룻배로 화물을 옮

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한 여기에 모셔져 있던 용

미산신사는 지금의 용두산상으로 봉천(奉遷)되었고 그곳에는 지금 보듯

이 기념비가 서 있다. 장수통 부근의 지명은 변천정(辨天町)이라 하는데 

장수통이라 한 것은 왜관시대의 ‘나와테(畷)’通의 와음(訛音)으로 변천정

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도쿠가와(德川)시대의 왜관 때에 거류지내에는 당

시의 조약에 의해 여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세

가 거칠어진다고 하여 풍류를 아는 관료의 주선으로 약 2백5십년 전 미

야지마신사(宮島神祀)를 봉사한 것에 유래한다고 한다.23

22 � 지금의 광복로.

23 �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이츠쿠시마(嚴島)신사의 별칭으로 이곳의 제신은 女神三

神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 한 여신인 ‘이치키시마히메노미코토(市杵島姬命)’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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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폐소사(國幣小社)24용두산신사. 제신은 천조대신(天照大神), 국혼대신

(國魂大神), 대물주신(大物主神, 金刀比羅大神), 표통남명(表筒男命うわつつのおの

みこと), 중통남명(中筒男命なかつつのおのみこと), 저통남명(底筒男命そこつつのおの

みこと)25이고 연보(延寶)6년(1678) 3월 왜관을 현재의 부산항으로 옮길 때 

대마도주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용두산상에 方四尺26의 석조 소사(小祀)

를 세워 일한통상의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코토히라(金刀比羅, 大神)

을 제사지낸 것으로 시작하여 조선최고의 신사이며 그 시초는 콘피라(金

比羅)신사라 칭하고 1894년 거류지산사로 개칭하여 1899년 그 규모를 확

장하여 사전(社殿)의 면모를 일신함과 동시에 용두산신사라 개칭하여 오

늘에 이르렀는데 선만(鮮滿)관문의 수호신으로써 20만 부민의 신앙대상

으로 되었다.

이 용두산은 1916년부터 부산부가 공원으로 조성하여 열심히 설비를 

정비하였으나 산을 뒤덮은 소나무가 해가 갈수록 고사하였기에 벚나무 

등을 식수하였다. 봄에는 울창한 신록에 덧씌워진 벚꽃이 화려하고 날씨 

좋은 날에는 남쪽 멀리 수묵화처럼 대마도를 조망할 수 있다. 앞쪽의 절

영도는 거대한 축산과 같고 암남반도와 적기(赤崎)반도에 둘러싸인 항내

는 표주박형태의 연못과 비슷하다. 나아가 주위를 둘러싼 산들은 서쪽으

로 천마(天馬), 아미(峨嵋), 구덕, 고원견(高遠見)으로 이어져 하나의 산맥

의 민간신앙에 유래하는 ‘벤자이텐(辨才天)’이다. 따라서 남자만 살고 있는 삭막한 

이곳에 여신에 봉사함으로써 거친 기세를 다스리려고 하였다는 의미이다.  

24 � 국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제사비용을 보조받는 신사 중 격이 가장 낮은 신사. 

25 � 表筒男命, 中筒男命, 底筒男命의 3신을 스미요시(住吉)삼신이라 한다.

26 � 약 1미터20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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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어 북쪽으로 전개되고 분파는 복병산에 멎어 용두산과 서로 마

주하여 한 쌍을 이루고 녹수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 부산부 전부가 하나

의 커다란 공원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용두산공원은 사방에 출입구가 있지만 지금부터 부평정(富平町) 

공설소매시장으로 가기 위해 서쪽출구의 서정(西町)방면으로 내려간다. 

이 방면은 왜관 당시 주요상점가였으며 또한 당시의 관사였던 건축물도 

일부 남아 있다. 서정과 부평정 경계에 있는 토수통(土手通)이 관내(舘內)

와 관외(舘外)의 경계이며 1905년경까지는 커다란 소나무 가로수들이 서 

있어 옛 모습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부평정은 관외 ‘사스도하

라(佐須土原)’인데 이는 ‘분로쿠노야쿠(文祿の役)’27 때에 대마도의 사스

(佐須)씨의 진영이었던 연유로 ‘사스토노하라(佐須黨ノ原)’로 칭했다고 

한다.

부평정공설시장(속칭 日韓시장)은 이 사스도하라 일각의 광장에 자연스

럽게 형성된 것을 1910년 6월에 일한시장(日韓市場)이라는 명칭으로 일

반시장으로서 개인이 개설한 것을 1915년 9월에 부영(府營)으로 이행하

여 현재 시장용지는 약 1천3백 평, 건평은 5백21평, 점포 약 5백, 평당 사

용료는 옥내가 월 2원80전부터 3원40전, 옥외가 월 1원90전부터 2원40

전이다. 또한 일일요금도 정해져 있는데 평당 7전부터 13전까지로 되어

있다. 보다시피 식료품, 일용잡화의 거의 대부분을 망라하여 가격은 일

반시가보다 1할 내지 1할5부정도 싸기 때문에 일반 부민들의 이용이 빈

번하여 하루 2만 명에 달하고 매상액도 1일 평균 8천원에 이르고 있다.

27 �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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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松島)는 시내 남쪽으로 약 1.1킬로 암남반도의 일부인 해안은 백

사장이 전개되고 수심이 깊지 않아 해수욕장으로는 최적의 장소. 해안 

가까이에는 노송이 울창한 작은 섬도 있어 일본3경의 하나인 ‘마츠시마

(松島)’28와 경치가 비슷하여 이곳을 송도라 칭하였다. 제반설비도 잘 정

비되어 있고 여관, 요정도 건축되어 풍광의 미를 살려 주간은 물론 야경

조망 또한 뛰어나다.

소화공원(召和公園)은 고관(古舘)에 자리하고 있는데 1609년부터 1672

년에 이관협약에 따라 지금의 용두산 기슭으로 거류지가 이관할 때까지 

왜관이 있었던 두모포이다. 공원 내에는 그 이관에 공로가 있었던 쯔에

효고(津江兵庫)29의 초혼비(招魂碑)가 세워져 있는데 그의 덕을 길이 기념

하기 위함이다.

부산성터는 예전 삼포개항당시의 장소로 부산진에 해당한다. ‘분로쿠

케이쵸노야쿠’때 코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의 배를 적기반도 우암동에 

대고 4월13일 미명에 즉시 본성을 공략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잘못 알려

져 코니시성터(小西城址) 등으로 불렸지만 이는 1593년 2월에 모리테루

모토(毛利輝元)30와 그의 아들 히데모토(秀元) 부자가 풍신수길(豊臣秀吉)의 

명에 의해 일본군의 근거지로써 축성한 것이다. 소위 남선(南鮮) 17주둔

지 중 총 본성으로 풍신수길 도해 때 그 거성으로 삼으려고 모리씨가 심

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폐허잔루 속에서도 여전히 한 층 더 장

28 � 미야기(宮城)현의 마츠시마.

29 � 쯔에노효고노스케(津江兵庫助). 대마도의 무사로 1671년 정사로 조선에 건너와 왜

관이전 교섭 중 60세로 부산에서 병사.

30 � 모리 테루모토.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5대 중신(重臣) 중 한 명으로 양자

로 입양한 아들 히데모토(秀元)와 임진왜란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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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함을 느끼게 해 준다.

여관숙박요금 

부산부내: 2원부터 7원

동래온천: 3원부터 7원

해운대온천: 2원50전부터 8원

2. 부산근교

외항낚시

항구도시 부산은 역사도시이며 또한 상공무역 항구임과 동시에 “생선

의 부산, 낚시의 부산”으로서도 유명하다. 푸른 바다에 띄운 순풍에 돛단 

배, 부르면 닿을 듯 묵화 같은 대마도, 나니는 갈매기에게 물때를 물어 

보고 낚싯대를 드리우는 낚시질 삼매경의 묘미. 태공들의 향락장 부산으

로부터 4,50분 가면 다도해, 절영도 부근, 혹은 해운대 연안에서 하루 동

안 청유를 즐길 수 있다.

해운대온천과 골프링크

배가 힘든 분들에게는 골프장. 수영강 푸른 물이 흐르는 소나무 숲에

서 푸른 잔디를 밟으며 흰 공을 날리는 쾌락도 골퍼들의 독특한 경지. 풍

광명미한 해변의 링크와 새로 지은 현대식 클럽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의 

멋있는 실력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 부산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다.

여기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해운대 온천이 있다. 이곳은 약 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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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라시대 유명한 유학자 최치원이 열렬히 사랑했던 곳으로 그 호를 

따서 해운대라 불린다. 지금도 하루 동안 일가 단란하게 보낼 수 있는 보

양지로 여관설비도 잘 정비되어 있고 자동차, 철도편도 있다.

동래온천은 부산에서 북쪽으로 약14킬로 떨어진 곳으로 지동차로 25

분, 전차로 40분 거리에 있다. 바다의 해운대에 대해 산의 온천으로 배후

에는 명승 금정산이 있는데 동래의 금강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고 정

상에는 태고로부터의 산성 터와 석문이 남아 있는데 그 조망이 장려하

여 조선팔경의 하나이다. 온천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온천 동네로서의 

정서가 풍요로운 관광지, 해어31의 꽃은 사계절 부단히 눈부시게 피어 자

랑스럽다. 또한 기생의 치마에 조선의 풍정을 담아 가볍게 잔을 기울이

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온유함을 찾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 끝없이 샘솟

는 온천에서 여독과 여수를 푸는 것도 커다란 이득이라 생각한다.

동래온천장에서 약 8킬로 떨어진 곳의 산속에 있는 큰 사찰 불사(佛寺) 

통도사, 법사(法寺) 해인사와 더불어 선사(禪寺) 범어사는 경남의 3대 사

찰의 하나로 조선사찰의 표본을 이루고 있다. 약 1천2백 년 전 신라 덕흥

왕 때 창건하였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의 꿈에 신이 나타나 말하길 

나라의 남쪽에 한 산이 있는데 금정(金井)이라 한다. 그 꼭대기에 암석이 

있는데 높이가 50척이고 암석 위에는 우물이 있어 금빛 물이 끊임없이 

넘쳐흐르고 금어(金魚)가 그 안에서 헤엄치며 5색의 향운(香雲) 위를 가

린다. 이는 바로 범천어(梵天魚)이니라 운운”. 그래서 범어사라 칭하고 있

는데 말법탁세(末法濁世)의 우울함일까 지금은 황금수도 금어도 보이지 

31 � 解語. 기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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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한 눈으로 멀리 끝닿는 곳까지 펼쳐져 조망이 대단히 좋고 그 옛

날에는 한층 더 규모가 광대하였겠지만 분로쿠노야쿠 때 전쟁의 참화로 

나중에 재건되었기 때문에 옛 모습에 비길 바는 못 되지만 역시나 훌륭

하다.

3. 김해, 울산, 경주

김해는 부산으로부터 약 30킬로 낙동강변의 한 도시. 옛날 가락국의 

수도로 시조 김수로가 성벽을 쌓고 서역에서 석선(石船)을 타고 온 허씨

를 왕비로 삼아 이곳에 나라를 세운 후 금관국으로 개칭한 곳이다. 우리

나라 국사 일본서기에 임방국(任邦國)32이라 하는 것이 이곳이다. 당시 발

흥한 신라에 병합되지 않으려고 우리나라에 원군을 청해 시오노리츠히

코(塩乘津彦)33를 칙사로 보내 이를 진정시킨 이후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군이 항상 주둔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임나일본부이고 김수로왕

은 시오노리츠히코 그 사람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분로쿠노야쿠 

때에 읍 남쪽 4킬로 떨어진 곳 가락 죽림리에는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

政)34가 축조한 일본성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수로왕릉은 읍의 서쪽에 위치하며 왕비의 능은 북쪽으로 약1킬로 떨

어진 수로왕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구지봉 기슭에 있는데 서로 마주하며 

서로 말을 거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습속에 그 사이에 집을 

32 � 임나(任那)의 오자로 보인다.

33 � 일본서기에 일본 고대 천황의 자손으로 미마나(任那)에 파견된 무장이라 일컬어

진다. 

34 �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임진왜란 때의 일본군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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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면 장해가 생기고 집이 망한다고 하는데 왠지 마음이 끌린다.

울산은 부산 북쪽으로 약 64킬로 경남의 동북단에 있어 경북과 경계

를 접하고 있는 인구 1만6천 남선 동부의 도읍이다. 분로쿠노야쿠 때 카

토키요마사(加藤淸正)의 농성으로 유명한 곳, 그 고전의 성터는 지금 학

성공원(鶴城公園)으로 이곳에서 피아 양군의 용사가 서로 국난에 숨을 거

두어 공경해야 할 성지로 나무들과 꽃들이 그 아름다움을 다투며 그 공

을 치하하고 있다. 한편 더 북쪽으로 가면 경주. 역사적으로나 경관으로

도 신라의 고도로 들어간다. 천 년 영화의 당방(當房)도 옛 꿈이 되고 남

는 것은 단지 능묘, 초석풍우(礎石風雨) 나아가 천년 모든 것은 역사의 뒤

안길로, 이야기로 또는 시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단지 보기만 해도  왠지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깊은 감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부산관광협회와 회원

부산관광협회는 관민 협력하여 설립한 회원조직으로 공익단체이며 

임, 역원으로 회장에는 부산부윤을, 부회장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회부(會

副)를 추대하고 감사, 이사 등 부산부 내외의 유지들의 협력을 얻고 회원

으로는 유력하며 신용이 있는 분들을 망라하고 있다. 

소화12년(丁丑) 축제일(祝祭日) 및 칠요표(七曜表)

서력(西曆) 1937	 황기(皇紀) 2597     

연중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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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절분(節分)

2월 11일		  음력원단(陰曆元旦)

3월 10일		  육군기념일

4월 30일		  야스쿠니신사대제(靖國神社大祭)

5월 27일		  해군기념일

사방배(四方拜)35		  1월 1일

원시제(元始祭)36		  1월 3일

신년연회			   1월 5일

기원절(紀元節)37		  2월 11일

지구절(地久節)38		  3월 6일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39	 3월 21일

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40	 4월 3일

천장절(天長節) 		  4월 29일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		 9월 23일

신상제(神嘗祭)41		  10월 17일

35 � 매년 정월 초하루(元日)에 궁중에서 천황이 천지사방 신기(神祇)에게 의례를 행하

는 행사로 천황가와 관련된 행사이다.

36 � 궁중제사의 하나로 천황이 직접 주제하는 의례.

37 � 고서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일본의 초대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신무천황(

神武天皇)의 즉위일로 정한 축일의례.

38 � 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天長절)에 대해 황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

39 � 역대 천황, 황후 등 천황가의 조상을 기리는 궁중제사. 매년 춘분의 날에는 춘계황

령제를 추분의 날에는 추계황령제를 지낸다.

40 � 신무천황제사일로 궁중제사의 하나이다.

41 � 오곡풍양(五穀豊穰)의 감사제로 궁중 및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의례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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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절(明治節)42		  11월 3일

신상제(新嘗祭)43    		  11월 23일

대정천황제(大正天皇祭)44	 12월 25일

기타

6월 21일   		  입매(入梅)45

7월 20일   		  토용(土用)46

8월 8일    		  입추(立秋)

9월 1일    		  이백십일(二百十日)47

12월 22일  		  동지(冬至)

(광고)

1937년 가을준공 여러분의

물건사기 좋은 백화점으로 미나카이(三中井)는 가격, 품

질에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 그 진지한 영업방침은 각별

한 신뢰와 애호를 얻고 있습니다.

42 � 1927년부터 1947년까지 명치천황의 탄생일인 11월3일에 제정된 축일.

43 � 천황이 새로운 오곡을 천지신기(天神地祇)에 바치고 천황 스스로가 이를 식음하며 

그 해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궁중제사. 

44 � 1926년 12월25일 대정천황 서거일. 천황이 직접 의식을 행하는 궁중제사.

45 � 장마절기.

46 � 오행(五行)에 유래하는 절기로 이 때에는 우리의 여름 복 나기 때 영양탕을 먹듯이 

입추 직전 장어를 먹는 관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47 � 입춘을 기점으로 하여 2백10일째에 해당하는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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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복(和服), 양복, 잡화, 가정용품, 선물 등등 발랄한 상품이 전관에 충실.

쇼핑은...

여러분의 미나카이로...

(상표) 부산 미나카이

대표전화 2900번

(광고)

부산 울산 방어진 경주 목도(目島) 장생포 정자(亭子) 강

원도 간의 정기, 대절, 유람

울산자동차조합 부산영업소

전화 406, 606, 1837번

부산광광협회회원(신용 있는 가게) (순 부동)

여관

부산여관조합

�부산철도회관  영정(榮町) / 하나야(花屋)호텔  대창정(大倉町4)  

나루토(鳴戶)여관  대창정4(大倉町4) / 오카모토(岡本)여관  대창정4(大倉町4)

아라이(荒井)여관  영정1(榮町1) / 부산호텔  변천정(辨天町)

송도호텔  송도 / 미나토(港)호텔  대창정3(大倉町3)

해운대온천호텔  해운대온천장 / 송도각(松濤閣)  해운대온천

나루토(鳴戶)여관  동래온천장 / 아라이(荒井)여관  동래온천장

봉래관(蓬萊舘)  동래온천장 / 동래관(東萊舘) 동래온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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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노야(靜乃家)  동래온천장 / 내성관(萊城舘)  동래온천장

온천호텔(풀)  동래온천장 / 온천관(溫泉舘)  동래온천장

와키(わき)여관  동래온천장

화양요리(和洋料理)

부산철도회관  영정(榮町) / 코요켄(好養軒)  본정(本町)

미카도(ミカド)  행정(幸町) / 잔교(棧橋)식당  잔교(棧橋)

토산물(土産物)

잔교(棧橋)식당  잔교(棧橋) / 모리토모(森友)상점  동래

사사야(ささ屋)상점  동래

권번(券番)48

부산권번조합  남빈정(南濱町) / 동래권번조합  동래

동래예기권번 / 동래

택시

부산자동차조합

울산자동차조합  역전 / 해운대택시  역전

울산자동차부  동래 / 이케나가(池永)자동차부  동래

나베야마(鍋山)자동차부  동래 / 서부자동차부  동래

48 � 일본식의 기생조합으로 기생영업을 관리,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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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자동차부  동래

사진

남선사진관  부평정 / 오카모토(岡本)사진관  동래

문구인쇄

미야케(三宅)문구점  역전 / 카쿠(賀來)문구점  본정3

카와이(川井)인쇄소  부평정2

화복(和服)백화(百貨)

야마모토(山本)화복점  행정(幸町) / 미나카이(三中井)백화점  변천정

약국

다이코쿠난카이도(大黑南海堂)  변천정            

주류

혼카노(本嘉納)상점  본정3

기름

타테이시(立石)상점  본정1

운수

주식회사 사와야마(澤山)형제상회 / 주식회사 부산상선구미(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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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우선(九州郵船)주식회사 / 조선운송주식회사 부산지점

주식회사 아사히구미(朝日組) 부산지점 / 조선기선(汽船)주식회사

그 외

고지마(五嶋)상점  본정 / 부산곡물상(穀物商)조합

조선가스(瓦斯)전기주식회사 / 일본경질도기(硬質陶器)주식회사

부산수산주식회사 / 일본수산주식회사 조선영업소

부산해산상(海産商)조합 / 부산청과주식회사

부산만선교통사(滿鮮交通社)

(광고)

라듐광천 송도호텔 전화2072번

해운대명물

하마구리시루코(蛤志る古)49

49 � 대합모양을 한 고형 죽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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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부산명물

등록상표 오하시센베이(大橋煎餠)

산수당(山水堂) 근제

(광고)

◇남선(南鮮)유일의 산 좋고 물 맑은 곳

내탕(內湯)여관 해운대 송도각(松濤閣)  전화7번

온천대형 풀

대실 자취시설

각 실내난방설비 있음

(광고)

충실한 양품전문점

야마구치야(山口屋)

부산 변천정 전화 455번 1355번  우편계좌 부산26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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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종별
화류가

유곽 요정 카페
예기 기생

지명
부산

남빈정
동래

온천장

부산
영주정
(溘洲
町)50

동래
읍내

부산
녹정(錄町)

부산
영선정

(溘仙町)

영도

부산 동래
온천장

부산

점포수 34 12 24 15 26

예기수 113 50 43 58
예창
기수

263 69
여관
겸업

여
급
수

300

화대 처음 
1시간

2.40 2.10 1.50 1.20
예기 창기 예기 창기

1.00 .70 1.00 .70

다음시간 1.20 .80 1.00 .80

약속화
(約束花)51

4시간 
6.00

3시간 
5.00

없음 없음 7.00 6.00 7.00 6.00

비고
5本分
舞妓52

반액
仕切花代53 仕切花代

50 � 바다 영자인 ‘瀛’의 오기로 보인다.

51 � 예기를 요정의 연회장 등으로 불러내 이용하는 요금으로 보인다.

52  가무음곡을 주로 하는 예기.

53 � 장시간 이용의 경우 할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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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해운대온천은 염류천(鹽類泉)에 속하며 다량의 라듐을 

포함

방사(放射)량은 동양 제2위로 세계에서는 제4위

제1위 이탈리아의 스이키야

재2위 톳토리(鳥取)현의 미사사(三朝)

제3위 오스트리아의 카스타인

제4위 조선의 해운대

그 풍관은 신라의 석유(碩儒)

해운대를 열렬히 사랑받게 하는 것

(광고)

바다내음 풍기며 정서 풍요로운 마키노시마(牧の島)54유곽

(광고)

부산부 남빈(南濱)매립지 미나토(みなと)종합요리

전화 2221, 2518번

54 �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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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 조선에 자랑스러운 조망절가의 땅

부산부 송도 요정 마츠노야(松乃家) 

전화 1028번

역에서 약 1.6킬로 버스 편 있음.

(광고)

만선(滿鮮)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로 조선에서 이름 높

은 명물 연회석(お座敷)덴뿌라(天ぷ羅)

관서(關西)요리 연회석 덴뿌라

이코마(生駒)

대창정(大倉町)3  전화 1785번

(광고)

조선 내에서 자랑스러운 아카다마(赤玉)회관

영업소 부산 마산 통영 대구

(광고)

요리와 연회는 부산 부평정2

우로코(うろ古)  전화 1396번

우로코 특유의 복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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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조선 제일의 요리와 복요리

부산부 남빈 미도파(美都巴)

전화 333, 305번

대연회장 설비 있음

◇ 부산의 선물품에 대해

◎ 선물검사는 부산의 자랑 

부산은 대륙의 관문 국제통로의 바깥현관으로 지금은 제국의 생명선 

만주국의 발전에 따라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고 반도 제일의 무

역항으로써 장차 상공도시로 경성에 뒤이어 교외에 동래 해운대라는 선

도(線都)를 갖추어 육해 제반설비의 완성과 함께 그 대도시로서의 면목

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부산으로서 제일 먼저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 

품질의 좋고 나쁨에 따라 부산 혹은 조선의 기왕에 얻은 좋은 인상을 좌

우할 수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관광객과 선물의 깊은 관계를 생각할 때 

예전처럼 그저 단순한 유람지 선물이 아닌 내용이나 외관 모두 부산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충실한 것이지 아니면 안 된다.

1935년 2월 부산부, 부산역, 경상남도산업장려관, 부산상공회의소의 

원조와 지도아래 조선 각지의 유명 선물품을 수집하여 비교 연구한 결

과 종래 품질을 대거 개선하여 특히, 변질부패의 위험 있는 것에 대하여 

단연 전국에 그 사례를 볼 수 없는 토산품검사규정에 근거한 검사를 실

시하게 되었고 해당업자들의 다대한 희생 아래 이익률저하, 바닥높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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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55의 폐지, 중량 및 품질향상, 제조원일의 명기 등 규격의 통일을 꾀하

고 검사증을 첨부하게 되었다. 부산토산품도매상조합을 조직하여 엄격

히 검사를 받게 한 이래 전혀 새로운 면목으로 일신하여 잔교, 부두로부

터 실시하여 시내도 2, 3의 상점을 제외하고는 검사필증이 있는 선물품

으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여 그 성가(聲價)를 자랑하게 되었다.

(광고)

헌상(獻上), 매상(買上)의 영광

조선유일의 향토인형

영업품목 풍속일도조(風俗一刀彫)56

아리랑 펜대, 아리랑연필, 풍속통신판, 바가지장식, 조선

사탕, 인삼사탕, 잣 들어 있는 사탕, 나전칠기, 고려도기, 기

타 토산품

부산역전 조선물산상회

(광고)

조선선물

고려인삼사탕

조선사탕, 잣 드롭스

부산부 대창정(大倉町)

야마자키(山崎)명산본포(名産本舖) 근제

55 � 일종의 과대포장.

56 � 통 조각.



부산(1936년판) 
428 

(광고)

기린맥주  기린레몬

기린맥주

기린(麒麟)맥주주식회사

(광고)

이 맥주 한 병의 영양가는 계란 4개 우유 3홉에 필적한다.

삿포로맥주

(광고)

고급청량음료

월성오접(月星五蝶) 사이다

시트롱탄산

MANUFACTURED BY SEIRIYOUSHIYA F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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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명주(銘酒) 코요(向陽)양조발매원

부산부 서정(西町)1-4

후쿠다(福田)양조장

전화 355번

우편계좌 부산3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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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요새사령부 검열필

1936년12월15일 인쇄

1936년12월20일 발행

비매품

부산부 보수정(寶水町) 1정목(丁目) 100번지

부산관광협회촉탁

편집 겸 발행인 오타 마스이치(大田增一)

부산부 부평정(富平町) 2정목(丁目) 56번지

인쇄인 카와이 료키치(川井亮吉)

부산부 부평정(富平町) 2정목(丁目) 56번지

인쇄소 주식회사 카와이(川井)인쇄소

발행소 부산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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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동래온천정거장

조선가스전기주식회사

선물검사는 부산의 자랑

부산토산품 검사장(檢査章)

◆ �부산의 토산품으로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물건에 대해

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는 바닥높인 용기를 폐지하고 중량을 명기하고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주요 토산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토산품

조선사탕, 인삼, 솜사탕, 소나무향, 잣 사탕, 고려인삼사탕, 인삼양갱, 

조선인삼, 맛김, 각종 사쿠라보시(櫻干し),57 쯔루노 미소즈케(鶴のみそ漬

け),58 단밤, 해면(海綿)59.

취미와 관상용 선물

조선풍속 통 조각품. 학 그 외의 박제류. 학 지팡이. 아리랑 펜대. 대장

57 � 말린 생선을 간장 등으로 맛을 들인 건어물.

58 � 특정 된장에 절인 각종 야채나 고기, 생선 등.

59 � 바다에 서식하는 해면동물의 섬유질을 말려 목욕에 사용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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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담뱃대. 학 깃털 부채. 기생사진이 들어 있는 장식품.

(광고)

해운대온천호텔전경

끝없는 바다의 전망 5층의 전망대

잊을 수 없는 여행의 추억 며칠 밤의 해운대

해운대명소

도미낚시(모터선 그 외 준비되어 있음)

온천 대풀(해운대온천합자회사경영)

염수 대 풀(동 1937년 5월말 준공)

최치원의 유적(해운대로부터 약 500미터)

골프링크(해운대로부터 약2킬로)

양운폭(養雲瀑)(해운대로부터 약2킬로)

3층의 라듐온천탕(해운대온천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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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아  보  기

/ㄱ/

가길(嘉吉)3년  132, 397

가길(嘉吉)조약  397, 399

가내수공업  402

가락국  30, 146, 279, 414

가토(加藤)  311

간장  61, 179, 309

개항  406

거류민단  407

거류지신사  271, 409

건어물  402

검사장(檢査章)  431

검사필증  427

견훤  50, 165, 295

경남도청  19, 134, 265

경남수산회  403

경덕왕  31, 40, 41, 52, 147, 157, 158, 

167, 169, 280, 288, 299

경동(慶東)여관  55, 173, 302

경매  407

경부선  27, 30, 53, 142, 146, 170, 275, 

278, 299

경부철도  31, 32, 147, 148, 280

경북도청  31, 148, 280

경상남도  398

경상남도 수산시험장  402

경상남도산업장려관  407

경성  53, 170, 299, 426

경애왕  50, 165, 295

경주  393

경주고적보존회  40, 157, 288

경주박물분관  40, 157, 288

경주부윤관사  40, 288

경주여관  55, 173, 302

경주역  54, 55, 171, 172, 301

경주읍  43, 160

경주읍내  54, 171, 300

경질도기제조회사  20, 135, 266

계림(鷄林)  43, 54, 160, 171, 288, 301

고갈산(古碣山)  26, 142, 275

고관(古舘)  397, 411

고구려  50, 166, 295

고니시(小西)  311

고려  40, 157, 288, 399

고려인삼사탕  427, 431

고무  402

고원견(高遠見)  19, 134, 265, 404, 409

고인돌  147, 279

고지마(五嶋)상점  421

고하나조노텐노(後花園天皇)  396

골프  145,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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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링크  393, 412, 432

골프장  412

공동숙박소  405

공동식당  405

공립소학교  403

공립유치원  403

공생원(共生園)  405

공설시장  405

공업도시  391

공업용수  401

공익전당포  405

공회당  405, 407

관광객  426

관광시설  401

관내(舘內)  410

관리청  132, 397

관부연락  18, 133, 264

관부연락선  265

관서(關西)요리  425

관세제도  400

관외(舘外)  410

관풍루(觀風樓)  36, 152, 285

괘릉  51, 167, 296

교육령  403

교토  398

구덕  265, 409

구덕(九德)  19, 134

구마산역  63, 181, 310

구지봉  30, 147, 279, 414

구포  30, 146, 279

국폐소사(國幣小社)  409

국혼대신(國魂大神)  409

굴불사(掘佛寺)  47, 164, 294

권번(券番)  419

규슈우선(九州郵船)주식회사  421

근대부산  400

근로학원(勤勞學園)  405

근해어업  61, 179, 308

금강  413

금강산  181, 311

금강역사  163, 293

금관  40, 157, 288

금관국  414

금어(金魚)  413

금융  401

금융조합  401

금정(金井)  413

금정산  29, 145, 278, 413

급행직통열차  18, 133, 265

기름  420

기린(麒麟)맥주주식회사  428

기린레몬  428

기린맥주  428

기생  423

기생사진  432

기원절(紀元節)  416

기정(旗亭)  23, 34, 139, 151, 270, 283

기타큐슈(北九州)기선회사  264

김대성  52, 167, 297

김수로  414

김알지(金閼智)  43, 160, 290

김유신  51, 16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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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묘  50, 166, 295

김천  37, 153, 286

김해(金海)  30, 146, 393, 414

김해읍  30, 146, 279, 396

/ㄴ/

나루토(鳴戶)  144, 276

나루토(鳴戶)여관  22, 28, 139, 270, 418

나베야마(鍋山)자동차부  419

나전칠기  427

낙동강  30, 146, 279, 401

남빈(南濱)  135, 267

남빈(南濱)매립지  424

남빈정(南濱町)  23, 24, 141, 272

남산 성터  45, 291

남선(南鮮)  411

남선사진관(南鮮寫眞舘)  388, 420

남성정(南城町)  34, 152, 284

남양  390

남중국  390

남천(南川)  39, 155, 287

남항  406

내선인공학(內鮮人共學)  403

내성관(萊城舘)  419

내지인  147, 280, 399, 403

내탕여관(內湯旅舘)  388, 390

노조미(のぞみ)  407

농업  402

뇌경관(賴慶館)  36, 152, 285

눌지마립간  52, 167, 297

뉴욕항로  400

니치에이(日榮)고무  27, 143, 275

/ㄷ/

다나카(田中)여관  284

다도해  402

다보탑  52, 169, 297

다이코쿠난카이도(大黑南海堂)  420

단밤  431

달구화현(達勾火縣)  31, 147, 280

달불성(達弗城)  152, 285

달성공원  34, 36, 152, 284, 285

대경각(大經閣)  37, 154, 286

대교통(大橋通)  407

대구거류민단  31, 148, 280

대구부(大邱府)  31, 148, 280

대구사과  36, 153, 285

대구신사  36, 152, 285

대구여관  55, 173, 302

대구역  53, 170, 299

대련  267

대마도  24, 141, 266, 272, 398, 400, 409

대마도영주  271

대물주신(大物主神, 金刀比羅大神)  409

대신궁(大神宮)  62, 180, 310

대실 자취시설  422

대장경  37, 154, 286

대장군 담뱃대  431

대정공원(大正公園)  26, 141, 273

대정천황제(大正天皇祭)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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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천황즉위기념  36, 152, 285

대청정(大廳町)  23, 140, 271, 403

덕흥왕  413

덴뿌라  425

도미낚시  432

도살장  404

도상교(跳上橋)  408

도서관  404

도수원(刀水園)  36, 152, 285

도시락  393

도진교(渡津橋)  407

도쿠가와(德川)시대  408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  397, 399

돗자리(筵蓆)  32, 148, 282

동경잡지(東京雜誌)  47, 163, 293

동래  413

동래 해운대  426

동래관(東萊舘)  144, 276, 388, 418

동래권번조합  419

동래부사  143, 273

동래예기권번  419

동래온천  27, 28, 53, 142, 144, 170, 

276, 299, 393, 413

동래온천장(東萊溫泉場)  388, 390

동래읍  29, 145, 277

동래호텔  28

동문시장  32, 33, 34, 149, 152, 282, 

283, 284

동백섬  18, 133

동아의 관문  390

동조약사여래(銅造藥師如來)  49, 164, 

294

동지(冬至)  417

동촌(東村)  36, 153, 285

동해중부선  32, 53, 148, 170, 282, 299

동화사(桐華寺)  37, 153, 286

두모포  411

/ㄹ/

라듐  277, 424

라듐광천  421

라듐온천탕  432

러시아  56, 173, 303

러시아동양함대  56, 173, 303

러일전쟁  31, 56, 147, 173, 280, 303

/ㅁ/

마산  56, 173, 303

마산공원  62, 180, 310

마산성터  310

마츠노야(松乃家)  425

마츠바(松葉)  57, 175, 305

마츠시마(松島)  411

마츠야(松屋)여관  22

마츠요시(松芳)  57, 175, 305

마츠이(松井)여관  22, 139, 270

마키노시마(牧の島)  26, 142, 275, 424

만주  61, 179, 309, 390

만주국  426

만주방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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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김  431

망경루(望京樓)  36, 152, 285

매립지  406

매축  401, 407

멸치  402

멸치시장  403

명치절(明治節)  417

명활산성(明活山城)  45, 291

모리테루모토(毛利輝元)  411

모리토모(森友)상점  419

모우리(毛利)  311

목축  402

몽고  46, 163, 293

묘지  404

무산(巫山)12봉  46, 162, 292

무역항  397

무열왕릉  50, 54, 166, 171, 296, 301

무진회사(無盡會社)  401

무학산  61, 179, 308

문무왕  46, 50, 51, 52, 162, 166, 167, 

292, 296, 297

문성왕  37, 153, 286

문인(文引)  400

문천(蚊川)  44, 161, 290

물금역  30, 146, 278

물산진열관  271

미나카이(三中井)백화점  420

미나토(みなと)종합요리  424

미나토(港)호텔  418

미도리쵸(綠町)  23, 140, 270

미도파(美都巴)  426

미야지마신사(宮島神祀)  408

미야케(三宅)문구점  420

미카도(ミカド)  419

민호(民戶)  39, 155, 287

/ㅂ/

바가지장식  427

박물관분관  54, 171, 301

박물분관  39, 157, 287

박혁거세  49, 165, 295

방적  20, 135, 266

방직  402

백로(白鷺)온천  28, 144, 276

백운교  52, 169, 297

백율사  49, 164, 294

백제  50, 166, 295

범어사(梵魚寺)  28, 29, 53, 144, 145, 

170, 276, 278, 300, 393, 413

범천어(梵天魚)  413

법기리(法基里)  404

법흥왕  52, 167, 297

벚꽃  409

변천정(辨天町)  24, 141, 272, 408

보성회(輔成會)  405

보통학교  403

복병산  407, 410

복요리  425, 426

본항  406

봉덕사  41, 158

봉덕사 종  40, 157,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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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관(蓬萊舘)  418

봉천(奉天)  265

부립 고등여학교  403

부립 병원  405

부산개항  132

부산거류민단  397

부산곡물상(穀物商)조합  421

부산관광협회  415

부산관광협회 회칙  394

부산권번조합  419

부산대교  408

부산만선교통사(滿鮮交通社)  421

부산본역  265

부산부  19, 134, 265, 390, 397

부산부윤  395, 415

부산상공회의소  415

부산상선구미(組)  420

부산성터  411

부산세관  407

부산수산주식회사  421

부산수산회사  135, 267

부산스테이션호텔  22, 139, 269

부산어업조합  403

부산여관조합  418

부산역  407

부산자동차조합  419

부산잔교식당(釜山棧橋食堂)  393

부산직물  27, 143, 275

부산진  27, 142, 143, 275, 397, 411

부산진 축항  401

부산진성터  27, 143, 274

부산진역  273, 274

부산철도회관  418

부산청과주식회사  421

부산토산품  431

부산토산품도매상조합  427

부산포  399

부산항  401

부산항과 선차(船車)연락  264

부산해관(釜山海關)  400

부산해산상(海産商)조합  421

부산호텔  418

부영(府營)  410

부영 주택  405

부인병  277

부제(府制)시행  399

부청(시청)  17, 132, 397, 408

부평정(富平町)  135, 267, 405 

부평정(富平町) 공설소매시장  410

부평정(富平町)공설시장  135, 267, 410

북미  390, 400

북천(北川)  39, 155, 287

분로쿠노야쿠(文祿の役)  410

분로쿠케이쵸노야쿠(文祿慶長の役)  27, 

143, 274, 396

분성대(盆城臺)  30, 146, 279

분황사  54, 171, 301

분황사탑지  47, 163, 293

불국사  52, 54, 56, 167, 172, 173, 297, 

301, 302

불국사역  51, 54, 167, 172, 296, 301

불국사호텔  56, 173,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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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로안내소  265

비젠야(備前屋)여관  22, 139

/ㅅ/

사릉(蛇陵)  49, 165, 295

사면석불  47, 54, 164, 171, 294, 301

사방배(四方拜)  416

사사야(ささ屋)상점  419

사스(佐須)  410

사스도하라(佐須土原)  410

사스토노하라(佐須黨ノ原)  410

사와야마(澤山)형제상회  420

사천왕  53, 169, 299

사쿠라노바바(櫻の馬場)  58, 175, 176, 

305

사쿠라마치(櫻町)  62, 180, 310

사쿠라보시(櫻干し)  431

산수당(山水堂)  422

산업조합  403

산요(山陽)지방  398

산푸쿠(三福)여관  34, 151, 284

3대 사찰  413

3포 개항  397

삿포로맥주  428

상수도  404

상업무역도시  390

상업학교  404

상품진열소  34, 152, 284

상항(商港)  406

생산도시  391

서당  404

서문시장  32, 33, 34, 149, 152, 282, 

283, 284

서부자동차부  419

서악(西岳)서원  51, 166, 296

서양요리  23, 140, 270, 284

서정(西町)  410

석가탑  52, 169, 297

석굴암  52, 54, 169, 172, 299, 301

석불사  52, 169, 299

석빙고  44, 54, 161, 171, 290, 301

석탈해왕  43, 44, 160, 161, 290

선덕여왕  47, 162, 163, 292, 293

선덕왕  30, 146, 278

선도산성(仙桃山城)  45, 291

선만(鮮滿)  266

선만(鮮滿)산업  400

선만(鮮滿)철도  133, 264

선물  418

선물검사  426

선물품  426

선암리(仙巖里)  30, 146, 279

선어  407

선차(船車)연락설비  133

설총  51, 166, 296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  41, 158

성덕왕  40, 41, 157, 158, 288

성지곡  404

세견선(歲遣船)  400

세관  407

세관창고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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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다모리(宗貞盛)  397, 399

소 요시자네(宗義眞)  271, 409

소(宗)씨  24, 140

소금강산  49, 164, 294

소나무향  431

소학교  403

소화공원(昭和公園)  143, 273

소화기병  277

솜사탕  431

송도(松島)  26, 141, 274, 411

송도각(松濤閣)  418, 422

송도호텔  418, 421

송화산록(松花山麓)  50, 166, 295

쇄국정책  397, 399

수교정약(修交訂約)  397

수도설비  404

수로왕릉  414

수산(授産)  405

수산제품검사소  403

수영강  412

수정원(水晶園)  273

수제(修齊)학교  403

수표교환고  401

수하물취급소  18, 133, 265

순응(順應)  37, 154, 286

숭덕전(崇德殿)  49, 165, 295

숭신(崇神)천황  17, 132, 264

숭신전(崇信殿)  44, 161, 290

스미요시다이진(住吉大神)  271

스사노오노다이진(素戔嗚大神)  271

스테이션호텔  18, 133, 265

시림(始林)  43, 160, 288

시모노세키(下關)  18, 133, 264

시바타(柴田)여관  55, 173, 302

시오노리츠히코(塩乘津彦)  414

시장정(市場町)  34, 152, 284

시즈노야(靜乃家)  419

시코쿠(四國)지방  398

시트롱탄산  428

식료품시장  141, 272

신경쇠약  277

신공황후(神功皇后)  396

신라  39, 40, 155, 157, 287, 288

신라 도성  43, 160

신라정벌  396

신라통일  50, 166, 295

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  416

신상제(新嘗祭)  417

신탁회사  401

11면 관세음  53, 169, 299

16제자 범천석(梵天釋)  53, 169, 299

쓰시마  24, 140

/ㅇ/

아도(我道)  52, 167, 297

아라이(荒井)  144, 276

아라이(荒井)여관  22, 28, 139, 418

아리랑 펜대  427, 431

아리랑연필  427

아마테라스(天照)  58, 176, 306

아마테라스스메오오카미(天照皇大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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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  36, 

152, 285

아미(峩媚)  134

아미(峨媚)  19, 409

아사히(旭)  57, 175, 305

아사히(朝日)여관  55, 173, 302

아사히구미(朝日組) 부산지점  421

아사히나사부로요시히데(朝日奈三郞義

秀)  272

아시아대륙  133, 264, 391

아시카가(足利)  399

아즈마야상점  390

아카다마(赤玉)회관  425

아카사키반도(赤崎半島)  401

안동  32, 148, 280

안동여관  55, 173, 302

안압지  46, 54, 162, 171, 292, 301

알천양산촌(閼川楊山村)  49, 165, 294

암남반도  26, 141, 274, 409, 411

애장왕  37, 154, 286

야마구치야(山口屋)  422

야마모토(山本)화복점  420

야마자키(山崎)명산본포(名産本舖)  427

야마쥬제사(仐製絲)  32, 149, 282

야마카사(山笠)  308

야스쿠니신사대제(靖國神社大祭)  416

야에가키쵸(八重垣町  34, 151, 284

약국  420

약령시장  33, 149, 283

약염류천(弱鹽類泉)  28, 144, 276

양복  418

양산자동차부  420

양운폭(養雲瀑)  432

양잠  32, 149, 282

양조  402

양조업  19, 61, 135, 179, 266, 309

양품전문점  422

어시장(魚市場)  24, 141, 135, 267, 272

어획고  402

여객대합소  18, 133, 265

여관  22, 34, 151

여자고등보통학교  404

연대승차권  170, 300

연보(延寶)6년  409

연합청년단  404

염류천(鹽類泉)  424

염수 대 풀  432

염포  399

영경사지  51, 166, 296

영귀정(詠歸亭)  36, 152, 285

영사관  132, 397

영사관산(領事館山)  407

영선산(營繕山)  407

영일만  39, 155, 287

영취산  30, 146, 278

예기  423

오다(織田)  399

오릉  49, 54, 165, 171, 295

오사카상선남양항로  400

오사카상선회사(大阪商船會社)  400

오오이케(大池)여관  22, 139,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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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치(大市)여관  22, 139

오이케추스케(大池忠助)  273

오츠(大津)  398

오카모토(岡本)사진관  420

오카모토(岡本)여관  139, 270, 418

오하시센베이(大橋煎餠)  422

온천 대풀  390, 432

온천관(溫泉舘)  277, 419

온천대형 풀  422

온천호텔(풀)  390, 419

와키(わき)여관  419

완력무역(腕力貿易)  399

완초(莞草)  32, 148, 282

왜관  271, 273, 397, 408, 410

외항낚시  412

요네야(米屋)여관  22, 139

요업(窯業)  402

요정  423

요항부(要港部)  58, 175, 305

용두산(龍頭山)  23, 24, 140, 271

용두산공원  408, 410

용두산신사  24, 140, 271, 272

용미산(龍尾山)  24, 141, 272, 408

용미산신사  408

우로코(うろ古)  425

우암동  27, 143, 411

우지가미(氏神社)  272

우키타(浮田)  311

울산  32, 53, 148, 170, 282, 300, 393, 

415

울산자동차부  419

울산자동차조합  418, 419

원산  400

원시산업  402

원시제(元始祭)  416

원정(元町)  34, 152, 284

원효  29, 145, 278

월성  44, 45, 161, 162, 290, 292

월성여관  55, 173, 302

월성오접(月星五蝶) 사이다  428

유곽  23, 34, 140, 151, 270, 284, 423, 

424

유람지  426

유럽  133, 264, 391

육군기념일  416

은행  401

음력원단(陰曆元旦)  416

이사청(理事廳)  17, 31, 132, 148, 280, 

397

이알평(李謁平)  49, 165, 294

이왕가(李王家)  142, 275

이천(伊川)  39, 155, 287

이출우(移出牛)검역소  27, 143, 275

이케나가(池永)자동차부  419

이코마(生駒)  425

인도  390, 400

인삼  431

인삼사탕  427

인삼양갱  431

인왕상  53, 169, 299

일본  390

일본경질도기(硬質陶器)주식회사  421



찾아보기 522 

일본서기  396, 414

일본수산주식회사 조선영업소  421

일본요리  23, 139, 270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  400

일본해전  56, 173, 303

일본해해전기념탑  175, 177, 305, 308

일본화(內地化)  19, 134, 265

일전(一典)  41, 158

일한병합  17, 31, 132, 148, 267, 280, 

397, 400

일한수호조규  17, 132, 397

일한시장(日韓市場)  23, 135, 140, 271, 

405, 410

일한통상  266

임나금관국(任那金官國)  396

임나일본부  30, 146, 279, 414

임방국(任邦國)  414

임업  402

임진난적(壬辰亂賊)  47, 164, 293

임해전(臨海殿)  46, 162, 292

입매(入梅)  417

입상약사여래  47, 164, 294

입추(立秋)  417

잇키쓰시마(壹岐對馬島)  18, 133, 264

/ㅈ/

자장율사(慈藏律師)  30, 146, 278

잔교  265, 406

잔교(棧橋)식당  419

잣  427

잣 드롭스  427

잣 사탕  431

장수통(長手通)  23, 140, 271, 408

장육불상(丈六佛像)  46, 163, 293

장춘  267

저통남명(底筒男命そこつつのおのみこと)  

409

적광전(寂光殿)  37, 154, 286

적기(赤崎)  18, 24, 133, 140, 272

적기(赤崎)반도  409, 411

전라남도  402

전신취급소  18, 133, 265

절분(節分)  416

절영(絶影)  24, 140, 272

절영도(牧島)  18, 133

절영도(絶影島)  26, 142, 275, 398

정곡(精穀)  402

정발  28, 143, 275

정시천(征矢川)  56, 174, 303

제등만(齊藤灣)  57, 59, 175, 304

제물포(인천)  400

제생의원  405

제염(製鹽)  402

제일은행지점  402

제포  399

조선  61, 179, 309, 402

조선가스(瓦斯)전기주식회사  421, 431

조선교육령  404

조선기선(汽船)주식회사  421

조선물산상회  427

조선반도통일  39, 155,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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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적회사  27, 143, 275

조선사탕  427, 431

조선선물  427

조선수산업  403

조선운송주식회사  421

조선인  403

조선인교육  404

조선인삼  431

조선제사(朝鮮製絲)  32, 149, 282

조선총독부전매국  389

조선팔경  413

조선풍속  431

조선해협  133, 264

조철(朝鐵)경남선  61, 179

종(鐘)의 전설  41

좌상음양각(坐像陰陽刻)  47, 164, 294

주류  420

죽림리(竹林里)  30, 147, 414

중국(日滿支)  390

중앙도매시장  407

중통남명(中筒男命なかつつのおのみこと)  

409

지구절(地久節)  416

지리산  181, 311

직업소개소  405

진구코고(神功皇后)  271

진주  61, 179

진주성  310

진한(辰韓)  40, 157, 164, 288, 294

진한(辰韓) 6촌  49

진해  61, 179, 309

진해만  56, 61, 174, 179, 303, 308

진해신사  58, 175, 176, 305, 306

진흥왕  46, 52, 163, 167, 292, 297

쯔루노 미소즈케(鶴のみそ漬け)  431

쯔에효고(津江兵庫)  143, 273, 411

/ㅊ/

창녕  148, 282

창영  32

천마(天馬)  19, 134, 265, 409

천문관측대  162, 292

천문대  45, 292

천장절(天長節)  416

천조대신(天照大神)  409

철공  402

철도회관  407

첨성대  45, 54, 162, 171, 292, 301

청과  407

청년단  404

청년훈련소  404

청운교  52, 169, 297

청일전쟁  31, 147, 280

청주  61, 179, 309

초량  27, 142, 275, 397

초혼비(招魂碑)  144, 411

촉석루  311

총독부 수산시험장  402

총독부박물분관  40, 157, 288

최치원  51, 166, 296, 413, 432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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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항공사  406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  416

출발개찰구  18, 133, 265

충주  32, 148, 280

츄고쿠(中國)  398

츠타야(ツタ屋)여관  284

치요가하마(千代が濱)  58, 59, 175, 177, 

305, 308

친카이(鎭海)  57, 175, 305

친카이칸논(鎭海觀音)  58, 176, 305

칠성교  45, 161, 162, 291

/ㅋ/

카루이자와(輕井澤)  181, 311

카미니시(上西)  273

카부토야마(兜山)  59, 177, 306

카스가(春日)여관  55, 173, 302

카와이(川井)인쇄소  420

카쿠(賀來)문구점  420

카타쿠라구미제사(片倉組製絲)  32, 

149, 282

카토키요마사(加藤淸正)  24, 141, 272, 

415

카페  423

캘커타  400

코니시성터(小西城址)  411

코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  27, 143, 

274, 411

코요(向陽)양조  429

코요켄(好養軒)  419

코코쿠다이진(弘國大神)  271

코토히라(金刀比羅)  140

코토히라(金刀比羅)궁  24

코토히라(金刀比羅)大神  409

코토히라신사(金刀比羅神社)  271

콘피라(金比羅)신사  409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30, 147, 

279, 414

클럽하우스  412

키요노우라(淸之浦)  58, 59, 175, 177, 

305, 306

키타큐슈키센(北九州汽船)  133

/ㅌ/

타다시야(唯屋)  34, 151, 284

타치바나(橘)  57, 175, 305

타치바나야(立花屋)여관  34, 151, 284

타케노우치노스쿠네(武內宿彌)  24, 

141, 272

타테이시(立石)상점  420

탕치장(湯治場)  28, 144, 276

택시  419

테라코야(寺子屋)  404

텐만다이진(天滿大神)  271

토산품검사규정  426

토성정(土城町)  26, 141, 273

토수통(土手通)  410

토요우케(豊受)  58, 176, 306

토요쿠니다이진(豊國大神)  271

토요토미(豊臣)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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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土用)  417

토쿠마루칸논(德丸觀音)  58, 175, 176, 

305

토함산  52, 169, 299

통감부  397, 407

통도사(通度寺)  28, 30, 53, 144, 146, 

170, 276, 278, 300, 413

통상무역  399, 400

통영  61, 179, 309

통일신라  49, 164, 294

통조림  402

/ㅍ/

파사왕(婆娑王)  44, 161, 290

팔공산  37, 153, 286

패총  147, 279

평양  32, 148, 280

포석정  50, 54, 165, 171, 295, 301

포항  32, 148, 282

표암(瓢岩)  49, 54, 164, 171, 294, 301

표통남명(表筒男命うわつつのおのみこと)  

409

풍속일도조(風俗一刀彫)  427

풍속통신판  427

풍신수길(豊臣秀吉)  411

피부병  277

/ㅎ/

하고로모노마츠(羽衣の松)  58, 59, 175, 

176, 305, 306

하고로모마츠  59

하나야(花屋)여관  34, 151, 270, 284

하나야(花屋)호텔  418

하루노히(春の日, 요리점)  57, 175, 305

하얼빈  267

하치만다이보사츠의 후나지루시(八幡

大菩薩の船印)  399

하치만다이진(八幡大神)  271

하카타(博多)  133, 264

학 깃털 부채  432

학 지팡이  431

학성공원(鶴城公園)  415

항로  138, 268

항만도시  401

해군기념일  416

해면(海綿)  431

해산상조합(海産商組合)  403

해수욕장  26, 29, 142, 145, 274, 277, 

411

해어  413

해운각(海雲閣)  277

해운대  28, 144, 276, 413

해운대온천  29, 145, 277, 393, 412, 424

해운대온천호텔  418, 432

해운대택시  419

해운루(海雲樓)  29, 145

해인사(海印寺)  30, 37, 146, 153, 278, 

286, 413

행암만(行岩灣)  57, 174, 304

향운(香雲)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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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인형  427

혜공왕  40, 157, 288

호우라이칸(蓬萊館)  28, 144, 276

호우멘(方面)위원제도  405

호주  390

호주항로  400

혼카노(本嘉納)상점  420

홍삼(紅蔘)  389

화류가  423

화복(和服)  418

화복(和服)백화(百貨)  420

화양요리(和洋料理)  419

화장장  404

화폐교환소  18, 133, 265

황룡(黃龍)  46, 163, 292

황룡사  46, 163, 293

황룡사대종  41, 158

황룡사지  46, 163, 292

효불효교(孝不孝橋)  44, 161, 290

후백제  50, 165, 295

후쿠다(福田)양조장  429

후쿠오카야(福岡屋)  57, 175, 305

히데모토(秀元)  411

히카리(ひかり)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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